
교 양 사 회

조정남

제35호/2008·9·1

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35



발 행 처 : 교양사회
주 소 : 서울시강북구수유동 282-10

편 집 : 한국민족연구원

편 집 인 : 조정남(☎010-4716-3616)

발 행 일 : 2008년 9월 1일

등록번호 : 서울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ISSN 1229-2796 / 값 15,000원

이 책은 <百想財團>의 지원으로 발간 되었음.



352008
Autumn

중국의 민족상황과 티베트특 집

Archives

티베트의 민족문제

6

45

75

136

150

168

206

중국의소수민족정책과티베트 - 이재호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 김재원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 나영주

“韓流”의 發展段階와 原因 分析 - 金健人

崔溥《漂海錄》과 中-韓 文化交流 - 王金龍

韓-中 交流의 現況과 展望 - 金容贊

先住民族- Ainu Mosir 2008 - 편집부

특별세미나: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Minjok Yeonku
Vol. 35

CONTENTS

China’s policy on national minorities and Tibet independence
movement  --- 6

Jae-ho Lee (Researcher of GA Communication)

Review of China’s Tibet policy  --- 45
Jae-won Kim (Researcher of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Dalai Lama’s plan for Tibet  --- 75
Young-ju  Na (Lecturer of the Korea University)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cause of the Korean cultural
wave phenomenon(韓流)  --- 136

Jin, Jian-ren(金健人) (Professor of Zhejiang University - 浙江大學)

‘Choi Pu’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 150

Jin-long Wang(王金龍) (Writer and researcher on Pyo Hae Rok China)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 168

Yong-chan Kim (Professor of Cathoilc University of Daegu)



티베트의 민족문제

중국의 민족상황과 티베트특집

중국의소수민족정책과티베트 - 이재호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 김재원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 나영주

“韓流”의 發展段階와 原因 分析 - 金健人

崔溥《漂海錄》과 中-韓 文化交流 - 王金龍

韓-中 交流의 現況과 展望 - 金容贊

특별세미나: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6 ∙ 중국의 민족상황과 티베트

중국의소수민족정책과티베트분리독립운동

이재호 (GA커뮤니케이션wm연구원)  

nababo71@hanmail.net

티베트의 민족문제 ①

서 론

‘달라이라마의나라’, ‘신비의땅’으로불리어지는티베트가요즘들어세인들

의이목을끌고있다. 2007년 7월‘칭짱철도(靑藏鐵道)’1)의개통으로하늘길이열

리는가싶더니 2008년베이징올림픽을앞둔최근에는승려들이중심이된독립시

위와중국정부의강경진압으로인한유혈사태가중국전역으로번져가고있다. 올

림픽성화봉송길2)은티베트독립을요구하는각종시위대와NGO단체들의항의로

얼룩지고, 유럽의회와미의회는티베트유혈사태에대한각종성명서와결의안을

채택하며중국정부를압박하고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GDP에서나교역규모에있어서이미세계의경제대국으로우뚝서있다. 그런데이

러한고도의경제성장이면에는국가적으로해결해야할사회적과제들이산재해

있다. 도시와농촌간의소득격차, 동부연해와서부내륙지역간의발전격차, 실업



자문제, 환경오염문제, 시민사회의성장에따른민주화의문제, 파륜궁(法輪宮)

문제등과함께서부지역에서발생하는소수민족들의분리독립에대한문제도여

전히해결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2008년베이징올림픽과 2010년상하이

세계박람회등굵직한국제행사를앞둔시점에서서부지역의소수민족분리독립

문제는인권문제와연계되면서국제적으로이슈화되어중국정부를곤혹스럽게

하고있는상황이다. 

사실티베트의독립요구나분리독립운동은비단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티베

트에서는해마다 3월이면 1959년‘라싸(拉薩) 항쟁’을기념하는각종행사나집회

가열리고, 이것을계기로항상크고작은시위나집단행동이나타나고있었다. 이

러한티베트의분리독립에대한문제는티베트의역사, 지리, 문화, 종교, 정치, 그

리고티베트망명정부와달라이라마로인한국제사회의관심등이그물처럼얽혀

있는아주복잡하고도예민한사안이며, 이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티베트의분리

독립운동의기원과전개, 그리고그에따른중국정부의소수민족에대한인식과

대응이어떠한방향과목표로나타나는지를정확히알아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중국은탈냉전시기동유럽과구소련이민족분규나국가해체의경로를겪었던

것처럼, 티베트나신강위구르족3)의분리독립움직임이있어왔지만그위험성은

실제로국가의통합을위협하고체제위기를가져올만큼의심각한상황은아니다.

현실적으로티베트역시독립할힘이없다. 역사적관계에서의티베트통치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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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칭짱철도는 1,956㎞전체구간가운데 960㎞가해발 4,000m 이상의靑藏高原을지나감으로써세계에서가장높은
곳에 건설된 철도 구간으로 이른바‘하늘열차’라고도 불린다. 중국 철도부의 통계에 따르면 칭짱철도 개통 후
2007년 5월말까지철로이용국내외여행객수는연인원 120여만명에달하며, 이는 1980~1998년까지의전체여행
객수의절반을차지하는규모이다.

2) 이번 2008년베이징올림픽의성화는 5대양 6대주의 21개도시와중국의 113개도시등모두 135개도시, 137,000
㎞이고, 소요기간은 130일이다. 성화 봉송로가 이처럼 역대 최장거리가 된 것은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
겠다는중국의의지가담겨있는것인데, 과거의실크로드는중앙아시아를거쳐중동을지나서역으로갔지만 21
세기의실크로드는전세계를아우른다는것이다. 특히사상최초로세계최고봉에베레스트를등정해서옮겨질
계획인데, 이는중국이세계최고에우뚝서겠다는상징성과함께티베트가중국의영토임을다시한번세계에과
시하려는의도라고볼수있다. 「주간조선」1999호(2008년 4월 7일자).

3) 실지로 분리독립운동의 과격성은 이슬람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신장위구르 지역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7월 이붕(李鵬) 총리는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
국을 방문하여, 선린우호와 평화공존 견지, 호혜협력, 내정불간섭, 독립주권 존중, 지역안정의 촉진 등을 내용으
로하는기본정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여러나라와 중국정부지도자가 수차례 상호방문외교를 통
하여우호관계강화를위해애써왔다. 그리고 1996년 4월에는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과러시아
중국이함께상하이에모여‘상하이-5’를결성하였으며, 2001년 6월에우즈베키스탄의가입으로‘상하이협력기
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로되어정치, 경제, 군사, 에너지협력은물론민족분리운동을반대하
는데입장을같이해나가고있다. 신장위구르지역의분리독립운동에대한자세한것은김재기, “동투르키스탄
(East Trukistan) 분리독립운동과중국의대응, 『한국동북아논총』제42집(한국동북아학회, 2007). 참조.



성을확보하고있느냐아니냐의문제가논란이되고있지만사실티베트는 1959년

이후점차중국의일부로동화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티베트의문화와

전통을주도해온라마불교의승려들은문화대혁명을거치면서정치·경제적권

력을완전히상실하였으며, 현재티베트가티베트인간부에의해통치되더라도이

들은과거의티베트의전통과종교를가진티베트인들이아닌거의모두가사회주

의와중화민족사상을교육받은엘리트층이다. 

현재티베트의분리독립을위해싸우고있는티베트인들역시현실적으로독립

은물론이고고도의자치실현마저도쉽지않다는것을모르고있지는않다. 중국

정부의막강한공권력과조직, 재정능력과외교력등은티베트망명정부의취약한

물리력과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이다. 그리하여티베트는중국정부가진행하고

있는서부대개발4) 사업이나강경정책에대해서조직적으로대응하고있지못하고

있으며, 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성은갈수록더욱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특히

티베트망명정부의국제사회에대한활동과여론형성역시최근의중국의높아진

위상과외교력으로인해그입지가점점위축되고있는실정이다.

급격한한족의도시유입확대, 인도망명정부로피난해온난민들의증가와원

주민들과의갈등, 시장경제의도입으로인한종교의세속화, 그리고국제사회의티

베트에대한지지의변화등으로티베트망명정부와티베트인들은현재진퇴양난

에빠져있다. 게다가이번유혈사태에서도나타났듯이티베트의분리독립세력은

달라이라마의비폭력중도노선과급진파인티베트청년회의무장독립투쟁노선

으로분열되는내부갈등마저드러나고있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해서인지는몰라도달라이라마는티베트의독립이아닌‘고

도의자치’를요구하고있다. 달라이라마는현재행정구역상의‘서장자치구’가

아닌청해성, 감숙성남부, 사천성서부, 운남성서북부를아우르는청장고원전체

를포괄하는개념의‘대장구(大藏區)’를요구하고있다. 하지만중국정부의입장

에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제안이다. 이는만일대장구지역이자치독립한다면중

국의현중심부가직접적으로민족문제나분리독립문제에노출될수있으며, 또한

인근의더욱과격한신장자치구나내몽고의분리독립운동과대만의독립을자극

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2008년베이징올림픽을앞둔시점에서티베트인들이유혈사태와각종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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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西部大開發’운동은 1999년 6월江澤民주석이陝西省시찰중행한연설에서공식적으로언급됨으로써시작되
었다. 중국 정부는 6개월의 준비를 거쳐 국무원 산하에 서부지역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西部開發領導小組辦公
室’을설치하고, 2000년 1월 4일에‘서부대개발전략’을발표하여 50년간의전략적국책사업으로대대적인홍보
를벌였다. 박장배, “중국의‘서부대개발’과티베트”, 『중국사상의지역사회-중국사학회제42회학술발표회논문
집』(중국사학회, 2004), p.58.



일으키는것은최소한

티베트 민족의 전통,

문화, 종교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안된다

는절박함과이번기회

가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또한 1989년이후약 20년간중국정부의‘한화정책

(漢化政策)’에대한누적된불만과위기의식이폭발한것이다. 티베트의전통과종

교는그들에게생존의문제와마찬가지이며, 달라이라마의‘고도의자치’로의선

회역시티베트의독립보다는‘티베트의보전’이더절박한현실이라는것을말해

준다. 

반면중국은개발주의전략을통해끊임없이한족의서장자치구유입을확대하

고있다. 대형인프라건설로자연스럽게한족노동자들의유입을가져오고, 이러

한인프라의구축은한족인구의유입을유도하는매개체가될수있는것이다. ‘하

늘길’이라고불리는칭짱철도역시이러한이유에서건설된정치적기반시설인

것이다.5) 하지만중국정부의입장에서도상황이호전되고있는것만은아니다. 강

경진압으로의국제사회의비판적여론형성은책임있는강대국의이미지를가지

려고하는중국정부에게는국제사회여론을그냥무시할수만은없는것이다. 작금

의유혈진압사태는중국이진정한국제사회에서의책임있는대국으로부상하려

면단순히국력과경제력의성장만으로실현되는것이아니라강대국의수준에걸

맞는정치와사회의발전이필요하다는것을재차일깨워준계기가되었으며, 동시

에국제사회에중국의한계를노출시킨사례가되기도한것이다.

중국정부는개혁개방과현대화를효과적으로추진하고또더욱안정적인정치

발전을확보하는데있어민족문제의해결이야말로가장필수적인전제라고보고

있으며, 또한현재의상황에서중국이당면하고있는민족적갈등의해결은개혁개

방의성패를쥐고있는핵심열쇠이자중국을분열로부터방어하면서더욱굳건한

정치적통합을이루는안전망이라고판단하고있다. 

이글에서는먼저중국의소수민족정책에대한전반적개괄을살펴본뒤, 티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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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망명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활동과 여론 형성 역시 최근의 중국
의 높아진 위상과 외교력으로 인해
그 입지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
이다.

5) 칭짱철도의정치적목적으로는和諧社會건설실현과서부지역소수민족의소외감해소및불만해소를통한사
회안정, 그리고티베트지역에대한중앙정부의통제력강화를통한티베트독립운동의원천적저지등이있고,
경제적으로는서부대개발의일환으로서부개발촉진, 중국내물류시스템의혁신으로경제발전촉진, 중국내지
역균형발전가시화와빈부격차완화, 티베트의중화경제권으로의편입, ‘친디아경제권’구축등의목적이있다.
그밖에인도와의국경지역안정과동남아지역에대한교두보확보로영향력강화라는군사적목적이있고, 사
회·문화적목적으로는한족의티베트유입가속화로인한한족과티베트인간의동질성강화등이있다. 자세한
것은원천식, “중국의지역균형발전정책추진과정책적시사점: 칭짱철도개통과‘친디아경제권’형성을중심으
로”, 『KIET 산업경제』통권101호 (산업연구원, 2007)  참조.



의민족정체성과민족주의로인한분리독립운동의기원과전개를시기별로고찰

해본뒤, 현재티베트에서일어나고있는유혈사태에대한국내적·국제적상황을

알아보기로하겠다. 더불어티베트분리독립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을맡고있는

달라이라마의활동과리더십에대해서도간략하게나마살펴보기로하겠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지구상에서가장많은인구를가지고있는중국은속해있는민족의갈래또한대

단히복잡하다. 수많은민족간의이합집산과투쟁의역사를이어받아수립된중

화인민공화국은공식적으로는‘사회주의민족’, 즉‘중화민족(中華民族)’으로의

탈바꿈을내세우고있지만실제로그곳에살고있는크고작은여러민족들은자

기민족의순수성과민족정체성의확립을위해쉼없는노력을하고있다.

개혁개방이후에접어들면서중국이당면한가장큰현안은이른바‘4개현대

화’의실현과‘민족문제’의해결이라고할수있다. 즉 4개현대화를통한근대화

를이룩하여민족문제의정확한해결로민족간의공존협력체제를더욱굳건히하

자는것이다. 중국의당면최대목표인‘공동부유’는 4개현대화를통해서만이루

어지며, 이 4개현대화는무엇보다도소수민족문제의발전을통해서만이루어진

다고보고있는것이다.6) 이는또한중국을구성하고있는여러민족간의원활한

협동과상부상조속에서만근대화의내실을다질수있다는의미와함께, 보다실

질적으로는전체인구의 8.1%를차지하고중국영토의 64%에거주하고있는소수

민족들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케하여낙후되어있는중국변방의발전을추구하

려는의미를지닌것이라고도볼수있다. 

이렇게중국의소수민족은다음의몇가지이유에서무시할수없는중요성을지

닌다. 첫째, 소수민족의거주지역이전국토의 64%를차지하면서구소련해체이

후독립국가로성장한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은물론몽골, 인도, 베

트남등주변국과국경을맞대고있다는‘전략적이유’7) 둘째, 소수민족지구에서

산출되는우라늄, 원유등의주요자원과육류, 양모등의목축제품의보고라는‘자

원상의이유’셋째, 소수민족지역은대부분인구가희박한지역으로한족지구의

과잉인구를흡수할수있는가능성을지니는‘인구상의이유’넷째, 소수민족의통

합과안정및경제와문화수준의향상이결국사회주의중국의이미지를국제적으

10 ∙ 중국의 민족상황과 티베트

6) 조정남, 『현대중국의민족정책』(한국학술정보, 2006), p.15.
7) 현재중국이국경을맞대고있는나라는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부탄, 네팔,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
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북한등 13개국이며이지역은모두소수민족집중거주지역이다.



로제고시킬수있다는‘대외적위신의이유’등이그것이다.8)

때문에일부에서는중국의민족문제가정치안정과국가의통합을위협하는요

소일뿐만아니라심지어‘중국의분열’또는‘중국해체’의뇌관이될가능성을주

장하기도한다.9) 그러나표면적으로중국의민족문제는구소련이나동유럽에비

하여상대적으로매우안정된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10) 지역에따라

산발적으로발생하는시위나저항이중국민족문제의복잡성과중요성을환기시

키는요소가될수는있겠지만그것이민족분열과국가의통일을위협할정도로심

각하다고는볼수없다.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는승자의관점에서쓰여진다. 중국의역사는한족형성의역사이고한족형

성의역사는한문화의발전과전파의역사이고이는한족과소수민족11) 간의관계

의역사이다. 한족과소수민족의관계는항상한족우월주의로부터출발하였고이

것은중국의전역사를통해그맥을같이하였으며앞으로도그러할것이다.

중국의민족에대한개념은기본적으로마르크스-레닌주의의민족개념을따르

고있다. 마르크스에있어서민족주의란한마디로부르조아유산계급의이익을숨

기기위해사회전체의이익으로위장하거나부르조아유산계급의지배를영속시

키기위한도구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다.12)

중국은 1950년정무원에중앙민족학원및그분원인민족문제13) 연구실을설립

하도록지시하고, 중국과학원내에소수민족언어연구소및민족연구소를설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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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병광, “중국소수민족정책의형성과전개: 민족동화와융화의변주곡에관하여”,『국제정치논총』제40집4호(한
국국제정치학회, 2000), pp.425~426.

9) 중국의미래상에대한주장들은대체로세가지범주로나뉘어지는데, ‘중국분열/붕괴론’과‘중국위협/패권론’
그리고주권은유지하되중등국가수준에머무를것이라는‘현상유지론’이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박병광,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세계지역연구논총』제22집2호(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pp.150~155.
10) 중국의소수민족의비율은전체인구대비 8%인반면, 구소련이가졌던소수민족문제는중국의그것보다훨씬
심각한것으로서非러시아민족의비율은 20%에달했다. 위의논문, p.152.

11) 중국의 소수민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치적 소수민족(national minority)과 문화적 소수민족(ethnic
minority)이그것이다. 정치적소수민족이란과거독립의경험이있거나종교, 인구, 모국의존재, 지역의범위등에
서특히두드러진특색을가진민족으로그분규가쉽게정치화할수있는소수민족이다. 반면에문화적소수민족
은역사상자신들의독립국을경험하지못하였거나인구, 지역, 모국의존재, 관습등에있어서비교적작거나한
족에동화정도가심한소수민족을말한다. 전자의경우로藏族, 蒙古族, 維吾爾族, 回族, 朝鮮族이속하고, 후자의
경우는나머지 50개의소수민족이속한다. 廣西의壯族의경우에는자치구가존재하고인구도가장많으나정치
적으로분리독립성향이역사적으로나타난적이없다. 중국정부의소수민족정책은이분류의큰영향을받는다.
이진영, “중국의소수민족정책”,『민족연구』9호(한국민족연구원, 2002), pp.26~27.

12) 노태구,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 통일연구방법론』8집(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2000),
p.32.

13) 중국의민족이론가들이내리는민족문제에대한공통적정의는민족문제는민족과민족사이의문제와개별민
족내부의문제까지포함하고있다는것과민족문제는민족들간의모순과차별의문제이며, 다민족공동체에서
나타나는물질적이익의차이에서생기는모순이며, 민족문제의실질은민족평등의문제라고보고있다. 조정남,
앞의책, pp.49~54.



다. 1953년제1차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참석할각민족대표를선거하기위해민

족평등원칙에따라‘민족식별작업’14)을벌였으며, 당시독자적인민족단위로제

출된민족은 400여종이나되었다. 이에정부당국은공통의지역, 공통의언어와

문자, 공통의경제생활, 공통의문화에서나타나는심리소질등의네가지특징을

기본표준으로하고또그들의역사적발전등의실정도고려하여 55개소수민족을

확정하고국무원에서정식으로인정하여공표하였다.15)

소수민족과관련한민족식별작업이이루어진후중국공산당은‘중화민족’의

개념을이론적으로체계화하였다. ‘한족을주체로 55개소수민족을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구성된민족’이라는개념의중화민족의개념은 1988년중국의사회학자

인페이샤오통(費孝通)이‘중화민족다원일론(中華民國多元一論)’을제기하면서

커다란반향을다시일으켰다. 그는중국의각민족은오랜역사기간동안중원을

장악하기위한헤게모니싸움을하면서동일세계의구성원이라는의식을갖게되

었다고주장한다. 한족은오랜역사동안이미여러민족이융합하여형성된민족

이고, 한때중원을장악했던만족이나몽고족, 회족등도이제‘다원통일(多元統

一)’을이루어중화민족이되었다는것이다.16)

이렇게중국의성립이후개념화되었다가 1980년대말다시제기된중화민족이

라는개념은다분히정치적함의를띠고있다고하겠다. 최근의구소련의해체와

동구권의몰락, 그리고개혁개방으로인한정체성혼란의시기에다민족통일국가

인중국의일체성을강조하기위해서는정치적의미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다. 

한족과더불어중화민족의일원으로공존하고있는중국내의소수민족에대한

중국의인식은중국역사를관통하는중화사상을기초로한한족중심의역사인식

과맥을같이한다. 이러한중화민족론은중국내모든소수민족에대하여‘중화민

족’이라는이름으로아우르면서대가정의일원처럼모든민족이유기적으로연결

되어있다는‘일가의식(一家意識)’을강조한다는점에서과거일방적동화를목적

으로하던민족융합론과는차별적인성격을지닌다.17)

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되기이전의중국의민족주의는정통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대로의도구적이고위장적인실체에서벗어나외국의세력에대항해서중

국의자존을지키고새로운국가를형성한다는의미에서는오히려공산주의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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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국은 1950년부터 3단계의과정으로민족식별작업에들어가는데, 1956년에서 1957년까지중국경내의민족에
대한 기본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민족식별작업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1978년 모두 55개의 민족이 공식적
으로중국의소수민족으로분류되었다. 이진영, 앞의논문, p.11.

15) 김병호, 『중국의민족문제와조선족』(학고방, 1997), pp.13~16.
16) 최우길, “현대중국민족문제에관한소고”, 『세계지역연구논총』제14권(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pp.312~315.
17) 김재기, 『중국-티베트민족갈등의정치적동학: 국내외집단요인을중심으로』(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p.43.



일시되었다. 중국의경우는중국의전통사상과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조화에그

기초를두고‘민족구역자치’18)를통해소수민족의권리를어느정도는보장해준다

는점에서정통마르크스주의와는차이가있다. 

중국공산당은소수민족의협조가절실히필요로한혁명초기에는‘민족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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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소수민족의 명칭, 인구 및 분포

자료: 國歌民族事務委員會, 『中國民族工作50年』(北京: 民族出版社, 1999), 김재기, 『중국-티베트 민족갈
등의정치적동학: 국내외집단요인을중심으로』(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p.46.에서 재구성.

18) 중국공산당은 1940년 4월「回回민족문제에관한提綱」, 1941년「陝甘寧邊區시정강령」17조에서처음으로소
수민족자치구제도를공개적으로제출하였고, 1945년 10월내몽고공작방침을확정하면서민족구역자치제에대
한구상을구체화하기시작하여, 1947년첫번째소수민족자치구인내몽고자치구가건립되었고, 1949년 9월「공
동강령」에서는명확히‘각소수민족집단거주지구에민족의구역자치를실행한다’고규정하게되었다.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의역사적관계』(혜안, 2003), p.24.



을약속하였지만, 소수민족에대한지배력을확보한다음에는‘민족자치’로선회

하였고, 티베트는이러한중국공산당의정책전환의대표적인적용대상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1965년티베트에도소위‘민족구역자치제’의실행으로‘서장

자치구’가설립되었던것이다.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변화과정

그렇다면중국의소수민족에관한정책들이시간적으로는어떻게집행되고변

화되어왔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여기서는크게두시기로나누어살펴보기로

하는데, 보통중화인민공화국이건립된시기부터개혁개방시기(1949년~1978년)

까지를하나의시기로보고, 또하나는개혁개방이후의시기(1978년~현재)로본

다.19) 물론건국이전에도부분적으로중국의소수민족정책이성립되었고, 이러한

경험이신중국이후의정책에도녹아나는것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공식적으

로성립하고그결과모든소수민족이분류되는현실을감안한다면구체적인집행

으로서의중국의민족정책은1949년이후라고볼수있을것이다.

① 개혁개방 이전

개혁개방이전20) 중국의민족문제에관한이론과정책은지도부의정치노선과

이데올로기투쟁그리고민족정책의목표에따라초기민족정책의수립과조사과

정에서는온건한성격을지니다가, 문화대혁명시기에이르러서는급진적성격을

띠는변화과정을거쳐왔다고볼수있다.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의수립은중국공산당으로하여금소수민족정책과관련

하여새로운상황에직면하도록만드는계기가되었다. 건국이전의소수민족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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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변동과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1)중국공산당 창당에서부터 소수민
족을한족의지배체제로부터해방시킨다는것으로민족분리와독립을명분으로한한족의고립화와소수민족의
공산세력가담을획책하던민족분리정책의시기(1922~1949) 2)민족자치를형식으로내세우면서모든민족의단
결을강조하고더이상의민족분리를허용하지않는민족통합의중요성이강조되며민족구역자치정책을강조하
던시기(1949~1959) 3)‘민족문제의실질은계급문제’라고하면서투쟁의형태를통하여현존하고있는모든민족
문제를해결하며민족과민족지역에대한대대적인통일정책을실시하던시기(1959~1966) 4)민족자치제의폐지
로요약되는문화대혁명시기(1966~1976) 5)민족구역자치를형식으로하는민족정책이부활되고사회주의시기
의민족정책목표가민족간의평등과단결, 상호협조에있음을내세우고모든민족정책은사회주의현대화건설
을위하여매진해야한다고주장하며, 민족정책의형식을민족구역자치의확대와발전에맞추는시기인민족자
치제의회복기(1976~현재)이다. 조정남, 앞의책, pp.89~93.

20) 개혁개방이전의소수민족정책도다시세분하여다섯시기로구분하기도한다. 1)중국의건국부터중화인민공
화국헌법이반포되고그속의공동강령이선포된 1954년까지의 1단계.  2)민족정책의구체적실천을위한민족
지구에대한대대적인조사를실시하고, 민족식별을하며이를출판의형태로표출한 1958년까지의시기.  3)정풍
운동에 이은 反우파 투쟁과 지방민족주의 반대운동이 실시되고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는 1966년까지의 시기.
4)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소수민족정책이 정지되고 극단적 동화정책이 실시되던 1974년까지의 시기.  5)문화대
혁명의영향을벗어나지못하나서서히변화를보이는 1978년까지의시기로나누고있다. 자세한내용은이진영,
앞의논문, pp.16~21.



쟁과혁명을수행하는

데필요한역량으로서

이들을이용하여사회

주의혁명을달성하는

것이중국공산당의중

심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건국이후의소수민족은새로운통치대상으로등장하였으며이들의

주요거주지역에대한‘영토적통합’을완성하고중앙정부에대한구심력을강화

하는것이민족정책의주된목표로떠오르게되었다.21) 전체국토의 60% 이상을차

지하는소수민족거주지역은영토비중이절대적일뿐만아니라대부분이국경지

역이라주변국가와의대외관계에도중요한요소로작용하게되었던것이다. 따라

서당시새로이편입된소수민족지역에대한영토적통합의달성은무엇보다중요

한민족정책의기본목표가되었다고하겠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중국공산당초기에결의한대로소수민족에게자결권

을인정하고그들의분리를승인하는것은중국의국가이익이나정책목표와는상

반되는것이었기때문에중국지도부는기존에주장되어왔던자결권과연방제구

상을대신할새로운민족정책이필요했으며그대안으로나온것이바로‘민족구

역자치’의실시라고할수있다. 

중국정부는일차적으로구역자치를통해분리독립의가능성을제한하면서도소

수민족들이독립을요구하지않는이상그들의정체성을최대한보장해주는정책

을실시하였던것이다. 이러한정책은특히언어, 문자, 종교, 풍습등의문화부문

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민족간부교육22)에있어서도매우적극적이었다고할

수있다. 

이렇게건국초기온건한성향을보이던중국의민족정책은 1950년대후반에들

어와소수민족의정체성을훼손하고그들의전통과풍습을부정하는배타적이고

강압적인동화정책으로변모하게된다. 

초기의온건정책을통해어느정도의영토적통합과구심력을갖추게된중국정

부는민족정책의전환을모색하게되었으며소수민족지구에대한정치적·사상적

통합의목표를가지게되었다. 이와같은목표는‘대약진운동’과‘문화대혁명’등

특집 ■ 중국의소수민족정책과티베트분리독립운동 ∙ 15

영토적 통합과 구심력을 갖추게 된
중국정부는 민족정책의 전환을 모색
하게 되었으며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통합의 목표를 가지
게되었다.

21) 박병광(2000), 앞의논문, pp.432~433.
22) 중국정부는소수민족지구에서민족자치를주도할민족간부양성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였는데 1951년북경
에 중앙민족학원을 설립하였으며, 1958년 말까지 각 지역별로 중남민족학원(武漢), 서북민족학원(蘭州), 서남민
족학원(成都), 광서민족학원(南寧), 운남민족학원(昆明), 청해민족학원(西寧), 광동민족학원(廣州) 등을설립하였
다. 그결과건국초기 12,000명이었던소수민족간부는 1958년에약 48만명으로늘어났다. 위의논문, p.433.



의국내정치적변화와맞물리면서급진적동화정책으로발전하게되었고, 또한이

시기에발생한‘중·인분쟁’과‘중·소분쟁’역시변경지역에서의긴장감을고조

시킴으로써소수민족지구에대한정치적·사상적통합의필요성을더욱가중시켰

다고볼수있다.23)

② 개혁개방 이후

1978년 12월의당중앙위원회제11기 3중전회는중국에개혁개방이라는새로운

노선의도입을가져왔다. 이러한정치노선의변화는소수민족정책의전개에있어

서도큰변화를가져왔다. 개혁개방을통해경제발전을이루고사회주의강국을건

설하고자하는중국은소수민족지구에대한‘경제적통합’을목표로민족지구에

대한각종특혜와지원정책을펼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시도는개혁개방이후

확대된다양성과근대화로인해소수민족의정체성의재발견을가져오게되었으

며한족지구와소수민족지구의발전격차의확대24)로인하여새로운도전에직면

하게되었다. 

개혁개방이후25) 중국의소수민족정책은민족간의현실적인차이를인정하면서

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통합을추진하는민족융화정책으로이해할수있다. 문화

대혁명시기추진되었던강제동화정책의실패는중국의민족문제가단기간에급

진적이고강압적인방식으로해결될수없음을분명히하였고, 또한경제발전시기

에민족지구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소수민족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

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로도출되었다. 이러한인식의바탕위에서중국정부는소

수민족의자율성과전통문화를보호하는민족융화정책으로선회하였으며이와

더불어민족지구에대한경제지원정책을강화하는등경제통합의목표를추구하

고있다. 경제통합을통해소수민족의국가의식을강화하고민족이익의보장을통

해민족문제의근본적해결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 실제로중국의현대화에있

어서소수민족지구의균형적발전은가장시급한중국의선결과제가된것이다.26)

개혁개방시기중국에서진행되고있는민족정책은크게인구정책과문화정책,

그리고경제정책의측면에서진행되고있다. 인구정책의경우중국정부는한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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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의논문, pp.435~436.
24) 실제로 1990년의경우중국에서가장잘사는지역인상해시의 1인당연소득이 4,822위안이었고, 가장빈곤한지
역인귀주성의경우는 654위안이었다(7.4:1). 그러나 2003년에는소득격차가더욱확대되어상해시는 46,718위안,
귀주성은 3,061위안으로나타나 15.3:1로크게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 원천식, 앞의논문, p.51.

25) 개혁개방시기의소수민족정책을다시크게세단계로나누어보기도한다. 첫단계(1978~1984)는정책의집행
이라는 측면에서 모택동시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여 1950년대 초반의 상태로 회복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1984~1997)는 등소평 시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소수민족정책의 시기이며, 세
번째단계(1998-현재)는전면개방기의시기로소수민족정책의질적변화를추구하는시기라고규정하고있다. 자
세한내용은이진영, 앞의논문, pp.21~26.

26) 박병광(2000), 앞의논문, p.437.



대하여적용하는‘1가구 1자녀’의원칙을소수민족에게는예외시행내지는완화

된형태로전개하고있다. 

이에따라소수민족의인구는개혁개방이후급격히증가했으며, 이러한것은기

본적으로중국의민족문제가한족과소수민족의압도적인인구차이에기인한다

는점을고려할때그정책적함의가크다고볼수있다. 또한민족의전통과문화를

보장하는문화적요소역시문화대혁명이전의시기로회복하고있으며, 각종특혜

와우대정책으로소수민족지구의발전격차를감쇄시킨다는목표의경제정책도

‘서부대개발’등의이름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소수민족정책은문화대혁명시기와달리진행되고있는

것이사실이다. 표면적으로중국의소수민족은정치·경제·문화적으로한족과

동등한대우를받거나오히려특혜를받는경우도있다. 하지만이와같은소수민

족정책은단지경제발전이라는국가목표의실현에초점을맞추어소수민족지구

를경제적으로통합하고정치적안정을유지하기위해비폭력적이며유화적인형

태의민족정책이시행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개혁개방시기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은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적통일을강화하려는의도가그저

변에깔려있다고볼수있겠다.27)

티베트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

다민족으로구성된국가에서하나의민족이민족정체성을형성하는것은중요

한과제이다. 다민족국가의소수민족이다수민족에동화되지않고자기들의민족

정체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민족의식’과함께최소한의영토, 종교, 언어, 문화

가존재해야한다. 즉상대적으로독자적인민족문화의‘영토’를형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문화영토는우선주거상태의집중과외부와의교류가상대적으로

제한된상황을기초로한다. 다음으로통일된‘민족종교’를신봉하는민족은쉽게

동화되지않는다. 심지어외부문화환경에완전히노출되어있더라도그들의민족

종교를구심점으로민족정체성을지켜나갈수있기때문이다. 민족언어가없더라

도민족종교가있다면그들은문화를계승하면서쉽게동화되지않는다. 

다음으로주변문화보다발달되거나고유한자기만의문화를소유한민족은그

문화에대한민족의자긍심이구심점이될수있기때문에쉽게동화하지않는다.

마지막으로일정영역내에서하나의언어가공용어로사용이된다면‘우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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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의논문, p.439.
28) 김재기(2001), 앞의논문, p.72.



공동체의식을형성하는데더욱더중요한역할을한다.28)

티베트 민족정체성의 기원과 형성

중국의서남변경에위치한티베트(西藏自治區)는평균해발 4천미터이상의세

계에서도보기드문고원지대로‘세계의지붕’이라널리알려져있다. 인도·파키

스탄과국경을접하고있으며, 면적이 123만㎢로중국의 8분의 1을차지하여신강

다음으로넓다. 인구는약 223만명으로서전체자치구인구의 96.9%가장족(藏族)

으로구성되어있는실제적인장족의단일주거지라고할수있으며, 또한정치·

경제·문화·종교·언어등의측면에서비교적완전한형태의독자적인체제를

유지함으로써역사적으로도강한독립적성향을보여주는지역이다.

장족은스스로를‘폐파’라고부르나일반적으로는티베트인이라고부르고있

다. 7세기당초(唐初)에티베트인들이건설한왕국을당나라사람들은‘토번(吐

蕃)’이라고불렀으며이명칭의‘번(蕃)’이티베트인들이스스로를부르는‘폐’의

음역인듯하다. 토번이라고하는말은실크로드를거쳐서방에전해졌는데당초에

실크로드를장악하고있던‘돌궐인(突厥人)’들은그들을‘치벳’(Tuput)이라고불

렀다. 이투르크계의발음이유럽으로전해져결국‘티베트’(Tibet)가된것으로추

정되고있다.29)

<표 2>는티베트인들의민족자치지역을나타내주고있는데한족이절대우위

를차지하는중국에서티베트인들에게민족의식을갖도록해주는민족정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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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티베트인(장족)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 현황

자료: 黃光學, 『新中國的民族關係』(福州:?江出版社, 1998). pp.458~468, 김재기,『중국-티베트 민족
갈등의정치적동학: 국내외집단요인을중심으로』(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p.73에서 재인용.

29) 조정남, 앞의책, p.231.



최소한의조건은무엇보다도티베트인다수가함께모여사는공간이있다는것이

다. 티베트인들이집거하는민족영토없이는혈통, 언어, 문화, 종교등모든것이

다수민족에게동화될가능성이높다. 작금의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의영토분쟁

이이러한민족영토에대한필요성을잘나타내주고있다.

둘째, 언어로서티베트어를사용하는사람이없다면티베트문화나종교는더이

상살아움직이는전통이아닌죽은문화이다. 일정한지역에동족이모여같은언

어를사용하면서공동의생활을영위하기때문에티베트인들의민족정체성이강

화되는것이다. 

셋째, 티베트인들을더욱티베트인답게만드는것은티베트전통문화이며이는

불교라는보편적신앙과밀접한관계가있다. 넷째, 티베트민족주의에정당성과

보편적가치를더해주는것은불교이다. 티베트인의정체성은민족적인요인보다

는종교적인일체성이더작용한다. 티베트인의민족정체성은종교와문화라는객

관적인존재에달라이라마라는지도자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30)

이와같이티베트인들은역사적으로수천년간생활해온고유한영토가있었으

며, 그영토를기반으로티베트만의불교와언어들이결합되어독특한문화를형성

하여티베트인들만의공동체를형성하고민족정체성을유지하고있다는것을알

수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티베트인들의민족정체성이중국공산당에의해근

본적인변화를초래하게된것이오늘날까지이어져티베트민족주의에의한분리

독립운동을유발시키고있는것이다.

티베트 민족주의와 불교

티베트분리독립문제의핵심적인요소는종교의문제이다. 티베트지역에서자

기특유의민족문화전통을형성케한것은종교이외의다른것이아니다. 티베트

인의종교적인정신세계에대한추구는물질에대한추구보다훨씬강하다. 티베트

인들은종교의자유를쟁취하는것이곧정치의자유를쟁취하는것이며, 그들의

종교지도자인달라이라마가동시에정치지도자인것이다. 티베트에서발생한시

위의절대다수가종교적인이유에서촉발된것이며, 참여자의다수가승려인것으

로만보아도티베트의독립을추구하는것은종교적동기가매우큰요인임을알

수있다. 

티베트는청말제국주의의침략과중공의침략으로티베트불교라는종교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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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김재기(2001), 앞의논문, p.73.



거한문화적민족주의경향이주요이데올로기로등장하였다. 티베트인에게종교

에기반한민족정체성은종교지도자들의종교적정체성을인식시키려는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종교적정체성에대한인식이외부의침략에대해민족적저항으

로발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그러므로티베트인의민족정체성은종교에

기반한문화적민족주의로표현할수있다. 즉종교가민족주의와관련을맺을때

종교는자기민족들의현재와미래를결정지을수있는중요한역할을하는것

이다. 티베트불교는해탈이라는출세간적가치를추구하는종교가세속적권력을

등에업고성장했으며, 국교로서또한한사회와문화전체를지배하는종교로서

위상을확보할수있었다. 한마디로티베트는국가와불교, 왕법과불법이역사적

으로가장밀접한관계를유지해온불교적‘신정(theocracy)국가’를형성한것이다.

정치와종교, 국가와불교가하나의질서로통합되어버린티베트의신정은 16세기

부터시작하여 1959년달라이라마가인도로망명하고중국공산당이지배하기까

지약 400년간지속되었다. 아직도대다수티베트인들은옛티베트의부활을꿈꾸

면서세계를향해정치적·정신적독립운동을펼치고있다. 티베트하면불교를연

상할정도로불교없는티베트는상상도할수없으며, 티베트불교하면달라이라

마를연상할정도로달라이라마를떠나서티베트불교를생각할수없다. 400년불

교신정국가를이끌어온달라이라마는티베트의수호신과도같은존재인관세음

보살의화신으로간주되며, 티베트의최고종교지도자일뿐만아니라세속적권력

을지닌왕과같은존재이기도하다.31)

특히티베트에서종교는그들생활의중요한근거이며, 티베트의정치, 사회, 경

제구조는모두이러한종교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이때문에중국은점령초

기종교문제에대해관용과수용의태도를취했다. 그러나 1954년 8월이후달라이

라마와판첸라마32)를티베트에강제이주시켜사상개조를진행하였으며, 점차적

인종교개혁을단행하였다. 그리고티베트의정치·종교체제를바꾸지않겠다던

중국은약속을저버리고티베트인의 3분의 2 이상이거주하는동부지역에서민주

개혁33)과사회주의변혁이라는기치아래종교개혁을진행하여거센저항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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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길희성, “티베트불교민족주의의역사적고찰”『동아연구』제36집(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1998), pp.19~21. 
32) 판첸라마(Panchen Lama)는티베트사람들을보호하고해탈과깨달음을이르게하는역할을하는데, 달라이라
마는관세음보살의화신으로여겨지며, 판첸라마는아미타불의화신으로여겨지고있다. 판첸라마는달라이라
마에 이은 서열 두 번째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달라이 라마와의 정치적 지위는 평등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도
(師徒)관계를유지하였는데, 달라이라마가세상을떠나면생존해있는판첸라마가환생한활불달라이라마에게
법계를주고경전을가르치고, 판첸라마가죽으면달라이라마가이러한역할을하였다.

33) 중국정부는봉건제의붕괴로 95%의대다수티베트인을착취해온봉건영주들이몰락하고평등한사회가되었
다는 점을 강조하여 1959년의‘라싸 사건’을‘민주개혁’이라고 부른다. 이 민주개혁은 중국정부의 시각에서는
‘인민해방’이지만, 티베트 승려들의 눈으로 보면 티베트의 문화를 위협하고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는 대
사건이었을것이다. 이러한사원의재산권상실로인한정치ㆍ경제적변화가승려들이분리독립운동의핵심세력
으로나서게되는경제적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민주개혁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민자, “티벳
독립운동의경제적배경”, 『동아연구』제36집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1998), pp.216~227.



발에 부딪히게 되었

으며 급기야 1959년

라싸봉기로이어졌던

것이다. 

티베트는 전통적으

로 정교합일에 의해

사원과승려층을중심으로구성되었는데, 중국공산당에의한민주개혁으로사원

의재산권이상실되고종교와정치를분리하여, 정치는당에서담당하고사원은제

한된종교의역할만담당하게되었다. 민주개혁이전의사원은경제적으로중국최

대의영주였고, 정치권력의핵심이었으며, 티베트전통문화의산실이었다. 개혁개

방으로자유가허용되었으나정치적권한이나경제권이없는, 당의통제를받는제

한된종교활동이었다. 종교중심의사회에재정권을주지않는것은예산권없는

정부의자치와같은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사원의정치경제적권한의약화는

승려들의불만을가져왔고이들을체제저항세력의중심으로만들었다고할수있

다.34) 이렇듯티베트민족주의에정당성을더해주고보편적가치를더해주는것은

바로불교이다. 불교는티베트와세계가만나는통로이자매개체이다. 불교를통해

티베트는세계와만나고불교로인해세계는티베트에관심을가진다해도과언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이그이데올로기적한계로인해간과한것도바로이러한점이

아니었는지모른다. 자신들의유교적전통마저문화대혁명이라는이름으로헌신

짝처럼던져버렸던중국지도자들은불교를기반으로한티베트인들의뿌리깊은

신앙과문화적자긍심을이해하지못한것이다.35)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전개과정

중국과티베트간의갈등이진행되어온지난 50여년간은‘긴장된평온’과‘갈

등의분출’의반복이었음을보여줌과동시에민족갈등이정치적변동과밀접한

연관이있음을알수있다. 특히중국과같이사회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

국가의민족문제에대한대응과정은국가의개입및억압정책이현저하게나타나

이에대한소수민족의저항은국가혹은정부에대한도전및항의의의미가크다

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긴장의연속과갈등의분출은중국의‘강압정책’과‘유

화정책’이라는변수와티베트인들의‘적극적인저항’과‘소극적인저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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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티베트 간의 갈등이 진행되어
온 지난 50여 년간은‘긴장된 평온’
과‘갈등의 분출’의 반복과 동시에
민족갈등이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연
관이있음을알수있다.

34) 김재기(2001), 앞의논문, pp.77~78.
35) 길희성, 앞의논문, pp.58~59.



변수에의해시기적으로다음과같은네가지패턴을보이게된다.

갈등의 생성과 분출(1950년~1959년)

1950년에중국이티베트에진입하고 1959년라싸봉기가발생하기까지의시기

는중국의강압적동화정책에대한티베트인들의적극적인저항이었다고볼수있

다. 이시기는중국의무력점령과사회주의개혁그리고한족의이주와같은요인

들이갈등분출의요인으로나타나게된다. 

1950년 10월중공군은창도(昌都)를점령하고 1951년초기에는티베트의지배계

급을통해그지역을통치하고자하였다. 1951년 5월 23일중국과티베트는‘17조

협의’를체결하였는데, 이‘17조협의’36)는티베트의주권귀속과민족자치의실행,

종교자유와풍속습관및종교지도자지위보장그리고사회주의개혁에대한불강

행등을명백히규정하였다. 이것은중국의티베트정책에관한최초의문건으로,

그주된의도는티베트의자치보장과달라이라마, 판첸라마등의통치지위를승

인하는것을조건으로중국군의티베트주둔과귀속을확보하려는것이었다.37)

그런데이협상안은중국측에서일방적으로마련한안을가지고논의하였는데

초기에는합의를이루지못하고교착상태에빠졌다. 협상안에는티베트의독립을

인정하지않고국방과외교업무에대한중국의통제를인정하라는것으로주권을

넘겨주라는것과같았기때문이다. 그러나달라이라마는 1951년 10월 24일모택동

에게전보를보내어인민해방군에게적극협조하겠다고전하였고, 이에중국공산

당은합법적으로티베트에군대를주둔할근거를갖게되었고, 모택동은훈령을내

려장국화가이끄는 18군으로하여금티베트에진주하도록명령을내려합법적으

로진주하게되었던것이다.38)

1952년 3월티베트인들은인민회의를조직하고라싸에서시위를벌여‘17조협

의’와중국군의주둔을반대하였다. 이에모택동은“서장사람들이원하지않으니

지금바로시행하지말고, 잠시늦추어생각하자”고지시하였다. 이지시에의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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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당시서남국제1서기등소평은 1950년 1월에‘서장해방에군사문제가있어일정수량의군사역량이필요하다.
단군사와 정치를 비교하면정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17조협의의 기초가 되는‘10항 정책’을 직접
작성한다. 중공중앙은 5월 29일에 10항정책을비준하였으나티베트협상단이티베트가중국의일부라는전제하
에서작성됐다해서합의를거부하였다. 결국이 10항정책에 7개항목을추가하여작성한중국측안이체결되었
는데이것이바로 17조협의이다. 등소평의 10항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한규,『티베트와중국: 그역사적관
계에대한연구사적이해』(소나무, 2000), pp.299~301.

37) 김재기(2001), 앞의논문, p.63.
38) 티베트를점령한중국인이가장먼저취한행동은티베트의외교권탈취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인민해방군서장
군구(西藏軍區)가 성립된 후, 중앙 인민정부의 주서장외사방판판공실(駐西藏外事幇辦辦公室: 1956년에 西藏外
事處로개칭)이 1952년 9월에개설되고원래있던티베트외교국이철폐되었다. 이로인해중국인은티베트의군
사,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티베트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다. 김한규(2003),
앞의책, p.53.



국은환경변화에따라티베트에통치를점진적으로실시하였다. 

1954년 8월달라이라마와판첸라마는북경에서열린‘제1차전국인민대표대

회’에참석하였는데, 중국은이기회를이용하여, 서장지방통일정권의설립을상

의하였고, 1956년 4월 22일라싸에서‘서장자치구주비위원회’를성립시켰다.39) 서

장주비위성립후, 서장지방의통치권은중국중앙의손에놓이게되었다. 그후중

국은당·정·군간부들을대량으로티베트에들여보내서장지방정부의권한을

완전히없애려했을뿐만아니라서장에대한전면적인통치를실시하였다. 

이러한중국의강압적인조치와동화정책은서장동부지역을중심으로티베트

인들의저항이일어나게하여티베트전지역으로확산되어, 1957년에는인민해방

군 8개사단 150,000명을동원하여진압하였다. 이에많은티베트인들은같은해 5

월라싸에서‘사수육강(四水六崗)’40)이라고하는각지역무장저항의연합조직을

건설하는등게릴라군에가담하여무력저항을하게되고티베트의중심인라싸에

까지밀려들게되었다. 이러한무력충돌속에 1959년 3월 10일라싸주둔인민해방

군사령관이달라이라마를가무단공연에초대해그를납치하려는것으로음모41)

가알려지자티베트인들이노블링카궁전을에워싸고달라이라마를보호했으며,

포탈라궁에서는민중회의를소집하여티베트독립을선언했다.

중국의행위는티베트인으로하여금기만당했다고느끼게하여반감을유발시

켜결국 1959년라싸봉기가일어나게된것이다. ‘서장독립국인민확대회의(西藏

獨立國人民擴大會議)’의이름으로‘티베트독립’과‘한인을쫓아내자’라는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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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달라이라마가자치구주비위원회주임위원을맡고, 판첸라마는제1부주임위원, 장국화는제2부주임위원을맡
았다. 위의책, p.56.

40) 원명은추니강주(曲細崗珠)라고도하는데이들은달라이라마에게금보좌를바친다는명목으로대규모헌금활
동을전개하면서, ‘종교보위’, ‘티베트독립’, ‘개혁반대’, ‘공산당반대’등의구호를제창하였다. 1957년가을
부터 1958년봄까지무장저항세력의대표자와티베트군및 3대사찰의승려대표들이비밀집회를갖고동맹을결
성, 모든 무장 역량을 사수육강으로 통일시켜 총 4,000여 명의 위교지원군(衛敎志願軍)을 성립시켰다. 위의 책,
pp.58~59.

41) 당시사건의당사자의한사람인아포아왕지메가최근에피력한바에의하면달라이라마납치사건은거짓말
이라고한다. 김한규(2000), 앞의책, p.352.

42) 김재기, “티베트의중국으로부터의분리독립운동의기원과전개”,『대한정치학회보』제13집3호(대한정치학회,
2006), p.43.

<표 3> 중국의 무력침공 당시 사망자 통계(1949~1979)

자료: 티베트망명정부홈페이지 (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를주장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11월진압부대를동원하여봉기를평정하였고,

1963년 3월진압작전은종료되었다. 라싸봉기로 4만명의티베트인이사망하고,

동년티베트중부지역에서만 8만 7천명이추가로사망한것으로알려져있다.42)

‘화평해방’과‘민주개혁’이라는미명으로진행된티베트사회에대한전반적인

개혁은한족과티베트인사이에민족전쟁으로변해버렸다. 군사적으로열세였던

티베트는대규모살육을당하였고, 이로인해두민족간에는심각한원한이생겼

다. 이러한원한은티베트에서한족을몰아내고티베트를독립시키고자하는정치

적원망으로변하였다. 

문화대혁명과 갈등의 퇴조(1960년~1978년)

1959년티베트인들의저항이무력으로진압되고문화대혁명이끝나는 1978년까

지는중국의강압적동화정책이핵심적이라고볼수있다. 이시기에는달라이라

마정부의해외망명으로정치지도자가없는가운데중국의문화대혁명이라는강

력한동화정책에티베트인들은소극적인저항만이가능하였다. 문화대혁명이라

는극좌적이데올로기가지배하는분위기속에서소수민족들은정치적으로탄압

을받았고, 이러한상황에서티베트인들의분리독립운동은‘강압에의한봉합’내

지는‘일시적잠재’의특징을나타내고있다.

라싸봉기이후달라이라마 14세는인도로망명하여임시망명정부를세우자,

중국은서장지방정부의해산을명령하고‘서장주비위’로하여금그직권을행사

하게하였다. 그해 4월제2기인민대표회의 1차회의는‘서장문제에관한결의’를

통과시켜, 서장지역에민주개혁실행을결정하였다. 이민주개혁은일차적으로

‘삼반쌍감(三反雙減)’43)을추진한다음전면적토지개혁을단행하였다. 사원토지

와재산은폭동시참가여부에따라몰수혹은유상몰수하였고, 서장인민과사원

의토지재산은점차적으로몰수하였다. 중국은민주개혁기간동안교통개발, 문화

교육, 토지개혁, 간부배양과지방선거등을실시하여서장의기층사회구조를철저

히사회주의화하여통치를공고히하였다. 

중국의입장에서볼때갈등의원인제공자는민주개혁에저항하는달라이라마

를비롯한티베트지방정부와상층지배계층이었으며, 이제그들이없는티베트는

상층부와협의할필요없이사회주의개혁을실시할수있게되였다. 계급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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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三反은反對反亂, 反對烏拉差役制度: 封建奴役制度, 反對奴役이고, 雙減은減租, 減息이다. 
44) 제10대판첸라마는북경으로압송되어감옥생활을하다가 1974년출옥하였으나가택연금을당하였으며, 1978
년에야복권되어 1982년라싸로돌아와 1989년사망했다. 김재기(2006), 앞의논문, p.44.



투쟁을선동하여과거지방정부의관료, 귀족, 사원들로부터토지를몰수하여농노

와소작인들에게나누어주었으며, 농민조직을통해집단농장화를추진하였다. 그

런데대약진운동의실패와기근은중국인들이티베트를더욱착취하게만들어많

은불만을초래하였고, 중국에협조적인판첸라마조차공개적으로중국을비난하

게되자, 1964년8월‘사회주의장애물’이라는낙인아래숙청되었다.44)

1966년문화대혁명의발생은중국의서장에대한탄압을더욱강화하였는데, 계

급투쟁의구호아래티베트인들은계급의적으로취급되어엄중한탄압을받았다.

티베트인민들의종교활동이금지되고, 라마들은환속을강요받았고, 이러한강압

적동화정책으로티베트에서의분리독립의움직임은약화되게되었다.

중국의티베트에대한강압적동화정책은 4인방(四人幇)의몰락과함께끝을맺

었지만, 그것은향후중국의티베트통치에많은난점을가져왔다. 첫째, 티베트전

체인민들의정신적핵심인종교와그문물에대한파괴는티베트인의자존심과감

정을크게손상시켜한족과티베트인간의갈등을격화시켰으며, 더나아가티베트

내반중국감정을강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둘째, 티베트에대한탄압은해외망

명정부의독립주장을정당화하는구실을제공하였다. 셋째, 국제사회에중국의티

베트인에대한억압을재확인시켰으며, 이후세계각국의티베트독립운동에대

한관심을고조시키게되었던것이다. 

개혁개방시기 대화의 모색과 갈등의 재분출(1979년-1989년)

1978년개혁개방이후티베트에대한유화정책은결과적으로티베트인들의민

족정체성과민족주의를강화시키는계기가되었고, 달라이라마와망명정부의적

극적인활동으로티베트문제가국제적인이슈가되어 1987년과 1989년티베트인

봉기와같은적극적인저항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저항은곧바로무력으로

점령이되고계엄령이해제될때까지또다시‘긴장의평온’이지속되기도하였다. 

중국은문화대혁명시기티베트에대한과오를시정하기위해실시한개혁개방

의자유화조치는 1959년이후억압되었던민족주의감정을표출하는계기가되었

고, 사원의복구와불교의부흥은티베트인들을단결시키는구심점이되었다. 중국

식교육을받았던청소년들이자기들의문화적, 종교적전통에관심을갖기시작했

다. 사원은이전과마찬가지로티베트인들의민족적, 문화적정체성을확인하는장

이된것이다.

그리고중국은달라이라마를귀환시키기위해 1978년과 1980년두차례에걸쳐

그의형제들을초청하여대화를재개하는노력을하였으나, 1985년이후에는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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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티베트간의대화가사실상단절되었다. 달라이라마측은티베트문제를국제

사회에호소하면서문제를국제화시켰고, 중국은티베트의개발과한족이주를통

해티베트문제를해결하려고하면서서로의갈등은더욱깊어지게되었다. 

이렇게소원한관계속에서 1987년 9월 21일달라이라마가미국의회에서‘평화

5조안’45)을발표하였는데이를지지하는시위가티베트전역에서발생하기시작했

다. 10월 1일라싸에서 2,000여명의시위자가검거되었고 7명이사망하였다. 10월 3

일에도 3,000여명이시위에참여하였다. 이에달라이라마는폭력에의한독립을

반대한다고발표하였으나중국과티베트인간의무력충돌은계속되었다. 1988년 3

월에도조캉사원의승려들을중심으로시위가발생하여 1,000여명이투옥되었고

이후에도소규모시위가계속되었다.46)

달라이라마는스트라스부르의유럽의회에서티베트독립을포기하라는등소평

의전제조건을수락하고, 티베트의미래에대해홍콩과대만과같은“일국이체제

의정치적연합”을해결책으로제시하였다.47) 이에대해티베트청년단체들의거센

항의가있었으나이러한제안은 1989년달라이라마가노벨평화상을수상하는하

나의계기가되었다. 

1989년 1월 27일에판첸라마가사망하고그의장례식이무력시위로변하였다.

처음에는판첸라마의장례행렬이독립을요구하는대중집회로변하였으나별충

돌없이공안에의해해산되었다. 3월 5일이되자또한차례의시위가벌어져수백

명의라싸청년들이시위에가담했고시위는전투적인양상을보였다. 시위대에공

안당국이발포하여사태가심각해지고그뒤이틀동안수많은티베트청년들이대

규모로라싸의서장구역을장악하고한족가게와회사들을방화하고자기구역을

바리게이트로방어하였다. 30년만에처음으로서장독립투쟁은국가에도전하였

고잠시나마승리하였다. 그러나중국은공산당성위원회서기를서장의민족주의

에대해유화적인대처를했다는이유로해임시키고, 3월 8일계엄령을발표하여

수천명의특수부대가서장에투입되었다. 대량체포, 구타그리고총격전이뒤따랐

고라싸는그해내내계엄령하에놓이게되었다. 티베트인들은 3일간의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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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Five Point Peace Plan for Tibet’이라고일컬어지는이조안은 1987년 9월 21일워싱턴의미국의회에서의발표
되었다. 그내용으로는 1) 티베트의국민모두를평화지역으로이주시킬것.  2) 티베트국민의존재를위협하는
중국의이주정책을포기할것.  3) 티베트국민들의근본적인인권과민주주의적인자유를존중할것.  4) 티베트
자연환경을복구시키고보호하며핵무기를생산하고핵폐기물을처리하는데티베트를이용하지말것.  5) 티베
트의장래는물론티베트의국민과중국국민들사이의관계에관해성실한협상을시작할것등으로되어있다.
여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 http://www.tibet.com/Proposal/5point.html (검색일 2008. 1. 25).

46) 김재기(2006), 앞의논문, p.46.
47) 1981년에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가‘달라이라마를대우하는 5조방침’을발표하였는데그내용은달라이라
마의귀국을언제든지환영하지만반드시북경에거주해야하며정기적으로티베트로돌아가시찰할수있으며,
달라이라마가귀국한, 뒤에그의정치경제적특권은 1959년이전과같으며, 동시에인민대표자부위원장이나정
협부주석을맡을수있다는것등이다. 1988년의스트라스부르의성명은달라이라마가이에화답한것이다. 김한
규(2003), 앞의책, p.31.



서 1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

다 . 이러한 저항은

1959년이래최대규모

의 중국에 대한 도전

이었다.

1989년 6월 4일천안문광장에대학살이일어나고계엄령하의라싸에서도팽팽

한긴장감이계속되었다. 10월 11일달라이라마의노벨평화상수상이발표되자,

수백명의승려들이계엄에도불구하고이를축하하는시위를벌였고중국은탱크

등을동원하여또다시이들을무력진압하였다. 

이렇듯개혁개방이후티베트에대해상당한유화정책의실시에도불구하고갈

등이재분출된것은첫째, 중국은문화대혁명의과오를지적하고이를시정하는개

혁정책이대중의지지를얻어냈지만, 소수민족의경우단순히정권지도부에대한

비판이아니라사회주의통치자체에대한불만을갖게되었기때문이다. 둘째, 티

베트에대한통제완화와종교활동의허용은민족의식및전통문화의부활을가져

왔고, 이는티베트인들의민족자각과독립정서를고취시키는계기를가져왔기때

문이다. 셋째, 중국정부는경제개혁을통한생활수준의개선이소수민족의불만을

완화시킬것이라고기대하였지만, 연해지역과의빈부격차의심화에따른상대적

박탈감은오히려불만을증대시키는부작용을가져왔다. 이는소수민족지역에서

생산되는원료와연해지역의공산품간의불평등교역은소수민족에대한한족의

착취로서소위‘내부식민지(internal colonialism)’현상으로간주되기도하였다. 넷

째, 티베트의대외개방은현대화된가치관과사고의유입으로낡은관념을깨뜨리

는것으로기대했으나, 외부와의접촉은오히려서구의민주주의, 인권, 민족자결

및종교의자유등에대한인식의계기가되었다. 개방화가민족정체성의약화를

초래할것으로보았으나오히려소수민족을자극하는결과를낳게된것이다. 또한

한족의이주로소수민족집거구의해체를가져올것으로기대했지만더욱더응집

력을보이는결과를 초래한것이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 갈등의 잠재(1990년~현재)

천안문민주화세력에대한무차별적강경진압과계엄령해제이후강압과유화

정책을통해티베트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상황에서소극적인저항만이발생하

고있는것은갈등이잠재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갈등의특성을보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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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이 라마는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에서 티베트 독립을 포기하라는
등소평의 전제조건을 수락하고, 티베
트의 미래에 대해“일국이체제의 정
치적연합”을해결책을제시하였다.



는티베트문제의미래는현실적으로동원가능한자원과무력을장악하고있는중

국과국제사회의反중국및국제 NGO의지지를받고있는티베트망명정부간의

대립이라는국제적인특징을보이고있다. 

천안문민주화운동이후라싸에서의조캉사원승려들을중심으로소규모저항

이계속되었으나대규모의시위는발생하지않았다. 1991년과 1992년에도승려들

을중심으로소규모의시위가발생되고그들은체포되었다. 1993년 5월에는 1989

년이후최대규모의시위가발생하였다. 

1995년 5월 14일달라이라마는 6살인겐둔최끼니마(Gendhun Choekyi Nyima)를

제11대판첸라마로인정했는데, 중국정부는달라이라마를적으로간주하고무효

화를선언한뒤판첸라마를납치한후, 다른어린이를직접골라진짜생불이라고

자리에앉힌사건48)이발생하여티베트망명정부와첨예하게갈등하는계기가되

었다.  1997년 4월 20일에는달라이라마의미국의회연설을들은티베트인들이라

싸에서티베트독립을주장하며관공서를습격하고자동차를부수는사건이발생

하였다.49) 

또한 2000년 7월에는서장사원에보시하는것을금지하고각가정에불상을모

두없애는등서장지역에대한극도의불교말살정책을펼쳤으며, 중국정부는각

기관장연석회의를열어절에돈이나물건을보시하지말것, 금년부터절의새행

자를받아들이지말것, 비구-사미계를주지말것, 절에외부인이머무르게하지말

것, 각가정에서기도하는행위를하지말것등을명령하였다. 7월 6일은매년열리

는달라이라마탄신기념일행사와관련해행사를금지하고강행할경우사격을하

겠다고통보하였으나티베트인들은종교행사를강행하였다고한다.50)

2002년에는티베트망명정부와중국의대화가다시재개되어화해의분위기를

만들기도했다. 중국은 9월 9일티베트망명정부대표 2인이북경을방문하도록허

락하여, 티베트망명정부미국담당자인로디가디(Lodi Gyaltsen Gyari)와유럽지역

담당자로상견찬(Kelsang Gyaltsen)의방문이이루어지기도했다.

달라이라마는분리독립을철회하고홍콩처럼‘고도의자치’를주장하고있다.

그러나중국정부는‘일국양제’자치를허용할수없다는입장인데, 이는티베트는

홍콩이나마카오와는다르다는입장이다. 달라이라마는 2004년 5월 18일미국시

사주간타임지와의인터뷰에서문화와환경이보호된다면티베트가중국내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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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국에 의해 5월 17일 납치된 판첸 라마는 아직까지 생사 여부를 모르는 상태이며, 피랍될 당시의 나이 6살로
‘지구상에서가장어린정치범’이라는기록을세우며국제티베트독립운동을중심으로전세계 85개인권단체들
이최근까지도그의석방운동을펼치고있다.

49) 김재기(2006), 앞의논문, p.48.
50) 「법보신문」2000년 8월 16일자, 위의논문, p.48.에서재인용.



구로남는것이이익이될수있다는발언을하였고, 2005년 3월에는홍콩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지와의회견에서“중국정부가티베트의종교, 문화, 환경을보

호해준다면자치권을포기하고중국의통치를받아들이겠다.”고발표하기도하

였다. 또한그는“티베트는중국의일부이며, 티베트의문화와불교는중국문화의

일부”라며“티베트주권주장을포기함으로써티베트주민은중국경제발전의혜

택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51)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현재와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분리독립운동에서달라이라마는종교적인지도자이면서정치지도자

로존재한다. 달라이라마라는정치제도는제5세달라이라마가정치권력을통합

하여자신의통치하에전국을통일한 17세기이래로줄곧티베트인들의종교적·

세속적인지도자가되어왔다. 이때이후로티베트사람들은달라이라마를‘자비

의붓다’인관세음보살의물질적인현시라고여기며티베트인들의신화적선조로

모시고있다. 달라이라마의후계자는이전라마의환생이라고여겨지며, 한명의

달라이라마가입적하면섭정인이권력을쥐고새로운환생을찾아야할의무를진

다. 달라이라마는티베트인들에겐살아있는부처로숭앙받는절대적신앙의대상

이며또한정치적인최고결정권을갖는국가통치권자이다. 현재의달라이라마

가왕로상텐징갸쪼(Tenzin Gyatso)는14번째환생이다.52)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현재

천안문민주화운동이후민주화세력이나소수민족분리독립세력에대한인권

탄압은중국의인권문제에대한국내외의비난이증가되고국제사회의관심을고

조시키는계기가되었다. 또한중국은 2008년베이징올림픽53)과 2010년상하이세

계박람회를계기로국제사회에서책임감있는강대국으로서의면모를갖추려고

하는시점에서참가국가와선수들의올림픽개막식및경기보이콧조짐이나티베

트청년회의폭동등으로야기되는국제적관심은중국정부를더욱더곤혹스럽게

만들고있다. 

2008년 3월 14일인기있는관광지티베트의수도라싸는아비규환의전쟁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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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의논문, p.49.
52) 달라이라마, 김철ㆍ강건기역, 『티벳나의조국이여』(정신세계사, 1998), pp.9~61.
53) 실제로올림픽은인류의스포츠제전이지만정치적야심이나경제적도약의계기가되기도했다. 1936년베를
린, 1964년도쿄, 1988년서울올림픽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되었다. 조캉사원의승려 300~400 명이인근에서중국의티베트지배에항의하는

시위를벌이고이를해산하려는중국공안과승려들이충돌하면서대규모집단시

위로이어진것이다. 이어라싸시내곳곳으로시위가번지면서막대한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수천명의티베트인들이중국무장경찰과충돌했고, 중국정부는도심

곳곳에탱크를배치했다고한다. 이날시위는당일바로투입된중국인민해방군

의신속한진압에일단수그러든상태다. 하지만사천성, 감숙성, 청해성의티베트

인거주지역에서봉기가계속되고, 중국의수도베이징과란저우의티베트족대학

생들이연좌농성과촛불시위를벌이는등티베트인들의독립에대한열망은식을

기미가보이지않는다. 중국정부의공식발표에서는나흘째계속된시위에서 13명

이사망하고 10명이중상을입었다고밝히고있으나, 티베트의망명정부의발표에

따르면라싸에서만 80명, 감숙성에서 19명등최소 99명의티베트인이숨졌고사망

자는최대수백명으로추산된다고밝혔다. 중국정부는티베트에대한유혈진압이

베이징올림픽의보이콧사태로연결되지않을까전전긍긍하는모습이다.54)

중국정부는티베트와티베트자치주거주지에대규모병력을배치하고외부와

의접촉을차단하고있다. 라싸에서는대대적인가택수색과검거가벌어지고있

다. 유력한라마승들은티베트주요불교사원내에강제연금된채중국공안의감

시를받고있고, 일부라마사원에대한식량및식수공급이중단된것으로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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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간동아」2008년 4월 2일자.
55) 「오마이뉴스」2008년 3월 27일자.

<표 4> 2008년 티베트 관련 주요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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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tchrd.org/에서 저자재구성.



고있다.55) 중국은티베트전역에대한통제에나서는한편독립운동을주도하는달

라이라마 14세에대한비난공세를강화하고있다. 중국언론매체는관영 CCTV

를통해시위의폭력성만을부각시키는화면만을계속해서내보내고있다. 중국정

부는이번티베트사태를취재하려는외국언론의취재를방해하다 3월 26일에야

외교부인솔아래외신10여개사의라싸방문을허용했다.

티베트에서는매년 3월 10일크고작은시위가발생하여왔지만올해 3월의시위

는다른의미를가진다. 티베트인들은이번이야말로티베트의진상을전세계에알

리고주권과인권을찾을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사실상매

년발생되었던시위를중국정부가너무베이징올림픽을의식한나머지과잉진압

했다는얘기도나오고있는실정이다. 달라이라마에대한무한한사랑과지지를

보내는티베트인들이결국달라이라마의비폭력평화정책을따를수밖에없다는

것이다. 결국이번사태에대한과잉무력진압으로라싸의상황은진정되었지만시

위가티베트자치주전역으로번지는역효과를나타내었다고도볼수있는것이다.

또한티베트청년회가벌이고있는‘걸어서티베트까지’라는활동도사실이러

한올림픽효과를극대화하고, 1989년티베트사태를무력으로진압한후진타오국

가주석에대한항의의표시라고도볼수있다. 후진타오주석은당시티베트자치

구의당서기였다.56) 온화한분위기의외모와는달리후진타오주석은티베트의독

립운동을매우강경하게진압했다. 티베트를반드시중국의행정구역안에두어야

한다는중국의기본정책에충실한조치였다. 이는후진타오당시당서기가등소평

등중앙지도부의신임을굳건히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당시그가작성한‘티

베트의현국면과이에당면한우리의임무’라는보고서에도그의티베트정책의

골자를잘알수있다.57)

중국은국운을걸고올림픽준비에나서고있으나티베트시위무력진압과관련

해국제여론은악화되고있다. 미공화당하원정책위의장인타데우스맥코터의원

은조지부시대통령등미국관리들의베이징올림픽참석을금지하는내용의법

안을정식으로발의했다. 민주당의힐러리의원도부시대통령에게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참석하지말것을촉구했으며, 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를비롯해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등유럽연합정상들이베이징올림픽의불참의사를밝히고있

으며, 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도불참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 일본정부

도일왕내외등왕족이베이징올림픽개막식에참석하지않기로방침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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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59년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 7명의‘당위서기’-장국화(張國華), 증옹아(曾雍雅), 임영(任榮), 음법당(陰法唐),
오정화(伍精華), 호금도(胡錦濤), 진규원(陣奎元)-가운데서이족(彛族)인오정화를빼고는모두가한인이다.

57) 「주간동아」2006년 7월 18일자.
58) 「연합뉴스」2008년 4월 8일자.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이

올림픽을앞두고반체

제인사를일제검거하

는 등 중국 내 인권상

황이악화되고있다고

우려를표하고, IOC와세계지도자들에대해중국내인권침해에대해소리를높

이라고촉구하고있다.58) 하지만라싸에서대규모시위가일어난뒤지난 3월 14일

미국백악관과국무부는티베트에서민족간갈등이발생한데대해유감을표시하

며중국이‘자제력있게’행동하고달라이라마와대화에나설것을촉구했다. 작

년 10월미의회가달라이라마에게황금메달을수여하고부시대통령이회견하는

등중국과의외교적갈등을불사하던태도와는전혀딴판인것이다. 유럽각국도

중국정부에유감의뜻을전하고있지만베이징올림픽의보이콧을요구하는각계

의요구에신중한반응이다. 티베트망명정부를받아들인인도도중국과의동반자

적관계강화를위해중국에대한비판의수위를낮추고있다. 

이러한중국에대한유화적인국제사회의분위기는중국이국제사회에서차지

하는위상과밀접한관련이있다. 서방국가들이외교의원칙상자국의이익이우선

이라는국제적현실주의논리를거부하고달라이라마를공개적으로지지해주는

국가는거의없다. 달라이라마망명정부에대해서도서방국가들은자국의이익을

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형식적인지지만보내고있는것이다. 이는국제사회에

서중국이차지하는위상을무시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지원단체

1959년 3월 18일달라이라마 14세는망명길을떠나험준한히말라야산맥을통

하는긴여정끝에인도에도착했다. 망명길을따라약만여명의티베트인이함께

하였다. 3월 29일달라이라마일행은인도정부에망명허가를신청했으며, 4월 3일

인도의네루총리는달라이라마일행을환영하는성명을발표했고, 4월 13일네루

와달라이라마의회담이이루어졌다.59)

달라이라마는 1960년부터매 3월 10일에다람살라에서성명을발표하여티베트

독립의입장을명확하게천명하였고, 이로인해중국국무원은 1964년그의서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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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지원으
로 티베트의 인권이나 환경문제와 같
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실상
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받고있다.

59) 박종귀, 『중미인권분쟁』(새로운사람들, 2001), p.401.
60) 김한규(2003), 앞의책, pp.27~28.



치구주비위원회주임위원직을철회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그의전인대

상무위원회부위원장직을철회하는결의를하였다. 이로써마치청말(靑末)에청

조가 13세달라이라마의봉호를철회하였을때처럼, 이제달라이라마와중국정

부의제도적관계는모두단절되었다.60)

달라이라마의망명과망명정부의수립으로인해티베트와중국의관계는새로

운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다. 티베트는명실상부한중화인민공화국의직접적인

지배하에놓여지게되었지만, 티베트의독립문제는더욱심각해지고국제화된것

이다.

한편달라이라마는인도에도착하자마자네루수상의적극적인도움으로다람

살라에망명정부를수립하였는데, 망명정부조직에는주택, 외무, 종교와문화, 교

육, 재정, 안보등 6개직위의내각을구성하고인도뉴델리에사무소를개설하였

다. 국제적인활동을위해뉴욕과제네바, 카트만두, 모스크바, 도쿄, 런던등에대

표사무소를열어비공식대표단을파견하였다. 또한달라이라마는 1960년대표기

구인인민대표자위원회를새로구성하고첫민주적선거를공포하였다. 1963년 4

월 10일에는불교원리와민주주의의원리를결합한수단으로서‘티베트헌법’을

공포하였다.61)

그리고해외지역에티베트망명정부를대표하는사무소를개설하여국제적인

활동을적극적으로하고있다. 이대표사무소들은티베트의외교창구역할을담당

하고있는데, 티베트의인권문제에대해알리고, 국제사회의지지를호소하는활동

을주로하고있다. 이들은국제인권단체들이나중국의반체제인사및소수민족

독립단체(위구르족및몽고) 등과연계하여활동을하고있다.62)

망명정부는국제사회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단체가아니기때문에활동하는데

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티베트에우호적인국가들의지원으로티베트의인권

이나환경문제와같은인류보편적인문제에대한실상을알리는등국제사회로부

터많은지원을받고있다. 이는세계각지에있는지지모임과후원단체들의수에

서알수있으며, 특히달라이라마의비폭력평화운동을통한노벨평화상수상은

망명정부의국제적위상을강화하고국제사회에서의사실상의인정을확인한것

이다. 티베트망명정부가조직이나규모에있어서는중국과비교할수없을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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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김재기(2001), 앞의논문, p.104.
62) 1990년대들어구소련의해체와‘과계민족(Cross-boarder Ethnicity)’의존재는중국소수민족들의분리독립운동
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환경의변화로달라이라마의티베트망명정부와위구르족과몽고족들의분
리독립단체는연합체를만들어연대활동을하고있다. 1985년 7월 14일성립된‘동투르키스탄ㆍ티베트ㆍ내몽고
연합위원회(Allied Committee of Eastern Trukistan, Tibet and Inner Mongolia)’는달라이라마를대표로중국으로부터
의 독립을 목표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동의 소리(Common Voice)’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위의 논
문, pp.147~148. 참조.



지만이처럼왕성한활동과안정된정착을가져올수있는것은달라이라마라는

정치종교지도자의리더십과망명정부의민주적운영, 그리고해외독립운동단체

들의적극적인활동과국제사회의지지때문에가능한것이다.

‘티베트청년당(TYC: Tibetan Youth Congress)’과같은조직은티베트망명정부를

유지시켜주는중요한단체이다. 1970년에설립되어다람살라에근거지를둔이단

체는전세계 80여개의지부 3만여명의회원을가지고있다.63) 티베트의독립과문

화와전통, 종교를발전시킨다는목적아래해외에서의각종포럼에참석하고, 거

리홍보, 평화행진, 공공시위등을조직하며‘Rangzen’이라는잡지도출판하여티

베트의현실과독립에대한투쟁을알리는활동을하고있다. 달라이라마의비폭

력독립투쟁의방식에반대하며폭력투쟁을전개해야한다고하여내부갈등을일

으키고있으며, 국제적으로‘International Friends of TYC (IFTYC)’를조직하여티베

트문제의국제이슈화를진행하고있는티베트독립운동에있어가장조직적이고

중추적인단체이다.

1959년 설립되었다가 1984년에 재정비된‘티베트 여성연합(Tibetan Women’s

Association)’64)도다람살라에본부를두고 1만 3천명의회원과전세계 47곳에지부

를두며활동하고있다. TWA는주로여성인권확장과티베트종교와문화에대한

정체성확립에대한사업을펼치며, 2008년북경올림픽보이콧과중국물품불매운

동등의캠페인도진행하고있다.

1988년에설립된‘국제티베트캠페인(ITC: 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은비

영리민간단체로서미국의워싱턴과유럽에근거지를두고티베트에대한정확한

정보를세계에알리고, 중국과티베트간의평화로운해결을위한대화를주선하는

역할을맡고있다. 이단체는티베트인의인권증진과민족자결, 문화와환경보호

활동을하며, 티베트와네팔, 인도등지에서사실조사활동을통해UN이나국제기

구또는미국의회에사실을보고하고압력을행사하도록하고있다.65) ITC는 1989

년미의회에‘미국의소리’방송에티베트어로매일 2시간씩방송하도록하였고,

1990년에는티베트난민 1천명의비자발급에참여하였으며, 미의회로하여금인

도적 차원에서 티베트 난민에게 매년 5,000만 불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1991년에는 UN 인권소위원회에서티베트에대한결의안을통과시키는데노력하

였고, 1999년에는세계은행이중국의‘서부빈곤퇴치계획’에대한차관을하지못

하도록하는데티베트청년당, 티베트여성연합, 티베트민주인권센터그리고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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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http://tibetanyouthcongress.org/aboutus.html (검색일 2008.04.22).
64) http://www.tibetanwomen.org/about/ (검색일 2008.06.06).
65) http://savetibet.org/about/index.php (검색일 2008.04.22).
66) http://savetibet.org/about/accomplishments.php (검색일 2008.04.22).



트국민당과함께노력하는등큰성과들을이루어내었다.66)

또한국제티베트독립운동(ITIM: International Tibet Independence Movement)는 1995

년설립된단체로티베트독립의정당성을선전하고, 판첸라마의석방과티베트

망명정부를지원하는단체인데이단체는세계각지의걷기행진을실시하여국제

적지지를호소하고있다.67)

이와같이티베트독립운동단체들의조직이나규모는소규모이나이들의활동

무대가국제사회인관계로 UN이나국제 NGO와의연대를통해티베트문제나중

국의문제에국제적으로개입한다는측면에서중요성이있다. 이들의활동이개별

적인활동이아니라상호연대를통해서이루어지고, 미국의회나행정부그리고

UN 등과유기적으로결합하여활동한다는점에서과거의활동과는차이가있다.

이들은미국이나국제기구의중국과관련된사업에대해법률통과나재정지원이

되지못하도록압력을넣어중국에게직접적인피해를준다는점이다. 중국의서부

대개발사업과관련된세계은행의차관지원이이들의반대운동으로무산되었다

는점은과거의일회성시위나비판이아닌실질적인압력으로행사되고있다는것

을보여주는좋은예이다.68)

달라이 라마의 외교적 활동과 국제사회의 개입

달라이라마는망명정부에서나국제사회에서비폭력평화주의활동을신조로

독립운동을하고있다. 그는 1959년라싸에서나지금의인도다람살라에서망명생

활을할때나티베트의민족지도자로서존재하고있다. 그는지도자로서중국공산

당의비난만제외하면엄연히실존해있는티베트인의민족지도자인것이다. 달라

이라마는티베트인들의분리독립운동을지속할수있게만드는정치적·종교적

지도자일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티베트문제를이슈화할수있는상징적인인

물이다. 

국제사회는인권이라는보편적인가치가존중되면서, 소수민족에대한대량학

살이나난민이발생하고인권이유린되는경우에는비록국가내분쟁일지라도국

제사회가‘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 Regime)’을형성하여인도적차

원에서개입의명분을부여하게되는시대가도래한것을‘코소보’나‘동티모르’

의사례에서잘보여주고있다. 최근의이러한국내분쟁의국제적개입현상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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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http://rangzen.com/ (검색일 2008.04.22).
68) 김재기(2001), 앞의논문, p.112.
69) 위의논문, pp.133~134.



족문제가단순히일국내의문제가아니라국제적인문제화되고있다는것을보여

준다.69)

달라이라마는 1967년에망명정부이후최초로인도를벗어나일본과태국을방

문하였으며, 1973년에는유럽국가들을첫방문하여티베트에대한지지와독립을

호소하였다.70) 1991년과 1993년엔미국을방문하여각각부시와클린턴대통령을

만났으며, 1996년남아공, 뉴질랜드, 호주등을계속해서방문하면서티베트자치

문제와관련한입장을피력하는한편, UN 등의국제사회에도협조를요청했다.

1997년에는대만을방문하여대만측과문화, 종교의교류촉진을위한주(駐)대만

티베트사무소개설을타진하며, 중국의티베트에대한탄압의실상을세계에알리

고, 티베트의문화보전을위한진정한자치권획득을역설하였다.

달라이라마는줄곧티베트의독립을쟁취하기위한수단으로폭력을거부해왔

으며, 이것은중국에대한티베트와해외의폭력적보복을막는데실질적으로큰

역할을하였다. 달라이라마는티베트의많은젊은이특히티베트청년당(TYC) 같

은단체에서중국의폭력적억압에대해폭력대응을주장하는데에대해서도비폭

력을주장하여내부갈등이되고있을정도이다. 

그는중국과협상하려는노력을꾸준히하여 1987년미국의회연설에서‘평화 5

조안’을제안하였고, 1988년 6월에는스트라스부르에서‘평화 5조안’을더욱구체

적으로다듬어유럽의회에제시하였다. 1989년달라이라마는티베트의독립을위

해평화와비폭력투쟁에헌신한공로로노벨평화상을받게된다. 이는망명정부의

활동에대한국제사회의인정이며, 티베트문제의중요성을국제사회에홍보한효

과를지니는것이다. 노벨상수상연설에서그는티베트고원을비무장화시킴으로

써티베트를‘아힘사(ahimsa: 비폭력)’지대로만들어야한다는필요성을특히강조

하였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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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당시방문국가로는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 서독, 오
스트리아 11개국이다.

71) 매튜번슨, 김기훈ㆍ이상훈역,『달라이라마, 티베트에서온편지』(혜윰, 1998), p.172

<표 5> 티베트와 관련해 채택된 각종 국제사회 결의안 (195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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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tibet.com/Resolution/index.html에서 저자재구성



달라이라마 14세는

1989년노벨평화상수

상이후부터 2007년 10

월 미국 의회에서 골

드메달을수여할때까

지세계30여개국가에

서무려 83회에달하는수상과명예학위를받았으며, 또한 1954년북경에서마오쩌

둥주석을만난이래로지금까지세계 58여개국가를방문하여 396명의정부및지

역의대통령및관계장관등의고위인사와면담을할정도로왕성한활동을벌이

고있다.72)

<표 5>에서도알수있듯이티베트의망명정부가탄생된시기부터티베트의인

권과중국의침탈행위에대한결의안이전세계적으로채택되었는데, 1959년 UN

의티베트문제에대한결의안부터 2001년중국의 2008 베이징올림픽신청에대한

유럽의회의결의안까지모두 55건의결의안과선언문이세계각국의의회나 UN

등의국제기구에서채택되었다.73)

UN이티베트문제에처음으로관여하게된것은 1951년달라이라마의지원호

소문때문이다. 이편지는 UN이티베트문제에개입할것과 UN의최종결정에위

임할것을호소하였으나, 영국과미국그리고인도의비협조로별다른조치를취하

지않았다. 비슷한시기에한국전쟁에 UN군의파견이이루어진것과는대조적인

장면이다.74) 결국 UN총회는 1959년 10월 21일티베트문제에관한세가지결의안

중첫번째결의안(제1353호)을통과시켰다. 이어UN은 1961년(제1723호)과 1965년

(제2079호)에도티베트인의인권을존중할것을중국에요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

였다.

1991년 10월UN 인권위원회의티베트인권상황에대한결의안, 1992년UN 사무

총장의티베트인권상황에대한보고, 1995년고문에대한특별보고서, 종교탄압

에대한특별보고서발췌안, 1996년고문반대위원회보고서, UN 인종차별금지위

원회조사보고, UN 유아권리위원회등에서도티베트의인권탄압과종교말살행위

에대한중국의행위을반대하고시정을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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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 60년대
反중국정책의 일환으로 달라이 라마
에게 연간 18만 달러 지원금과 티베
트인 독립운동가들에게 해마다 170
만달러를제공한것으로밝혀졌다. 

72) http://dalailama.com/page.58.htm(검색일 2008.04.22).
73) http://www.tibet.com/Resolution/index.html (검색일 2008.04.23).
74) 반프라그의설명에따르면, 당시 UN총회는한국문제에아주열중하여여념이없었다. 티베트의호소가있기
이틀 전에 중국 공산군의 한국전 개입이 확정되었으며, 엘살바도르의 티베트 관련 결의안이 일반위원회에서 검
토되던날에는맥아더장군이한국에서대규모공세를시작하였다. 결국인도와영국, 미국의토론연기제안으로
UN에서는티베트에대해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이렇듯한국전쟁에대한열강들의열띤몰두와한국의전
략적 가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높은 평가가 결과적으로는 티베트에 대한 중공군의 진군이라는, 티베트인들에
겐절대적의미를갖는사건을매몰시켜버린결과가되었다. 김한규(2000), 앞의책, pp.294~295.



국제 NGO 단체 중 하나인‘국제법률가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는 1960년보고서를통해중국내에서벌어지고있는소수민족말살의

현황을폭로했으며, 1987년유럽의회를시작으로독일에서도티베트문제에대한

결의안이채택되었으며, 1988년 10월미국상원은티베트에서의중국의행위를비

난하고달라이라마를지지하는결의안(제129호)을통과시켰다. 이어 1989년에는

이탈리아가, 1990년에는호주의회가결의안을채택해티베트문제의국제적개입

이눈에띠게늘어났다. 

1990년 2월 UN 인권위원회제46차회의에서 EC와미국, 캐나다, 스웨덴, 그리고

호주를포함한각국정부가티베트문제를제기하였고, 인종차별과자결권, 그리고

계엄령에대한NGO 보고서들이UN에의해출판되었다.75)

1991년 11월에는호주의대중국인권대표단이티베트를방문하여, 티베트는확

실히계엄령으로통제되고있으며티베트인사이에反중국감정이팽배한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적자유와정치적권리, 교육고용및표현의자유도결여되어있

으며승려들은감시를당하고있다고밝혔다.

1992년 1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민족상설재판소(Permanent Tribunal of

People: PTP)’는티베트인민들이중화인민공화국을제소한내용을청취했다. 재판

소는 1950년이래중국이티베트인들의자결권과기본적인권을계속적으로침해

한사실을밝혔고, 유럽의회는이러한 PTP의평결을지지하는결의안을만장일치

로채택했으며, 티베트의모든정치범을석방할것과국제적십자사의감옥방문을

요구했다.76)

1993년베이징이 2000년하계올림픽개최신청을하자세계곳곳에서항의가빗

발쳤으며티베트와중국에서의인권침해를지적하는소리가높았다. 결과적으로

베이징은시드니와의경쟁에서탈락했다.

1994년미국의클린턴대통령은티베트가피점령국가임을선언하는미국의회의

결의내용이담겨있는‘1994 ~95 대외관계수권법’에서명했다. 이어달라이라마

는클린턴대통령과고어부통령을만났으며, 1997년클린턴행정부는국무부내에

티베트 문제를 조정할 직위를 신설하여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에 크레이그

(Gregory Craig)가임명됐다.

1998년 4월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과 6월클린턴대통령이중국을방문하여장

쩌민주석에게달라이라마와의대화에적극나서줄것을요구하였고, 같은해 11

월에는달라이라마가클린턴대통령을다시만나티베트문제의대화재개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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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박종귀, 앞의책, p.411.
76) 위의책, pp.411~412.



미국이적극지원하겠다는약속을받아내기도했다. 

최근기밀해제된미국무부문서에따르면미국은티베트독립운동에소요되는

비밀자금을지원하였다고알려졌다. 미중앙정보국 CIA는지난 60년대反중국정

책의일환으로달라이라마에게연간 18만달러의지원금을지급하였으며해외망

명한티베트인독립운동가들에게해마다 170만달러를제공한것으로밝혀졌다.

이는미국이중국, 소련을비롯한공산권국가들을와해시키기위해벌인공작의

일환인것이다. 여기에는티베트게릴라지원, 미콜로라도소재비밀군사훈련장

지원, 뉴욕및제네바의티베트문화진흥사업인‘티베트하우스’, 코넬대학에서

실시된티베트인공작원교육, 그리고첩보팀들에대한지원등이있었다.77)

2008년 4월 9일미하원은중국에대해티베트에대한무력진압을중단하고비폭

력적인시위를하다체포된수감자들을석방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낸시펠로

시하원의장의주도로찬성 431대반대 1의압도적인표차이로채택했다. 유럽의회

도같은날티베트소요사태와관련해베이징올림픽개막식참석을거부할것을

EU 27개회원국지도자들에게촉구하기위한결의안을채택하였다.78) 베이징올림

픽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티베트문제는국제적인이슈화로되어당분간은 EU

와미국등의서방국가와중국간의긴장관계가더욱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결 론

지구촌은지금국가경계의약화와민족연계의강화라는세계적인추세속에서

좀더다양하고복잡한삶을살고있다. 소연방과유고연방의해체, 중동사태, 티베

트문제등은모두민족문제이며현대의정치는민족문제와의연관성이갈수록확

대·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변화된국가환경과민족환경을수용하여다양성

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는 민족문제를‘멜팅 팟

(melting pot)’에서‘오케스트라협연’이나‘샐러드볼(salad bowl)’로바라보아야할

시기인것이다. 

세계의변화와중국의변화그리고그속에서중국의소수민족의변화는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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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LA Times」2001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1998년 9월 16일자, 김명희, 『중국의다민족통일체논리와정책: 티베
트민족독립문제중심으로』(부산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에서재인용.

78) 또한유럽의회는지난 2008년 4월 9일중국의티베트소요사태와관련 27개회원국지도자들에게 2008년베이
징올림픽개막식참가보이콧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한데이어 4월 23일에는중국의對아프리카관계를비난
하는결의안을채택했다. 유럽의회가 23일채택한對중국비난결의안은중국이석유를비롯한원료자원확보를
위해폭압적인아프리카정부들에게무분별한구애를하고있다는비난의내용을담고있다. 프랑스스트라스부
르에서개최된본회의에서유럽의회는이결의안을 618대 16의압도적표차로통과시켰는데, 중국이특정아프리
카국가들에 대한유엔의 금수조치를 위반하고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자원외교를 앞세워 물량공세를 펴며아
프리카국가들을급속도록잠식해가고있는현실에상당한위기감을표출하고있다. 「데일리NK」2008년 4월 27
일자.



되고있다. 소수민족이이런변화의와중에서근본적인해체와통합을경험하면서

중국사회에좀더융화될지아니면중국정부의정책이좀더다원성과다양성을가

질것인지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또한이런변화에대응하면서진행되는

소수민족자체의민족주의나분리독립성향에따라서도그방향이많이변화될것

이다. 현재의중국에서의소수민족문제는이런다원적이고근본적인변화의소용

돌이속에존재하고있는것이다. 

개혁개방이후티베트는다양한면에서서구화되고변화되고있다. 수도라싸는

벌써옛티베트의전통과색채를잃어가고있다. 외국관광객들로붐비고있으며,

많은호텔과위락시설이지어지고있고, 대부분의상인들은모두가한족들이다. 외

부와의교류가활발해질수록티베트의전통문화역시그독특함을잃어갈것이

며, 이러한서구화, 개방화의물결은티베트인들의정치적, 종교적정체성을약화

시키는역할을할것이다.

티베트처럼소수민족의분리독립운동에대한중국의대응은중국정부는‘하나

의중국’을동요시키는분리주의적운동에대해서는강압적인방식을통해지속

적으로탄압하고저지하면서국가통합을이루어내려고하고있으며, 그와동시에

체제의방침에동의하는집단이나소수민족에게는유화적인방식을통해‘중화민

족’의정체성을유지하려는이른바‘채찍과당근’의이중적인정책을꾸준히시행

하고있다.

중국과티베트간의갈등구조는중국의헤게모니하에티베트인들이저항하는

상황이다. 이러한갈등구조는중국정부의티베트에대한상호대립적입장과동화

정책으로인하여해결될전망이불투명하며, 양측의충돌은조직적인무장력과외

교력을가진중국정부의일방적인승리로끝날것이다. 

장기적으로는중국정부의분리독립세력에대한중국화정책이점진적으로효과

를발휘하면서분리독립문제가체제불안을야기하는주된요소로서의의미가퇴

색하게될것이다. 그렇지만중단기적으로는분리독립에대한중국정부의대응이

소수민족의불만과저항을완전히해소시키지는못하고단지억제하고봉합하는

차원에머무를수있기때문에이러한분리독립문제가단기간내에국가의체제안

정과통합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는않을지라도지속적으로체제불안을야기할

수있는잠재적인변수로서의작용을하게될것이다. 따라서개혁과정에서야기될

수있는다양한불안요인과불확실성은항상서로연동될수있다는점에서중국정

부도항시마음을놓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 그럴경우소수민족의분리독립문

제는그자체의영향력이상의큰파괴력을가질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항상가

지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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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급격한체제변화가도래하지않는이상티베트의분리독립을통한독립

국가로서의가능성은거의없다고해도좋을것이다. 달라이라마와티베트망명정

부는이번베이징올림픽을마지막기회로보고모든수단을동원하여국제적여론

형성에노력할것이나중국의국제적지위로인한국제사회의관계속에서티베트

의독립문제는점점더소외되어갈것이다. 달라이라마가주장하는‘고도의자

치’는중국과협상가능한대안이나중국측에서는이를받아들일수없다. 중국정

부는계속대화를외면한채달라이라마가죽거나그들의영향력이국제사회에서

점점더소멸될때까지기다릴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의지배하에있는티

베트인들은중국의체제안에서장기적으로동화될가능성이높으며, 티베트망명

정부를비롯한해외분리독립집단은당분간은계속해서티베트문제의국제화에

더욱열중할것이다.

중국정부는이번베이징올림픽을앞둔티베트유혈사태에서도보였듯이달라

이라마와의대화를재개하고, 그들이주장하는‘고도의자치’를심도있게협의해

야할것이다. 티베트인들에겐그들의문화와전통이가장중요한것이기때문에

전혀불가능한제안은아니라고본다. 인민해방군이티베트에들어서면서부터쌓

여왔던서로간의불신을불식시키고이제는서로가윈-윈하는게임을펼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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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lailama.com

http://www.tibet.org

http://www.tibetanwomen.org

http://www.tch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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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대티베트정책의변화와유형

김재원 (한국민족연구원연구원)  

kjw0028@hanmail.net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시기별 고찰

청나라 시대- 티베트에 대한 내정간섭 시기

과거티베트를지배했던원나라는몽골족의국가였지중국의국가가아니었다.

비록중국측은원나라때부터중국의티베트지배가시작되었다고주장하고있지

만, 네덜란드의국제법학자반프라그(Van Praag)의말대로, 몽고인-티베트인관계

와몽고인-중국인의관계는전혀별개의것이며, 몽고인-티베트인관계와티베트

통치를위한제도는쿠빌라이의중국점령이전에이미확립되어있던것이었다. 몽

골의통치아래에서두나라의통치는언제나구분되었고중국인이티베트의통치

에참여한적도없다. 항소길(項小吉) 등중국반체제인사도중국의논리대로라면

티베트의 민족문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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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호주, 인도등영연방국가들은모두미국의일부라고봐야한다고비판하

고있다.1) 

한족의국가인명나라때는티베트가전혀중국의세력권이아니었다. 당시명나

라에게있어서티베트는, 명나라와치열한세력경쟁을벌이고있던북방몽골족과

의전투에필요한말을수입하는대상이자차를수출하는무역상대일뿐이었다. 

중국과티베트의지배-피지배관계가형성된것은만주족의청나라시대부터였

다. 청나라가티베트에세력을뻗치게된계기는티베트와티베트불교를숭상하던

몽골부족들사이의전쟁덕분이었다. 1705년서몽골에속하는호쇼트부족(固碩特

部)이티베트를침공하여티베트의실권을쥐고있던섭정을죽이고호쇼트부족

과동맹관계를가지고있던청나라로달라이라마를압송한다. 달라이라마는북경

으로가는길에병사하고, 호쇼트부족은새로운달라이라마를임명한다. 당연하지

만, 티베트인들은호쇼트부족에게크게반발하게된다. 이기회를틈타서몽골의

강력한부족인준갈이(準 爾) 부족이 1717년티베트를침공, 호쇼트부족에의해

달라이라마로추대된자를죽인다. 처음에는티베트인들이이를환영하지만, 이들

이라싸의성지를약탈하는것을보고크게분개하여이들에게적개심을품게된

다. 이러한상황에서청나라의강희제는호쇼트부족과의동맹관계를이유로 1718

년티베트에군대를보냈다. 청나라군대는 1720년준갈이부족을몰아내고 17대

달라이라마를 1721년옹립한다. 당시티베트인들은청나라군대의진주를환영했

으며그들에의해정통성있는달라이라마가옹립된것에고마움을느꼈고, 티베트

지역은자연스럽게청나라의세력권에들어가게되었다.

그러나청나라는티베트를하나의행정단위로편입시키지않았고, 어떠한세금

도부과하지않았다. 다만, 동북부지방인암도(安多) 지방은 1724년청나라의영역

이되었고, 1728년에는동부인캄(康巴) 지방도청나라의영역으로편입되었다. 또

한청나라는티베트에‘암반’(Amban)2)이라는관리를파견하여원나라의‘다루가

치’처럼티베트의내정에간섭하는권리를얻었다. 1788년에는네팔이티베트에

침공해와서여러지역을함락시켰는데, 청나라가군대를보내와격파할수있었

다. 1791년에 네팔이 재차 침공해오자 청나라 건륭제가 1만 7천의 군대를 보내

1793년이들을완전히격퇴하였다. 네팔을격퇴한청나라는티베트와‘흠정장내선

후장정이십구조’(欽定藏內善後章程二十九條)를체결하여청나라가달라이라마

임명에간섭할권리, 고급관리의임명에청의암반이간섭할권리, 티베트가네팔,

1) Michael C. Van Walt Van Praag, The status of Tibet history, Rights, and Prospects in international Law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7, p. 121,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소나무, 2000), p. 79에서재인용.

2) 만주어에서유래한말로‘높은관리’를의미한다. 가장상급인주장대신(駐 大臣)은티베트의내정에간섭할권

리를가지고있었으며, 티베트영토에배치된 2천명의청나라군대에대한지휘권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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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외국과 상업교류

를하는것을금지하는등

상업에간섭할권리등티

베트에 대한 지배권을 강

화시켰다. 

비록‘암반’을파견하고

티베트에 2천 명 정도의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티

베트의 내정에 간섭할 권

리를가지고있었지만, 당

시 청나라의 티베트 지배

정책은자국의일부로서직접통치한것이라기보다는과거원나라가고려에정동

행성을설치하고다루가치를파견하여통치에영향력을미친것과같은간접통치

의방법이었다. 또다른이민족지방인운남성에대한청나라의정책과뚜렷이구

분되는이방법은청나라때부터티베트가중국의영토였다는중국측의주장에의

문을제기하게만든다. 청나라는운남성에대해이미 1726년부터중앙정부에서지

방관을파견하는직접통치방식인‘개토위류(改土爲流)’를실시하고있었다. 반면

에티베트에는중앙에서지방관을직접파견하는방식을택한적이한번도없었다.

이점에서이미청나라의영토로여겨지던운남성의경우와는달리, 청나라가티베

트를속국으로대우하고있었고어느정도티베트의자치권을인정하고존중해주

었다는것을의미한다.

제국주의 시기, 흔들리는 청나라의 티베트 지배

청나라가티베트에군대를파병한이후수십년동안티베트는청나라의세력권

안에들어간다. 이러한청나라와티베트의관계가흔들리기시작한것은서구제국

주의세력이티베트에까지세력을확장하면서부터였다. 식민지인인도를안전하

게확보하기위해중국과의사이에완충지를확보할필요성을느낀영국이 19세기

말에티베트에통상을요구하며압력을가하기시작한것이다. 전통적으로티베트

의속국이었던시킴3)과부탄이각각 1861년과 1865년에영국의속국이되었고, 네

팔마저 1860년영국-네팔조약을맺어영국의영향권아래들어갔다. 결국, 1888년

3) 히말라야산맥동부에위치. 과거에는독립국이었으나지금은인도의한주에속함.

청나라 말기 티베트에 파견된‘암반’들의 모습. 이들은 보통 3년씩 티베트에 머물렀다
고 한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정보센터 http://zt.tibe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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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티베트와국경분쟁을문제삼아 2천명의병력을보내는사건이발생하며,

이들영국군은티베트군을격파한다.

이시기에청나라는 1839~1842년영국과의 1차아편전쟁, 1856~1860년영국및

프랑스와의 2차아편전쟁모두패배하고무력감에빠져있었다. 그러나계속되는

영국의위협과침략에도불구하고청나라는티베트에아무런원군도보내지않았

을뿐아니라티베트에상주해있는청국관리들이오히려티베트의항전을막으려

고하였다. 이에티베트정부는청나라에실망을느꼈으며, 기존의관계를계속유

지할필요성에의문을가지게되었다. 

한편, 영국은티베트와의통상추진이잘되지않자1904년또다시티베트를침공

하여티베트군을격파하고 1904년 8월수도인라싸에입성하였다. 이때도청나라

는아무런원군을보내지않았다. 수도가함락되기전에달라이라마 13세는몽골로

망명하여외국의원조를얻으려고하였다. 달라이라마가없는상태에서, 1904년 9

월티베트정부와영국사이에조약이맺어져영국은티베트와의통상권, 상사주

재원을둘권리및이들을보호할군대를주둔시킬권리, 통상에필요한우편, 전신

등기반시설을설치할권리등을얻었다. 몽골에서이조약이맺어졌다는소식을

들은달라이라마는이조약을무효화하기위해노력했으나, 힘을빌릴만한곳이

없었다. 당시러시아는러일전쟁의패배및국내불안정으로티베트에힘이되지

못했고, 일본은영국의동맹국이어서도움을요청할생각조차못하였고, 러시아다

음으로방문한청나라역시힘이되지못했다. 오히려청나라는달라이라마에게청

황제앞에서무릎을꿇을것을요구해달라이라마에게불쾌감만주었다.4) 결국달

라이라마13세는영국과의조약을인정하고수도인라싸로돌아온다. 

이후청나라는티베트에대한자신의영향력이약해지는것을막기위해여러노

력을기울이지만, 성공적이지못하였고오히려티베트인들의독립의지를강하게

하는결과만가져온다. 일례로청나라는프랑스세력을끌어들여영국을견제하려

고하지만, 그방법이또다시티베트인들을크게자극하여티베트인들의무장봉기

를 가져왔다. 청나라는 1905년 당시 청나라 영토였던 캄 지방(Kham)의 바탕

(Batang) 등지에서티베트승려의수감소, 20년동안티베트승려모집금지, 프랑

스카톨릭신부에게토지공여등을약속하며프랑스의비위를맞추려고했지만,

오히려이에불만을품은티베트승려들이이끄는무장봉기를맞게되고, 이반란

은2년넘게끌다가1908년에야평정된다.5)

여러방법이여의치않고반발만가져오자, 청나라는자국의세력권에서벗어나

4) 전통적으로, 달라이라마는청나라황제의스승대접을받았으며, 황제앞에서무릎을꿇지않을권리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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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움직임을보이는

티베트를무력으로장

악하기위해군대파병

이라는무리수를둔다.

1909년겨울에청나라

는티베트를완전히확

보하기위해사천성의육군병력을라싸로보냈다. 이때달라이라마 13세등은또다

시라싸를떠나 1910년 2월인도로망명하는데, 티베트를점령한청나라는달라이

라마 13세의명호를일방적으로박탈하여티베트인들의분노를샀다. 청나라군은

이들티베트인들의분노를잠재우기에는무력이약했고, 엎친데덮친격으로 1911

년 10월중국에서신해혁명이일어나 1912년청나라가붕괴하였다. 이에티베트인

들은무력봉기하여티베트영내의청군을격파하고청군 3천명을포로로잡아무

장해제시킨후추방하였다. 이에발맞추어인도로망명했던달라이라마 13세가귀

국하여 1913년 1월라싸로귀환하고, 티베트에있던중국관리들과한인들을추방

한다. 이시기에티베트는과거의속국상태를벗어나, 완전히중국의영향력밖으

로나가버린것이다.

제국주의시기의청나라는자신을지키지도못하는무능함을보이고있는데다

영국의침략을당하는티베트에아무런도움을주지도못했다. 또한무리하게티베

트를압박하고모욕감을주었으며, 심지어군대를파병하여티베트를점령하는무

리수까지두었다. 이러한일련의대응은성공적이지도못했고티베트인들의반청

감정과독립의지를강하게하는결과만가져왔다.

중화민국 시기 -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라는 공식적인 선언

신해혁명이후수립된중화민국시기에는티베트가중국의영향권에서벗어나

있는상태였지만, 중국측은티베트에대한지배권을포기하지않았다. 오히려티

베트를속국으로보는것에가까웠던청나라의대티베트정책을탈피하여, 티베트

를중화민국의영토로서그리고다른성들과마찬가지인일반적인지방행정단위

로삼자는주장이나온시기가이중화민국시기였다. 

1912년 2월 15일중화민국의총통위안스카이는‘중화민국임시약법’을선포하

면서“중화민국영토는 22행성, 내외몽골, 티베트, 신강으로한다.”고선언했다. 또

5) Meluyn C. Goldstein, A history of modern Tibet 1913~195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p. 45.

중국과 티베트의 지배-피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은 티베트와 티베트불교를
숭상하던 몽골부족들 사이의 전쟁으
로 티베트에 세력을 뻗치게 된 계기
이며만주족의청나라시대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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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같은해 4월 22일에중화민국정부는몽골, 티베트, 신장이함께중화민국의영

토가되어야한다고재차선언했다. 1912년 6월22일중국국무원회의에서는티베

트를행성으로편입시키자는안건이논의되었지만, 이계획은티베트는물론영국

의강한반대에부딪혔다. 

1904년라싸조약으로티베트내에특권을가지고있던영국은계속적으로티베

트문제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 1912년 5월수천명의티베트군이캄지역으로진

격하고티베트각지에서중화민국에저항하는반란이일어나자중화민국정부는

중앙군대를보내이를진압하려고하였다. 그러자영국은중국정부에게만약티베

트에군대를보낸다면무력으로티베트의독립을돕겠다고위협하여중국군의진

군을멈추게만들었다. 

중화민국정부는티베트가중국의일부임을강조하면서이탈을막으려고했지

만, 당시세계최강대국인영국을무시한채밀어붙일수는없었다. 영국은영국, 티

베트, 중국이동등한자격으로회의를열어이문제를매듭짓자고제안했고, 이로

써 1913년 10월 13일심라(Simla)회의가성사되었다. 티베트측은독립국가명문화

를요구했고중국은티베트가중국의일부라고계속주장하였다. 이에영국이중재

를하여, 세나라사이에심라협정(Simla Convention)이체결되었다. 이협정에서는

티베트를몽골처럼외티베트, 내티베트로나누어외티베트는중국이명목상지배

권만가지는독립국으로하고, 캄지역등은내티베트로하여중국의영역에두어

양자의독립요구및지배권요구를만족시키려하였다. 또한중국은특사(amban)와

그호위병 300명외에는일절군대를티베트내에주둔시킬수없도록하고, 영국도

그정도의병력만주둔할수있도록하여티베트의자주를돕고자하였다. “단, 티

베트는중국을외국으로간주하지않는다.”는내용도있었지만중국측을달래기

위한명목상의조항에지나지않았다.6) 그러나이조약은티베트가주권을가진독

립국이아니므로조약을맺을자격이없다고주장한중국정부가비준하지않아실

효성을얻지는못하였다.7)

같은시기중국공산당은국민당과의싸움에서승리하기위해소수민족의지지

를얻으려는노력을하였다. 그대상중하나가티베트였다. 1922년 7월 2차전국대

표회의에서선언한‘민주자치연방안’에서는, 몽골, 티베트, 신강에자치를실시하

여중국을연방국가로만들자는방안이제시되었다. 또한 1928년 7월 6차전국대표

6) Ibid., p. 74.
7) 이조약에서인도와티베트의국경지역을설정하였는데, 당시티베트는자국의영역중일부가인도의땅으로설
정된것에반감을가졌지만영국의지원을바랬기때문에이를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 이때설정된티베트-인도
국경선을당시영국측협상대표이름을따서맥마혼라인(McMahon Line)이라고부르는데, 이국경선을둘러싸고
훗날중국과인도사이국경분쟁이생긴다. 



대회에서는소수민족의분리, 연방의권리도제시되었다. 1931년 11월에개최된노

농병(中華勞農兵) 소비에트 1차대표대회에서는‘중국경내소수민족문제에관한

결의안’과‘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을채택하면서는중국내소수민족이

완전한자결권을가져, 중국소비에트연방에가입할수도있고, 이탈할수도있으며

자치구역을건립할수도있다고명기하였다. 

그러나‘연방제’의약속은중국공산당내의세력구도가변화하면서사실상폐

기되어버렸다. 당초소련식의민족연방제국가를주장했던것은박고(博古), 왕명

(王明), 장문천(張聞天) 등‘28인의볼셰비키’로불리는소련유학생출신들이었다.

이들은앞서언급한 6차대회에서당권을장악하였는데, 그들은소련의방식을추

종하고있어중국의특수한상황을주장하는모택동과대립관계에있었다. 모택동

이주장한유격전술을채택하지않고소련식의정규전을선택한‘28인의볼셰비

키’들은정규전의결과로일어난참패와대장정으로비난을받았으며, 1935년 1월

귀주성북부도시인‘쭌이’에서열린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회의인‘쭌이회의’

(遵義會議)에서모택동에게군사지휘권등주도권을빼앗기게되었다. 모택동은

이들소련유학파가추진하는소련식사회주의개혁이중국의현실에맞지않는다

고생각하여비판적이었고, 그비판대상에는소련식의민족연방국가건설안도들

어가있었다. 

그러나모택동도강대한국민당세력을이기기위해서는‘통일전선전술’로소

수민족의힘을활용할필요성을느끼고있었기때문에, 민족자치안은일단유지되

었다. 단, 민족집단의이탈이가능한‘연방제’안에서이탈이불가능한‘민족자치

안’으로, 공산당의티베트를비롯한대중국내소수민족정책이변화했다는것은

‘티베트는중국의영토’라는중화민국의그것과궤를같이하는것이었다. 

이시기의중국은비록티베트가자국의영토라는주장을강하게펴기는했지만

신해혁명후각지방의군벌이웅거하고중앙정부에반항하는자국내의혼란상황

에다가, 1927년발발한국공내전, 1937년에일어난중·일전쟁등으로티베트에신

경을쓸여유가없어적극적인개입을하지못하였다. 이는티베트에서달라이라마

13세가1933년서거한후에도마찬가지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1951년 티베트 병합까지

중국에서는국공내전이공산당의홍군의승리로끝나, 이들은국민당세력을몰

아내고 1949년 10월 1일중화인민공화국을수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대티베

트정책은‘티베트가중국의영토’라고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 과거중화민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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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민당의그것과별반다르지않았다. 다만차이가있다면중화인민공화국은중

화민국과는달리티베트에적극적인압력을행사할수있을만큼자국내사정과

대외사정이안정되었다는점이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성립된지얼마되지않아, 북경라디오방송은

인민해방군이티베트를비롯하여신장, 해남, 타이완등모든중국의영토를회복

해야한다고선언하여과거중화민국의영토관을재확인하였다. 이에위기감을느

낀티베트정부는 1949년 11월 2일모택동에게사절단을파견하여중국과의영토

문제를해결하려고하였다. 또한모택동에게보내는외교문서의복사본을인도, 영

국, 미국에보내이들의지원을요청하였다. 이에대한중국의반응은단호하였다.

중국은북경에온사절단에게티베트의군사력을중국이통제할권리, 티베트가중

국의일부로인정될것등티베트정부가인정할수없는요구조건을제시하며티

베트를압박하였다. 

영국, 미국등의연합국의움직임에주의하며티베트에대한개입의방법및시

기를저울질하던중국에게있어서 1950년 6월 25일발발한한국전쟁은큰호기였

다. 연합국은한국에서북한군에대한대응에만도골머리를앓고있어, 티베트에

신경을쓸여유가없었다.8) 중국은이기회를살려서인해전술로한국전쟁에개입

하기불과보름전인 1950년 10월 7일에 2만명의병력을파견하여티베트를공격

하였다. 애초부터티베트군은중국군의적수가되지못하였다. 당시티베트군은

정규군 5,300명정도에민병대수천명이포함된소수인데다, 정규군마저도이름만

정규군이지훈련이제대로안된오합지졸이었고, 50대, 60대, 16세이하소년병도

다수있었다. 반면침공한중국군은국공내전및일본과의전쟁으로실전경험이풍

부했던 2만명의정예였고, 배후에는인민해방군 500만의병력이있었다. 이는당

시의티베트전체인구에맞먹는숫자였다.9) 중국군은단기간에티베트군을격파

하였다. 중국측은전투가시작된 1950년 10월 7일부터 25일사이에 5,700명의티베

트군을사살하고 2,000명을포로로잡았다고한다.10) 중국군이전과를과장하였을

지도모른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 당시티베트군이궤멸적인타격을입은것은사

실로보인다. 중국군은 1950년 10월 25일에티베트의동부캄(康)주의주도(州都)인

참도(昌道)를점령하였다. 이에티베트의회는 1950년 11월비상회의를소집하고

당시 16세에불과하던달라이라마후보자를원래의시기보다이르게달라이라마

14세로즉위하도록했으며, 새로즉위한달라이라마 14세에게수도인라싸(拉薩)

8)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의역사적관계』(혜안, 2003), p. 43.
9) Meluyn C. Goldstein, A history of modern Tibet 1913~195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pp. 638~639.
10) A Survey of Tibet Autonomous Region (Tibet People’s Publishing House, 1984), 티베트임시정부홈페이지에서재인
용 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특집 ■ 중국의대티베트정책의변화와유형 ∙ 53

떠나인도와의국경쪽으로피신하게하였다. 

중국은외교적으로도티베트를고립시켰다. 우선영국이물러간상황에서티베

트에무기를판매하고군사훈련에협력하는등티베트의가장큰후원자역할을

하고있는인도정부에 1950년 10월 30일각서를보내‘티베트문제는중국의내정

문제’라고통보하였으며, 같은해 11월 16일에는인도정부에중국의소수민족정

책을설명하는문서를보내이해를요구하였다. 한편, 티베트정부는 1950년 11월 7

일에유엔사무총장에게편지를보내국제사회의개입을요청하였는데, 중국은국

제사회에도압력을가하여티베트의요청을기각시켰다. 1950년 11월 17일엘살바

도르가티베트침략문제를유엔총회의의제로올릴것을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것이미국의조종을받은소국의움직임이라고폄하하였다. 한반도에서벌어지

고있는중국과의전쟁이티베트로까지확산되는것을주저한영국과미국등연합

국은이의승인을주저했고, 마찬가지로중국과의충돌을꺼려한인도의대사가평

화로운해결을주장하는바람에국제사회의개입은유엔총회에서의논되지도못

하였다.11) 급해진티베트정부가 1950년 12월 8일에재차요청서를보냈지만상황

은변하지않았다. 계속되는패배와수도로의위협, 그리고미적지근한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인하여, 티베트는 1951년 4월협상사절단을북경에다시파견하였다.

북경에간티베트사절단은 1951년 5월 23일‘서장의평화적해방방법에관한협

의’(關於和平解放西藏辯法的協議), 약칭‘17개조항의협정안’에서명하였으며,

중공은이를근거로티베트를합병하였다. 

17개 조항 협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티베트 민족은하나로통합되어제국주의침략세력을티베트에서몰아낸다. 이로써 티베

트민족은조국인중화인민공화국에복귀한다.

2. 티베트 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국가 방위에 이바지

한다.

3.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 강령에 내재된 민족 정책에 따라, 정치 티베트 민족은 중

앙인민정부의통합된지도아래민족적지역자치를행사할권리를갖는다.

4. 중앙정부는 티베트의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달라이라마의 지위, 기능,

권력을바꾸지않으며, 여러관리들은종전과같이유임한다.

5. 판첸라마의지위, 기능, 권력은유지된다. 

6.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13대 달라이라마와 9대 판첸라마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

11)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의역사적관계』(혜안, 2003), p. 43.



졌을때와같은지위, 기능, 권력을갖는다. 

7.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 강령에 내재된 종교의 자유 정책은 유지된다. 중앙정부는

승려들의수입을바꿀수있는어떠한영향도주지않는다.

8. 티베트군은점차적으로재조직되어인민해방군이편입되어국방의일익을담당한다. 

9. 티베트 민족의 말, 글,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는 티베트의 실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 

10. 티베트의 농업, 목축, 산업과 상업은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의 생활은 티베트 실

상에맞게단계적으로개선한다. 

11. 티베트의 여러개혁은중앙정부에의해강제되지않는다. 티베트지방정부는 민중이개

혁을요구할때이에따라개혁을추진한다.

12. 과거 친제국주의자, 친국민당 관료라도 이들과의 연계를 끊고, 파괴행위 및 저항행위에

가담하지않는다면과거와같은지위를계속유지한다. 

13. 티베트에 진입한 인민해방군은 위에 언급된 정책을 준수하고 상업 거래에 공정하게 임

하며바늘이나실같은것이라도인민에게서자의적으로가져갈수없다.

14. 중앙정부는 티베트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인접국가와 우호관계를 맺으며 평등, 상호

이익, 영토와주권에대한상호존중에기초하여공정한상업, 무역관계를확립, 발전시킨다.

15. 이 협약의실행을담보하기위하여, 중앙인민정부는군사, 행정위원회와군지역사령

부를티베트에설치하고, 중앙 인민정부에서파견된인원외에는티베트토착민을가능한많

이참여시킨다. 

16. 군사, 행정 위원회와 군 지

역 사령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인민 정부가 제공한다. 티베트 지

역 정부는 인민해방군의 식량, 사

료 및 기타 생필품의 구입 및 운

송을지원한다.

17. 이 협정은 서명과 조인 후

바로효력을가진다. 

그러나티베트임시정부측에서는, 티베트사절단은중국측에의해협박과모욕

을당했으며심지어티베트본국과의접촉까지금지당한강제적인구금상태의조

약이었던데다가, 서명을한사절단들은티베트정부의지시를받지도않았고전권

을위임받지도않았으며, 서명에사용된인장마저도중국정부측에의해위조된

것이라고주장하며협정자체가무효라고주장하고있다. 티베트임시정부는자신

들이 1951년 5월 26일북경라디오의‘17개조항의협정안’을발표때에서야이러

한조약이맺어졌음을처음으로알게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17조협약이체결된

것이 1951년 5월 23일인데비해모택동이달라이라마로부터 17조협약수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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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조항 협정안에 서명하고 있는 티베트 사절단. 출처: 중화인민
공화국 티벳정보센터. http://zt.tibet.cn  



특집 ■ 중국의대티베트정책의변화와유형 ∙ 55

문을 받은 것은 그해

10월 24일이라는사실

에서적어도사절단들

과티베트정부사이에

긴밀할연락이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사실이라하더라도중국의무력앞에이조약을뒤집을힘이티베트에는없

었고, 결국이조약을승인할수밖에없었다.  

당시티베트를침공한중국의대의명분은티베트가원래중국의영토라는주장

외에도, ‘티베트를라마승과귀족, 지주로부터해방시킨다’는사회주의적명분이

있었다. 처음티베트에진군한인민해방군은이러한사회주의적명분에맞게행동

하려고노력한것으로보인다. 당시진군임무를맡은인민해방군 18군은‘강장(康

藏) 진군을위해유의하고준비해야할사항’을만들어티베트인들의인심을얻도

록병사들을교육시키는한편, 중국공산당의전통적인전략인통일전선전술의수

단으로서대중집회, 영화및연극상영, 연설회개최등으로티베트민중에게우호

적인인상을주면서이들을포섭하려고노력하였다.12) 그러나그들은그들의노력

여부와는상관없이, 적대적인티베트인들의저항에부딪혔고, 여러지역에서중국

군에저항하는무장봉기가일어났다. 

1951년부터 1959년 달라이라마의 망명까지

중국이티베트를점령한후가장먼저취한조치는티베트의외교관계를정리하

는것이었다. 티베트의외교업무를담당하던티베트외교국은유명무실하게되었

다가1952년9월6일철폐되어, 중국이외교권을완전히장악하였다.

인도와네팔등이티베트에서갖는특권은전면철폐되었다. 1904년체결된라싸

조약으로, 영국은티베트에주재원과군대를파견하고우편, 학교, 병원등을설치

할수있는특권과치외법권을가지고있었고, 1951년당시에는 1947년영국으로

부터독립한인도가그특권을계승한상태였다. 중국은이특권을완전히무효화

시켰고, 네팔역시티베트에자국군대를주둔시킬권리를박탈당하고, 티베트에주

둔한자군군대를모두철군하게된다.

이시기에중국은달라이라마를비롯한티베트의엘리트들을배제하지않았으

12)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 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63.

티베트를 침공한 중국의 대의명분은
티베트가 원래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
외에도, ‘티베트를 라마승과 귀족,
지주로부터 해방 시킨다’는 사회주의
적명분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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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히려이들을이용하여통치의정통성을얻으려고하였다. 1956년 4월 22일에

열린국무원회의에서는, 달라이라마, 판첸라마가모두참석한가운데서장자치구

주비위원회(西藏自治區籌備委員會)를만들것을결정하였다. 말그대로서장자치

구의창립을준비하는이위원회의위원장은비록달라이라마였지만그는명목상

의의장일뿐실권은없었다. 주비위원회의모든위원의임명은중국정부의비준이

필요해사실상모든인사권은중국에게있었고, 티베트에는결정권이없었다.13) 티

베트임시정부의주장에따르면, 이주비위원회는실권이전혀없어, 사실상티베트

에관련된모든기본정책이별개의기구인‘티베트중국공산당위원회’에서결정

되었으며, 이기구에티베트인은아무도없었다고한다. 티베트임시정부의주장이

사실인지의여부와는별도로, 주비위원회의인사권이사실상중국측에있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달라이라마의지위, 기능, 권력을보장한다고했던 17개조의 4

조의내용은부정된다. 이는, 중국의티베트엘리트들에대한인식이지배의협력

파트너와는거리가먼, 명분을쌓기위한이용대상이라는측면이강했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17개조의 11항에서티베트에강요되는개혁이없을것이라고한약속에도

불구하고, 1956년에는중국공산당이‘집단농장화’를암도와캄지역에서강요하

였고, 나머지티베트지역에서도이것이확산되었다. 게다가사회주의적관리의원

활함을위해유목민들에게정착생활을강요하면서유목민들이다수를차지하는

티베트인들의반발이더욱확대되었다.14) 이는 17개조의 10항에서약속한“티베트

의농업, 목축, 산업과상업의단계적적발전”이라는약속도깨뜨리는것이었다. 이

에강요되는개혁에대한무력저항이동부티베트의캄과암도에확산되었다.

티베트에서는이러한중국의조치에대한반감이조직화되고있었다. 1951년 11

월에는티베트의첫민중항의조직인미망쫑두(People’s Assembly), 즉티베트인민

회의가조직되어중국군사령부에인민해방군의철군과중군의티베트개입을중

지할것을요구하는서한을보내고, 1952년 3월라싸에티베트독립과인민해방군

철수를요구하는성명서를뿌렸고, 인민회의의움직임에맞춰티베트승려천여명

이시내로진입하여시위를벌였다. 

티베트의군조직인티베트군제 2단도이에호응하여, 티베트공작위원회대표

의거주지를포위하고과거중국과의 17개조에서명했던아포아왕지메의집을공

격하여무력시위를하였다.15) 중국은티베트의이런저항에탄압으로대응하였다.

13)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의역사적관계』(혜안, 2003), p. 53.
14)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 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p. 64~65.
15)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의역사적관계』(혜안, 2003),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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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말 인민회의의 서한

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배와

17개조 협약에 반대하던 두

명의 티베트 장관을 해임하

고, 5명의인민회의지도자를

투옥하는 것으로 응답하였

다. 1952년에 있었던 일련의

항의 움직임도 인민해방군

을 투입하여 철저히 진압하

였다.

그러나티베트인들의저항

이이것으로끝난것은아니

었다. 1956년여름에는티베트의동부와북동부에서대규모의무력저항이시작되

었다. 이에인민해방군은무력진압으로대응하였고, 인민해방군의탄압과양자의

충돌을피해티베트동부와북동부를떠난난민들이라싸로몰려들었다. 티베트인

들의저항은점점조직화되어, 1957년 5월라싸에서는각지역무장저항세력의연

합조직인‘사수육강’(四水六崗)이만들어졌다. 이들은‘종교보위’, ‘티베트독립’,

‘개혁반대’, ‘공산당반대’등구호를외치며티베티민중을선동하였으며, 달라이

라마에게‘금보좌’를바친다는명목으로대규모헌금활동을전개하여저항자금

으로활용하였다. 1958년에는사수육강소속의무장저항세력대표자들, 티베트군

대표들, 3대사찰승려들등이회합을갖고동맹을결성, 무장역량을결집시켜총

병력 4천여 명에 이르는‘사수육강위교지원군’(四水六崗衛敎志願軍)을 만들었

다.16) 티베트임시정부측의주장에 따르면 1958년 가을에 저항군의 병력이 무

려 8만명으로급증했다고한다.17)

중국은이봉기에대해서강온양면으로대응하여인민해방군으로이들을탄압

하는동시에, 티베트인들이불만을품는중요한요인중하나인사회주의적개혁

정책을향후 6년간중지시키는‘육년불개’(六年不改)를 1956년약속하면서티베

트인들을달래려고하였다. 또한중국인간부수를줄이고티베트인간부수를늘

려민심을무마시키려하였다. 그러나티베트인에대한무력탄압은이러한민심무

마책의효과를반감시켰으며, 과거티베트영토로서티베트인이많이사는티베트

자치구외의여러지역에서는그나마개혁유예와티베트인간부증원등의약속의

과거 티베트 영토의 구분. 서남쪽이 오늘날의 티베트 자치구 지역이고, 동북쪽이
암도 지역, 동쪽이 캄 지역이다. 암도 지역과 캄 지역은 티베트자치구에서 분리되
어 중국의 다른 성으로 흡수되었다.

16) 같은책, pp. 56~58.
17) ‘사수육강’은달라이라마의비폭력투쟁호소에의해 1970년대에자진해산하게된다.  



58 ∙ 중국의 민족상황과 티베트

대상이되지않았다.18)

이렇게어지러운상황에서, 1959년 3월중국이달라이라마를납치하려한다는소

문이돌았다. 소문의발단은중국군사령관이달라이라마를 1959년 3월 10일군부

대에서개최되는연극을보러오라는초청을받게된것에서시작하였다. 그런데티

베트인들의입장에서는매우의심스럽게도, 중국측은중국군부대를방문할때는

달라이라마가호위부대를대동할수없다는통보를달라이라마호위대장에게전

달하였다. 

달라이라마는어딜가더라도호위부대를대동할수있는특권을가지고있었

다.19) 민감한시기에달라이라마를군부대로초청하는것도그렇지만, 이러한특권

을박탈하는것은당연히티베트인들의의심을살수밖에없는조치였다. 티베트

임시정부측의주장에따르면, 이미캄과암도지역등에서티베트인들은중국의

문화행사등에참석한라마승들과지역지도자들의여러차례의문의실종을겪은

상황이었다고한다. 본심이어떤지는알수없지만, 그런상황에서달라이라마를

초청한것은충분히의심받을만한일이었고, 만약호의로초청을했다고한다면중

국측의부주의한조치의필연적인결과였다. 

초청일인1959년3월10일에티베트인수천명이달라이라마의여름궁전을둘러

싸고시위를벌이며달라이라마의중국군부대연극관람을막았다. 불만이팽배한

가운데, 며칠후라싸에서중국의티베트개입중단과티베트의완전독립을요구하

는시위가일어났다. 달라이라마는 3월 17일라싸를떠나인도로탈출하여, 같은해

3월26일티베트임시정부수립을선포하였다. 

이에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은인민해방군서장군구에철저한진압을명령한

다. 또한 1959년 3월 28일중국수상주은래의발의로중국국무원은기본의티베트

정부를해산시켜그권위를말소했으며, 서장자치구주비위원회가티베트정부의

직권을행사하도록규정했으며, 판첸라마로하여금달라이라마의직위인주임위

원직무를대신하게한다.20)

1959년 1965년 티베트자치구 성립까지

이시기에중국은달라이라마를배제한상태에서중국의완전한행정단위로서

18)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65.

19) Tsepon W. Shakabpa, Tibet: A political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1967: Potala publication, 1984), p. 318. 티베트와
중국의역사적관계,  김한규 (혜안, 2003), p. 17에서재인용.

20)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의역사적관계』(혜안, 200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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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자치구’를만들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다. 티베트인들의저항이거의수

그러든 1963년에는티베트공작위원회와티베트자치구주비위원회의주도로티베

트자치구가될지역의현(縣)들에서선거를실시하여각현의대표를뽑기시작하

였다. 그리하여 1965년에는티베트자치구지역의모든현, 향(鄕)21) 선거가완료되

었고, 티베트공작위원회와티베트자치구주비위원회는 1965년 9월 1일티베트자

치구인민대표대회제 1차회의를열어공식적으로티베트자치구수립이완료되

었음을선포하였다. 

이대회에출석한 301명대표중티베트인이 226명, 먼바족등다른소수민족이

16명, 나머지 59명은중국인이었다. 이러한배분은인구배분에따른것이었고, 명

목상티베트자치구최고기구인티베트자치구인민대표대회에서티베트인이절대

다수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은, 티베트자치구가티베트인의그것이되고있다는

인상을주는데목적이있었다. 중국정부는 9월 1일서장공작위원회를서장자치구

위원회로개명하여티베트인들의참여가더늘어나고있다는인상을주었다.22) 그

러나실제로티베트자치구정치의실권은티베트인이대다수인티베트자치구인

민대표대회가아닌, 중국인이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는티베트공산당지부에있

었다.

1960년과 1962년중국의대약진운동의영향을받아티베트도큰식량난을겪었

다. 가뜩이나중국의지배를받지않았으면당하지않았을재난을당하여분노하고

있는티베트인들에게서, 중국당국은‘같은중국이므로서로도와야한다’는명목

으로식량을공출하여티베트내의중국인들에게나누어주고티베트의인근지역

으로운송하였다. 이때문에티베트인들의분노는더심해졌다. 더구나티베트의

전통적인경제체제를사실상파괴하는농장집단화는계속추진되고있었다.23)

거기에다, 1966년부터시작된중국의문화대혁명의여파는티베트에까지미쳤

다. 티베트에서주로중국인들에의해조직된홍위병들은티베트의문화, 종교를

파괴하고다녔다. 이들은티베트불교사원을파괴하는행위도서슴지않았고, 1966

년 8월 26일에는 티베트인들에게 신성시되는 라싸의 절인 조캉 사원(Jokhang

temple)24)이이들에의해파괴되었다. 참다못한티베트인들은 1968년에티베트자

치구, 캄, 암보지방의 51개지역중 21개지역에서무장봉기를일으켰다. 당시무장

봉기는그강도가심해서중국당국은신장위구르자치구지역인북서군구에서온

21) 중국의성, 자치구바로아래의중급행정단위가현(縣)이고, 현아래의하급행정단위가향(鄕)이다.
22) 김한규, 『티베트와중국의역사적관계』(혜안, 2003), p. 29.
23)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68.
24) 7세기중엽송첸감포왕에게시집온당나라의문성공주와네팔의공주가가져온석가모니불상을모시기위해
세운사원으로, 티베트불교의중심지역할을하고있는신성한사원이다.



인민해방군의지원을받아서야진압할수있었다. 

1965년에서 현재까지

1976년모택동의사망이후등소평의개혁개방정책에도불구하고, 티베트에서

는별다른변화가없었고, 매년수백명의티베트정치활동가들이체포되어투옥

되거나처형되었다. 

1987년은티베트독립시위의분수령이었다. 1987년 6월, 미국의회는사상처음

으로티베트인권문제를논의하기시작하여같은해 9월달라이라마를초청했다.

이때달라이라마와미국의회는중국군의철수와한족이민정책의중지를요구하

는성명서를발표하였다. 이에고무되어 1987년 9월 27일라싸에서시작된대규모

의티베트시위는중국당국에의해무참히진압되었다. 티베트자치구경찰은같

은해 10월초에시위대를향해발포하였다. 중국의티베트병합 37주년기념일인

1987년 10월 7일부터는티베트와외부의통신을차단하고라싸주재외국인기자

15명을강제철수시키며티베트시위에대한강경진압을하였다. 1987년의대규모

티베트시위동안에티베트인이최소 2,500명이죽거나다쳤으며, 체포되었다. 당

시이진압을지휘하던 사람이 지금의 중국 주석이자 당시의 티베트 당 서기였

던후진타오(胡錦濤)였다. 

1988년 12월 1일조캉사원에서있었던티베트시위에서도발포가있어, 최소 15

명이사망했고, 150명이중상을입었다. 1989년 3월은티베트무장저항 30주년이

되는해였다. 이해 3월 5일부터사흘간계속된시위에서시위자들은티베트깃발

을흔들고독립을외쳤다. 거기에다가 1989년 1월 21일입적한 10대판첸라마가중

국에의해암살당한것이라는소문이돌면서, 10만에가까운티베트인이시위에참

가하였다. 중국공안은또다

시무력진압으로응했다. 당

시시위진압에는기관총도

사용되었으며,  중국 측 공

식발표로는 11명, 티베트임

시정부측추산으로는최소

80명에서 최대 400명이 사

망하였다. 이러한진압에도

완전진압이 어려울 정도라

서, 1989년 3월 7일에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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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티베트 시위대의 행진 모습.



싸에서계엄령이선포

되었다. 이후계엄령은

1년이 훌쩍 지난 1990

년 5월 1일에야해제되

었다. 

중국의티베트병합

40주년이었던 1991년에는 4월 10일에만 146명의티베트활동가들이체포되었고,

1992년 2월에는 200명이상이달라이라마의사진, 책, 테이프등‘반동적인’물건을

가지고있다는이유로체포되었다. 

1993년 5월에도무상의료시스템이중국당국에의해진료비가부과되는것으로

변경된것과, 중국의개혁개방이후물가가폭등한것에대해불만을품은티베트

인들이대규모시위를하였다. 

1997년에는티베트임시정부와달라이라마가중도정책(Middle Way Policy)을공

식적인입장으로채택하였다. ‘중도정책’이란외교와국방은중국이담당하되, 티

베트는행정권을완전히가지는‘고도의자치’를요구하는정책이다. 즉, 달라이라

마는 1997년부터공식적으로‘독립’이아닌다른길을갈것을선언한것이다. 이

는 1990년대중국의경제발전으로인해중국의영향력이커지면서서방국가의지

원이줄게되자어쩔수없이선택하게된방향전환이었다. 그러나중국은티베트

임시정부와달라이라마의이제안도거절하면서‘티베트는완전한중국의영토’

라는주장을관철시키려하고있다.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유형

분할통치

중국은지배의편의를위해티베트를분할하여통치하려는방법을사용한다. 분

할통치의방법은크게세가지였다. 첫째로, 기존의티베트영토를행정구역으로

여러갈래로병합하고이를분리하여통치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둘째, 티베트

민족을여러민족으로세분하여서로에게다른정체성을심어주었다. 셋째, 달라아

라마세력과판첸라마세력사이의갈등을이용하는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을

사용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 중국은기존의티베트영토를여러조각으로분할시켜중국의

일반행정구역으로편입시켰다. 1950년 11월 24일부터 1953년 10월 19일에,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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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임시정부와 달라이라마가 중
도정책을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하였
으나 중국은 이 제안도 거절하면서

‘티베트는 완전한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관철시키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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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康巴) 주를중국

사천성으로편입시

킨다. 캄 지역은 두

개의 티베트 자치

주와 한 개의 티베

트 자치현으로 나

누어져 사천성에

편입되었고, 1957년

9월 13일에이외나

머지 남부 캄 지역

이‘적경(迪慶) 티

베트족 자치주’라

고 이름 붙여져 운

남성에편입되었다.

암도(安多) 지역도여러구역으로갈라져서, 일부는중국의성인청해성의일부로

되었고, 또다른암도지역은사천성과통합되어아파(阿 ) 티베트족자치주가되

었다. 나머지암도지역은1953년10월1일간난(甘南) 티베트자치주로서감숙성에

통합되었다.  

중국은상당히자의적인민족분류를시행하여, 스스로티베트인으로의정체성

을가지고있던셰르파족(Sherpas, 夏爾巴),25) 먼바족(Monpas, 門巴),26) 뤄바족(Lhoba,

珞巴s)27) 족 등을 별개의 중국

소수민족으로 분류하여 티베

트족을분할시키는정책을사

용하였다. 다른소수민족의경

우 아창족(阿昌)에 속하는 후

싸아창족, 마오난(毛南)족에

속하는얀환족등이자신은아

창족이나 마오난족과는 다른

별개의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25) 동부티베트부터히말라야산맥에이르는지역에서살고있는민족이다. 사용하는언어도티베트어와매우유사
하다. 히말라야산맥에오는탐험대의짐꾼및안내인으로유명한민족이다. 인구는소수로, 네팔에서는 2001년인
구기준으로 15만 4천명정도이고, 중국에서는현재 1천명정도의소수만살고있다. 

26) 현재티베트를비롯하여현중국영토내에 5만명정도가살고있는소수민족. 티베트어가통용되고티베트문
자를사용하며티베트불교를신봉한다. 

27) 티베트어를사용하고상당수가티베트불교를믿고있는소수민족, 1만명정도가살고있다.

갈라진 티베토의 땅. 동쪽의 여러 지역은 티베트자치구에서 떨어져나가 중국의 사천성, 운남성,
청해성, 감숙성 등의 일부분이 되었다. 남쪽의 일부 지역은 1913년 청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심
라(Simla) 협정의 결과, 인도의 영토가 되어 지금도 중국-인도 사이의 국경분쟁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달라이라마 14세 10대 판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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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별개의민족으로인정받지못한것과는매우대조적

이다. 형평성에어긋나는이정책은, 중국당국이티베트민족의일체성을약화시

키려는한방안으로해석된다.

중국은티베트내의기존의정치권력도분할하여서로를견제시키는전략을사

용한다. 중국은달라이라마와티베트불교의 2인자인판첸라마사이에존재하는

갈등을최대한이용하려고한다. 달라이라마와판첸라마사이에는청나라때부터

갈등관계가존재했다. 1910년청나라가티베트를점령하여달라이라마 13세가인

도로망명하고달라이라마의명호마저청나라에의해박탈당했을때, 판첸라마는

그대로티베트에머물러있었고, 비록판첸라마가응하지는않았지만청나라는판

첸라마를라싸로불러들여자신들의대리인으로세우려고시도하였다. 또한 1912

년~1913년청나라군대를몰아내고독립을쟁취하였을때도, 판첸라마의추종자

들은중국에맞서는달라이라마의군대에가담하기를거부하여달라이라마 13세

의분노를샀다.28) 사실판첸라마일파는청나라시기와제국주의침략시기에중국

및영국의외세를이용해달라이라마세력을압도하고자하는시도를하고있어달

라이라마측은판첸라마측에악감정을가지고있었다.29) 1950년대의달라이라마

는달라이라마 14세였고, 판첸라마는판첸라마 10세로서, 과거갈등관계에있던

달라이라마13세와판첸라마9세와는별개의인물이었기는했지만, 과거달라이라

마지지자들과판첸라마의지지자들의후손들은여전히서로에게거부감을가지

고있었고, 중국은그것을이용하려고했던것이다.

중국은이들의갈등관계를통치에최대한활용한다. 서로를대립시켜전통적인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을쓰면서, 달라이라마보다좀더친중적인입장에있는

판첸라마를 우대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17개조협정안의 5조와 6조에

서 판첸라마의 지위, 기능, 권

력의보장을언급한것은이를

위한포석이었다. 중국은 1954

년북경에서열린제 1회전국

인민대표대회에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가 모두 참석시키는

데 성공하여 대외적으로 중국

28) Meluyn C. Goldstein, A history of modern Tibet 1913~195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p. 63.
29) Ibid., p. 252.

납치당한 11대 판첸라마. 납치당시 6살
이었고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중국정부에 의해 임명된 11대 판첸라
마. 티베트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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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가나쁜이둘을중재하는듯한인상을주었고, 달라이라마는전국인민대표

대회상무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 판첸라마는전국정치협상회의부주석으로

선출되어티베트가중국의완전한일부라는명분을굳혔다. 

달라이라마가인도로망명한후에는판첸라마 10세를티베트정부의전권을행

사하게된서장자치구주비위원회의주임위원에임명하여달라이라마의공석을

메우는역할을수행하게하여티베트통치에활용하였다. 

1995년 5월에있었던중국정부의판첸라마납치사건도이러한정책의연장선으

로볼수있다. 1995년 5월 14일에달라이라마는 1989년에사망한 10대판첸라마의

뒤를이어 6살인‘겐둔최끼니마’를 11대판첸라마로인정하였다. 이에중국당국

은달라이라마가티베트불교에영향력을행사할자격이없다고주장하며같은달

17일달라이라마가인정한판첸라마를납치하고다른사람을자기들마음대로판

첸라마의자리에앉힌다. 중국정부로서는새로임명된판첸라마가달라이라마의

감화를받아기존의달라이라마추종세력-판첸라마추종세력의갈등이약해지게

되는것, 그리고달라이라마를대신하여자신들의꼭두각시노릇을해줄카드를잃

는것을어떻게해서든막고싶어전세계의비난여론마저감수하고 6살짜리어린

애를납치한것이다. 현재중국에의해납치된 11대판첸라마는생사여부조차불투

명하다. 납치된 11대판첸라마를대신하여중국당국에의해판첸라마로임명된

‘걀첸노르부’라는소년의부모는중국공산당원이라고알려져있으며, ‘걀첸노

르부’는명실상부한중국정부의꼭두각시이다. 티베트인들은티베트전래의판첸

라마계승방법이아닌중국정부의독선적방법으로임명된이판첸라마를인정하

지않고있다. 

보조금과 경제성장을 통한 회유책

중국측의주장에따르면, 티베트의경제는중국의지원아래크게성장하고있

다. 특히대규모시위가있었던 1980년대후반부터중국은티베트자치구에대한보

조금을대폭늘려, 10억위안이상의연간보조금을티베트자치구에지급하여티

베트경제발전을돕고있다. 이보조금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800억위

안에달하였다. 이에따라, 2000년티베트자치구의GDP는 117억 4천 6백만위안에

달해, 1995년의 2배, 1990년의 4배, 중국의티베트지배이전의수준에비하면무려

30배나증가하였다.30)

30) http://www.china.org.cn/e-white/2001110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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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지역의 경제

발전 속도는 근래에

들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신화통신이2006

년 1월 31일보도에의

하면, 2005년티베트자

치구의1인당국민소득은도시지역이8,411위안, 비도시지역이2,075위안으로2000

년에비해서각각 30.4%, 55.9% 증가하였다. 2001년과 2005년사이에도시지역에서

는 6만 4천개에이르는새로운직업이창출되어, 도시지역의실업률은 4.3%까지

내려갔다. 교육여건도개선되어2005년에는60%에이르는주민들이9년의의무교

육을받고있고, 젊은계층의문맹률은15%까지내려갔다.31)

중국은이지역발전을위해 1992년티베트지역을해외투자에개방한것을시작

으로국내외투자를본격적으로유치하여, 티베트는 1996년에서 2000년사이 5년

동안, 1억 2,500만달러의해외투자를받았다. 또한 2001년과 2005년사이총 690억

위안이티베트지역에투자되었다. 이는 5년만에 3배로증가한액수이다. 이투자

액중70%가넘는508억위안이산업기반시설의건설에주로투자되었다.32)

티베트의산업구조도근대화되어, 1차산업의비율은50년전의99%에비해2000

년에는 30.9%로대폭낮아졌다.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은각각 23.2%, 45.9%로

크게높아졌다. 특히에너지, 경공업, 섬유, 기계공업, 벌목, 광산, 건축자재, 화학, 제

약, 인쇄, 식품가공등의공장이많이들어서서, 2000년에는 482개의기업이티베트

자치구에서활동하고있었다고한다. 3차산업은상업, 관공, 우편, 유흥, 정보산업

등과거티베트에는생소하던산업이지금은크게발전하게되었다.

산업개발과투자의결과 2000년이지역의무역량은 1억 3천만달러에달했고, 이

중수출량은 1억 1천 3백만달러에달했다. 또한 2000년에 59만 8,300명의관광객을

받아들였고, 이중 14만 8,900명이외국인관광객일정도로티베트의관광업은번창

하고있다. 관광업으로티베트는직접적인수입만매년 7억 8천만위안으로, 전체

GDP의 6.6%를벌어들이고있으며, 관광의파급효과까지치면 29억 8천만위안으

로GDP의 25.38%가관광업의영향을받고있다. 주민생활의질도크게개선되어,

티베트인들은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에는티베트의라디오수신율은 77.7%에달했고, TV 수신율은 76.1%에달

했다.33)

31) 신화통신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6-01/31/content_4121887.htm
32) 신화통신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6-01/31/content_4121796.htm

‘걀첸 노르부’는 명실상부한 중국정
부의 꼭두각시이며 티베트인들은 티
베트 전래의 판첸라마 계승방법이 아
닌 중국정부의 독선적 방법으로 임명
된판첸라마를인정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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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막대한보조금과개발정책으로티베트의경제는급속도로성장하고티

베트인의생활수준도크게개선되고있으며, 이러한경제적혜택을계속맛보게되

는티베트인들은혜택을느끼는만큼독립의지도약해질것이다. 그뿐아니라, 중

국정부는 1989년부터는해외로망명한티베트인의귀국사업도시작하였다. 독립

운동참가여부와상관없이귀국만하면집과직업이제공된다는파격적인조건이

제시된이정책은, 그러나효과가미미하여 15만명의해외거주티베트인중에서

이정책에따라돌아온사람은단 2천명정도였다.34)

티베트임시정부는중국측의주장에반박을하고있다. 이들은 1990년에티베트

자치구의 1인당국민소득은 80달러, 문맹률은 21.7%이었고, 1991년 UNDP의인간

개발지수는 0.087로, 세계최하위수준이라는점을지적하며티베트인들의생활수

준은낮다고주장한다.35) 무엇보다, 중국의투자로인한혜택은티베트인이아닌,

티베트로이주한중국인들이얻고있어티베트인들의불만은오히려커지고있다

고그들은주장한다. 그들의주장에의하면중국인들은티베트의경제발전으로얻

은성과를그들의고향으로송금함으로써티베트의경제발전효과를상쇄시키고

있다. 그들은중국인들이경제개발의효과를대부분가져간다는주장의근거로, 중

국의투자및개발이중국인들이집중거주하는도시지역에집중되고있다는점을

들고있다. 중국측의통계를봐도 2005년기준으로티베트자치구의 1인당국민소

득은도시지역이 8,411위안, 비도시지역이 2,075위안으로무려 4배의차이가난다.

중국이집중투자하고있는 2차산업과 3차산업도사실도시의산업이자중국본

토에서이주해오는중국인들이많이담당하게되는분야이다.

티베트임시정부측의주장에따르면, 1970년후반과 1980년초반에중국정부의

보조금이도시거주민에게는 1인당 128달러, 농촌거주민에게는 4.5달러만지급했

는데, 도시지역에중국인거주민이집중하고있다는것을고려하면이는불공평한

처사이다. 

또한티베트의도시지역경제권은중국인들이대부분장악하고있다고한다. 일

례로, 라싸시에있는 12,827개의가게와음식점중티베트인이소유하고있는것은

300개정도에불과하다고한다. 그들은중국의지배이후티베트인의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주장에도정면반박하고있다. 전통적으로티베트인들의기초교육을

담당하던사찰의기능이중국의지배이후심각하게훼손되었기때문에, 사실상티

베트인들의교육수준은낮아졌다고지적하고있다. 

33) http://www.china.org.cn/e-white/20011108/3.htm
34) 동아일보 2006년 9월 21일자.
35) 유엔개발계획이매년각국의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따위를주요지표로삼아국가별삶의질수준을
나타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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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탄압의 강경책

중국군이티베트를점령한이후, 자신들에게저항하는티베트인들을무력으로

무자비하게진압하였다. 비록중국정부가자신들의티베트지배가‘평화적인해

방’(peaceful liberation)이라고주장하지만, 그말을곧이곧대로듣는사람은많지않

다. 티베트임시정부는중국측의추산을따르더라도라싸와그주위지역에서 1959

년 3월과 10월사이에만티베트저항세력 8만 7천명이죽었다고주장한다.36) 이시

기에중국군을피해 8만에달하는티베트인들이인도, 네팔, 부탄등에피신하였다

티베트임시정부는 1949년과 1979년사이에 120만에달하는티베트인이중국침공

및탄압의결과로인해사망했다고추산하고있다. 이들의집계에따르면, 티베트

자치구와과거티베트지역인캄, 암도지역에서의티베트인들은감옥에서의고문,

처형으로만 33만명이죽음을당하였고, 전투와무력저항과정에서전사한사람만

43만명이넘는다. 식량부족으로아사한사람을 34만명으로집계하여피해자의수

에넣은것은어느정도논란의여지가있지만, 앞서언급했듯이 1960년과 1962년

중국의대약진운동은티베트에게큰식량난을준데다중국당국이‘같은중국인끼

리의고통분담’을명분으로티베트인들의식량을공출하여티베트내의중국인들

과티베트주위의중국지역으로운송하여갔다는점을고려하면, 적어도중국의

지배가없었다면식량부족으로인한아사자수는훨씬적었을것이라는추정을할

수있다.

한편중국은무력탄압을하면서도대외적으로는자신의티베트통치가‘평화

적’이라는것을계속선전하였다. 중국은 1959년티베트에서일어난저항이소수

<표 1> 티베트 정부가 추산한 티베트에서의 사망자 수

출처: 티베트임시정부홈페이지(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36) Xizang Xingshi he Renwu Jiaoyu de Jiben Jiaocai (PLA Military District’s Political Report, 1960), 티베트임시정부홈
페이지(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3.html)에서재인용.



티베트 반동분자들이 미국

CIA의 지원으로 일으킨 무

력‘반란’이라고 선전했고,

이반란은‘단호한’티베트

민중의반대를받았다고주

장하였다. 또한이들은달라

이라마가감금된상태로인

도로갔다고주장하며티베

트임시정부의정당성을부

정하였고, 자신들에게반란

을일으킨티베트저항세력

은 7천명이 채안되고 이틀

만에 간단히 진압되었다고

주장하여 대다수의 티베트

인이중국의지배에복종하

고있는것처럼묘사하였다.

이러한선전은 1987년, 1988

년, 2008년의경우에도마찬

가지였고, 지금도중국은티

베트의 병합이‘평화로운

해방’(the peaceful liberation)이었다고주장하고있다.37)

2008년 3월에있었던대규모시위와이에대한중국의대응은중국의무력탄압

정책이전혀변화가없다는것을잘보여주었다. 2008년라싸에서일어난시위의

원인은중국정부의‘애국훈련’과시위하는승려들에대한무차별구타였다. ‘애국

훈련’이란, 티베트승려들을사찰에모아놓고, 달라이라마를비난하거나심한경

우달라이라마의사진을밟으면서중국정부에대한애국심을고취시키려는중국

정부의강제적인훈련을말한다. 

3월 7일티베트승려수십명이공안청사앞에서 2007년가을중국경찰의애국훈

련을거부하다잡혀간동료들의석방을요구했는데, 중국정부는이들을폭력적으

로진압하며체포하였다. 이에다른티베트승려 4백명이 3월 10일항의시위를벌

였는데, 중국공안은최루탄과곤봉으로응사하여수십명이부상, 투옥되었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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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승려복을 들고 입는 인민해방군들. 시위를 폭력시위로 격화시킴으로써 중국
의 무력진압 및 티베트 지배에 명분을 얻으려고 군인, 공안이나 중국에 협력하는
티베트인을 시위대에 잠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번 제기되었다.

3월 16일 중국정부의 무력진압으로 희생당한 티베트 시위대.  

37) 중화인민공화국티베트정보센터. http://zt.tibe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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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또다시티베트승려 6백명의항의시위가라싸에서벌어졌지만, 또다시중국

공안은폭력진압으로대응하였다. 참다못한티베트인들도승려들의시위에가세

하여 14일대규모시위가전개되었지만, 공안의무력진압으로큰희생만치렀을뿐

이었다.  

2008년라싸에서일어난시위는공권력이투입되어바로진압이되었지만, 라싸

시에서전개되던시위는캄과암도지방을비롯한비도시지역으로폭넓게확산되

었다. 티베트임시정부가 4월에집계한시위발생지역 50여곳중 80% 이상이이지

역들이었다. 중국정부는이러한시위에도무력진압을하여, 2008년 4월말티메트

임시정부는최소 200명이사망하고 4천명이구금되었다고집계하였다. 라싸중급

인민법원은라싸시위에참여했던 42명에대한재판을열어이중 30명에대해 3년

에서무기징역까지의중형을선고했다.

티베트자치구의 민족구성 변화 정책

티베트자치구는중국의소수민족이인구의절대다수를차지하는유일한성급

행정구역이다. 또다른독립요구지역인신장위구르자치구에거주하는위구르족

이자치구인구의 45%를차지하는데비해티베트자치구에서는티베트인의비율

이 90%를가볍게넘는다. 만약이러한민족구성을변화시킬수있다면, 티베트의

중국으로의동화는훨씬용이할것이다.  

티베트자치구의민족구성을변화시키기위한중국의정책은크게산아제한과

본토로부터의이민두가지로구분된다. 1970년대후반부터중국은 1부부 1자녀정

책을추진하여산아제한정책을쓰고있었다. 그러다 1984년부터티베트지역정부

도티베트인을대상으로 1부부 2자녀의가족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의주장에따르면, 티베트자치구에서는 1984년이전까지한족에게만산아

제한정책이적용되었고, 티베트인은산아제한을받지않았다고한다. 또한 1984년

티베트인에게산아제한정책이시행되기시작하긴했지만, 지역인구의 88% 이상

을차지하는티베트농부와유목민에게는가족계획정책이강제되지않았다고주

장한다.38)

중국측이제시한통계에따르면, 중국의이러한주장은신빙성이있어보인다.

티베트지역의출산율은 1970년이후 25.3%에서 1980년 21.4%, 1990년 22.6%로비

슷하게유지되다가, 1995년 20.6%, 2003년 14.2%로떨어졌다. 1부부 1자녀정책이

38) http://www.china.org.cn/english/null/1634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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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지역한족을대상으로적용되기시작한 1970년대이후에도, 그대상이도시

지역티베트인에게로확대된 1984년이후에도출산율의감소는매우완만한수준

이다. 이통계대로라면산아제한정책이티베트인들에게무리하게적용되지않았

다고추정할수있다.

또한, 중국측통계에따르면, 1985년부터 2003년사이에티베트인은 1,909,693명

<표 2> 티베트 자치구의 자연적인 인구 변화율

출처: http://www.china.org.cn/english/null/163485.htm

<표 3> 티베트 자치구의 민족구성

출처: http://www.china.org.cn/english/null/1634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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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3년 2,464,742

명으로약 29% 증가하

였다. 같은 기간 티베

트 전체 인구가 30%

증가하였고, 한족은

티베트외부에서의유

입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 48% 증가에그쳤다. 이에따라티베트인이티베트자치

구에서차지하는인구비율은 95.7%에서 95.1%로소폭하락하는데그쳤다. 한족은

언제나 5% 내외의낮은비율에불과했다. 티베트인이 18년사이에 30% 가까이인

구가증가하였다는것은, 중국의산아제한정책이티베트인에게는관대하게적용

되었다는중국측의주장에신빙성을실어준다. 그러나이에대해티베트임시정부

는다른말을하고있다. 티베트임시정부에따르면, 중국은티베트를침공한이후

인 1952년부터꾸준히중국인을티베트지역에이주시키고있다. 중국은공식적으

로는이러한정책이없다고부정하고있지만, 실상은그렇지않으며, 실제로등소

평은 1987년 6월에 2백만의인구로는이지역의자원을개발하는데역부족이므로

중국인이더많이티베트로이주해야한다고말하였다.39)

티베트임시정부는 1983년부터티베트로의중국인이주가두드러지게증가하였

다고주장한다. 그들의주장에따르면, 1985년라싸에는중국인거주민이 5만명에

서 6만명정도밖에없었는데, 1989년 3월에는라싸에 10만이넘는중국인들이거

주하고있었다. 이들은암도와캄지역을포함한과거티베트지역에거주하는한

족의수가 490만이라는 1990년중국인구조사결과를지적하면서, 등록되지않은

중국인의수를합하면티베트지역들에사는중국인의수는 750만에달할것이라

고주장한다. 이들은중국정부가티베트로의이주를장려하기위해서, 티베트로

이주하는한족들에게주택, 보건, 문화및교육시설이용, 배급등에서티베트인보

다훨씬좋은혜택을줬다고주장하다. 또한티베트에거주하는중국인들에게중국

본토에거주할때보다 87%나높은임금을지불하고있으며, 중국본토에있을때

보다휴가가훨씬길어서 18개월일할때마다 3개월씩중국고향으로휴가를가고,

그비용도중국정부가제공하고있다고주장하다. 또한티베트인이티베트자치구

에서사업을하려면허가를받는것도쉽지않은데비해, 중국인사업가는세금면

제와저금리대출의혜택을많이받는다고주장한다. 

39) Deng Xiaoping, during his meeting with ex-US President Jimmy Carter, 29 June 1987, reported by Reuters, Beijing, 30
June 1987, 티베트임시정부홈페이지에서재인용,

40) 인민일보 1959년 11월 10일자, 티베트임시정부홈페이지재인용.

등소평은 1987년 6월에 2백만의 인
구로는 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는데
역부족이므로 중국인이 더 많이 티베
트로이주해야한다고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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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티베트인에게부여된 1부부 2자녀의산아제한이 12%의티베트인에

게만제한된다는주장에대해, 그들은 3번째자녀에대해과도한액수의벌금을매

겨 사실상 산아제한이 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벌금액은

1,500위안에서 3,000위안, 미화 400달러에서 800달러에달한다고한다. 거기에 3번

째를포함한그이후의자녀는배급표를받을수없으며, 그부모는최대 50%까지

임금이삭감되고, 경우에따라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구금당한다고한다. 또한

가임여성을대상으로강제적인불임수술이시행되고있다고한다.

또한티베트임시정부는현중국영토내에거주하는티베트인의인구가병합당

시 4백만보다 2백만이나증가했다는중국측의주장에대해, 티베트인의인구는병

합당시에도 6백만정도가되었다고반박한다. 그들의주장에따르면, 중국이통계

를낼때도, 1959년 11월티베트자치구지역에 1,273,969명이거주하고, 과거티베

트지역인캄지역에는 3,381,064명, 감숙성에통했던티베트인거주지역에사는티

베트인의 수는 1,675,534명으로 파악하여, 병합 당시 이미 티베트인 인구가

6,330,567명이었음을증명하고있다고주장한다.40)

사실중국정부는중국인의티베트로의대규모이주를원하고있다는속내를가

끔드러낸다. 2006년 7월에개통된칭짱철도(靑藏鐵路)은그러한속내를표현한것

이라고할수있다. 칭짱철도는 1958년제 1공정이시작된후 48년이나되는공사기

간끝에완성된철도로, 북경부터라싸까지 4,064km에이르는철도이다. 그러나 48

년이나되는공사기간, 4천 km가넘는엄청난규모, 철도건설과유지·보수가어려

운티베트고원지대의특성등을생각하면, 칭짱철도는경제성이매우의심되는철

도이다. 실제로 2001년 6월부터 5년동안에만 37억달러가추가투입되어 1,142km

구간을완공할정도로칭짱철도건설에는천문학적인비용이들었다.41) 전주석인

장쩌민은 2001년 8월뉴욕타임즈와의인터뷰에서당시에는아직개통될예정이었

던칭짱철도에대해경제성보다정치성을높게보고있다고말하며칭짱철도가중

국정부에게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지짐작하게해준다.42)

“어떤사람들은이계획이상업적으로가치가없으니그만두라고충고하

고있습니다. 그러나난이것이정치적인결정이고(political decision), 우리가

어떤비용을치러서라도(at all costs), 상업적으로는손해를보더라도성사시

켜야한다고말했습니다.“

-장쩌민전주석의2001년8월뉴욕타임즈와의인터뷰중에서

41) 동아일보 2006년 7월 1일자.
42) http://news.bbc.co.uk/2/shared/spl/hi/guides/456900/456954/html/nn5page1.stm



칭짱철도로티베트에서만일의사태가발생할경우군부대를보내는것이더욱

용이해진것은물론, 중국인들의티베트로의이주및티베트의중국에로의경제적

종속을더욱부추겨중국의티베트지역을더욱강화하는도구가될것이다. 그것

이중국이‘어떠한비용을치르고’, ‘상업적으로손해를보더라도’칭짱철도를건

설했던이유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결 론

중국은청나라때티베트를자신의영향권으로넣었으나, 청나라는티베트를자

국의영토일부로병합한것이아닌, 속국으로다스리는것에가까웠다. 실제로티

베트가자신의영토라는주장은티베트가완전한독립을성취한중화민국시기에

본격적으로나오기시작하였다. 만약국공내전과일본과의전쟁으로그시기의중

국이혼란스럽지만않았다면, 중국의티베트병합은중화민국시기에이미시행되

었을것이다. 

중국은 1951년무력으로티베트를병합한이래, 여러정책을사용하여티베트를

자국의확고한영토로만들려는노력을기울였다. 중국은티베트의영토를분할하

여티베트자치구, 운남성, 사천성, 청해성, 감숙성등으로나누어티베트인들을지

배하였고, 티베트계통의민족을별개의민족으로분류하여티베트민족자체를분

할시켰으며, 달라이라마와판첸라마사이의갈등을이용하는서로를견제시키는

이이제이책을고수하였다. 

또한티베트에대규모보조금지급과경제개발을위한투자로티베트인의삶의

질을개선시켜중국의지배에안주시키는회유책을쓰는한편, 독립이나자치권강

화를요구하는시위에는무력을사용한강경책을계속고수하여티베트인들의독

립의지를분쇄시키려하고있다. 티베트인에대한산아제한과중국인의티베트로

의이주촉진정책은티베트를궁극적으로중국의영토로고착화시키는방안으로

여겨지고있으며, 이는칭짱철도개통이후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중국의여러정책의결과, 결국티베트임시정부와달라이라마는 1997년

에독립요구를공식적으로포기하고티베트의행정적인자치권만대폭강화하는

중도정책(Middle Way Policy)을공식적인입장으로채택하여중국과협상하는쪽으

로정책노선을변경하게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은티베트가완전한자국의영토

라는주장을되풀이하며이들의중도정책도거부하고있다. 그만큼자신들의대티

베트정책에자신감을가지고있다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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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주요목차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3부/ 현대의 정치현상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조정남 편 / 값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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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8년 3월중국이국운의비상으로기획한베이징올림픽이열리고있고티베

트1) 지역을중심으로티베트인이거주하는주변성과망명정부가있는인도, 네팔

등지에서폭력적시위가발생하였다. 시짱(西藏)의성도인라싸에서시작된시위

는거칠게확산되었으나쓰촨(四川)성의가공할지진으로묻혔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든지다시돌출될수있을것이다.   

티베트의분리독립문제 - 중국의입장에서는‘티베트문제’라고호칭할수도

있겠다 - 라는논의중심에달라이라마가있다. 달라이라마가티베트에서차지하

는역할과위상을고려할때티베트에관한달라이라마의구상이무엇이고어떻게

달라이라마의티베트구상

나영주 (고려대학교강사)  

Lyz08@yahoo.ac.kr

티베트의 민족문제 ③

1) 티베트라는이름은몽고어투베트(Thubet)에서유래했으며그의미는‘눈위의거주지’라고한다. 본논문에서는
편의상티베트와현재의중국행정명칭인시짱(西藏)을혼용하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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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왔으며, 그한계가무엇인가에대해검토해보는것은티베트문제의핵심

이라고할것이다. 티베트문제에서달라이라마의중차대성은달라이라마에대한

중국의의도적무시에서도엿볼수있다. 달라이라마가그렇게부인을했음에도

불구하고중국의 2008년 3월시위와소요의배후책임자와주동자로서달라이라

마를지적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의미가있다. 국제사회의신임을받고있는달

라이라마의매도, 티베트에서달라이라마가차지하는종교적, 정치적의미의의

도적무시를통한티베트문제의탈민족화, 탈종교화, 탈문화화, 탈정치화기획등

이다. 

본연구는중국이보는, 중국쪽시각과입장에서티베트문제에관한정책이나

구상이아니라그동안의정치적, 종교적행보에서보여준달라이라마의티베트의

현재와미래에관한구상과생각이무엇인지를가늠하고분석하고자하는데목적

이있다. 예비적논의로서중국과티베트의관계를역사, 정치적으로살펴봄으로써

중국의‘티베트’문제가자리하는역사적연원을살펴본다. 티베트문제에서핵심

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달라이라마’제도의정착과정치, 종교적위상에관해

살펴본다. 이런역사적, 제도적논의를배경으로달라이라마가보여준티베트의

독립과자치및헌정체제에관한티베트의구상을역사적으로살펴볼것이다. 다음

으로 2008년 3월티베트시위의현상적이고구조적원인을추적해본다. 티베트의

잦은시위와소요의기원과근본적원인을파악해보고이런시위와소요과정에서

달라이라마의티베트에관한구상이갖는한계를티베트의정치사회적상황의분

석과흔들리고있는달라이라마의위상을조망함으로써분석하고자한다. 

티베트가정치사건화되고이에대응하는달라이라마에관한 1차자료는다음

의웹자료를주로참고하였다.  다람살라에있는망명정부의사이트와티베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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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웹사이트를소개하

고있는티베트온라인

(tibet online), 그리고중

국인들에게 티베트에

관한사정을알릴목적

으로 만든 씨장즈예

(西藏之頁) 사이트의자료들이다.2) 주로티베트의연대기및중국과티베트의대화

자료, 달라이라마의대중국, 국제사회에대한 발언들을 모아 놓은 자료들을 참

고하였다. 

요컨대본논의는목하티베트의분리독립문제에서달라이라마의티베트에관

한구상과정책을살펴보고자하는것인데다음과같은주장을보여주고자한다. 

첫째, 신중국건설과 비슷한시기에티베트의독립을도모하였던달라이라마의

구상은오랜세월을거치면서티베트의종교와문화적가치를보존하고존중하는

고도자치로그의구상을바꾸었다. 중국측의정치경제적성장과국제적위상의

변화가우선적원인을제공한것으로간주되나현실적인티베트의정치경제적역

량의문제도고려된것이라볼수있다.  고도자치의내용은논란이있을수있으나

과거티베트와중국의단월관계(檀越關係)의복원정도로해석할수도있다.  

둘째, 달라이라마는그의종교적신념과철학에따라 비폭력적평화주의, 국제

주의노선에따라티베트문제를해결하려고하나명백한현실적한계가드러나고

있다. 티베트내의일부청장년승려집단으로부터그의중도주의적평화노선에대

한회의와비판이제기되고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티베트문제와정치적소요의

배후자로지목되어진정한대화상대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데, 이는 티베트문제

에서달라이라마를무력화시키려는중국측의전략적의도때문으로풀이할수

있다. 

셋째, 티베트문제의해결에서상황은티베트에게많이불리하다고할수있다.

달라이라마의정치종교적위상은안팎으로흔들리고있으며그의중도주의적평

화노선은현실에서시험받고있다. 그의국제주의노선을통한티베트문제의환

기는국제정치의현실주의적논리앞에서실제로는무기력해지고있다. 역설적으

로국제사회에서티베트문제의끊임없는환기는오히려소란스러운정치적소요

와시위에의해서만가능할따름이다. 봉건적신정체제의문화적잔재가여전한티

베트의사회구성체는중국에저항할만한물적토대가심각하게부실하다고할수

2) www. tibet. net; www. tibet. org; www. xizang-zhiye. org

중국은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가 차
지하는 종교적, 정치적 의미의 의도
적 무시를 통한 티베트 문제의 탈민
족화, 탈종교화, 탈문화화, 탈정치화
기획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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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민사회는형성되지못했거나빈약하여티베트민족주의가힘으로전화될

수있는토대와근거는상당히부실하다. 티베트와달라이라마의딜레마이자고민

이라고할수있다.   

티베트정치적지위와달라이라마제도

중국과 티베트의 역사적 관계와 티베트의 정치적 지위

중국의한(漢代)에는산시(陝西), 깐수(甘肅), 쓰촨(四川) 지방에살았으며저(底),

강(羌)이라불리었던유목민족이티베트족으로추정되고있다. 7세기초중국서부

일대중앙티베트를중심으로토번(吐蕃)이발흥하였으며손챈감포(松贊干布) 왕

은티베트족을통합하여통일국가를형성하였다. 당시당태종은문성공주(文成

公主)를감포왕에게시집보냈는데중국의제지, 주조등의기술이전해졌다.  또한

티베트에불교가전파되고티베트문자가제정된것도이시기라고한다. 

중국내륙에어떤왕조가들어서느냐에따라중국과티베트의관계의친소는있

었으나특히몽고족이대륙을장악한원시기에몽고가티베트에미친영향은대단

한것으로단월관계및조공-책봉관계가공식화되었다고할수있다. 원대에중국

과티베트는독특한관계를맺었는데티베트불교의샤카파종파가원나라를세운

몽골족의도움을받아정교합일의정권을수립한것이다. 1247년당시징기스칸의

손자쿠오단(闊端)과티베트의고위승려사카판디따(薩迦班智達) 사이에서는티

베트가원나라황실에

대한 종교적 정신적

지지를제공하고대신

원나라는티베트에대

한 군사적 물질적 원

조를제공하는‘최왼’

관계(檀越 關係)를 수

립하였다.3)

중국은티베트과원

과의 이런 관계를 근

거로티베트가원나라

3) 김한규, 『티베트와중국: 그역사적관계에대한연구사적이해』(서울: 소나무, 2000), pp. 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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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미자국영토의일부였노라고주장하고있다. 후술하는바와같이만청(滿淸)

시기에티베트는달라이라마제도가확고해지면서신정적통일국가의면모를다

시보여주게된다. 청조는초기정치적고려에따라달라이라마를우대하다가몽

골세력축출을명분으로강희제때인 1720년티베트전역을장악하게된다.4) 청말

시기영국과러시아가지정학적인전략적입장을가지고티베트를공략할때청은

티베트의종주권을주장하나티베트를보호하지는못했다. 청조의정세가불안한

틈을따티베트의 13세달라이라마는청조로부터벗어나려노력하였다. 티베트는

현재중국의일개성으로서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이다. 그성이중국의일개성

으로편입되는과정에서의정치적논란이현재의티베트문제를이루고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과티베트와의관계는당나라시기의화친관계에

서비롯하여원과청을거치면서단월관계(檀越關係) 및조공책봉관계(朝貢冊

封關係)를유지하였다는것이역사적인정설이다. 단월관계는불교국가인티베

트와중국의특수한관계를특징화하는것인데티베트의독립공동체, 혹은주권

국가로서의면모가보다더강조된다고할수있다. 조공책봉관계는종주국과조

공국이라는정치적지위의예속을나타내기는하지만중화질서의국제관계방식

의하나로관계맺기의형식으로인식되고있다. 비록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맺

고있다고하더라도조공국이자피책봉국가는국가로서의고유한나름의주권은

유지되었다는것이다. 그렇지만중국과티베트와의관계에서단월관계를강조하

느냐, 조공책봉관계를강조하느냐에따라현재의티베트를문제를해석하는방식

은달라질수있다.5)

따라서티베트의문제는일견단순해보인다. 중국은역사적정복과연고권을주

장한다. 청조의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시기를거치면서티베트의복속을강조하

며원나라때부터이미티베트는중국의영토였음을주장한다. 티베트는티베트의

역사적인주권과독립성을강조하고있는데중국과티베트의특별한관계가강조

된다. 따라서청조의몰락과이어지는중화민국과내전시기에티베트는확실한독

립국가였음이주장된다. 그렇다면신중국설립이후 1950년의인민해방군의티베

트의침공은중국의일개성에대한새로운해방이아니라주권국가인다른국가

의침공이되는것이다.6) 이런역사적논란을배경으로현재티베트는과거의티베

트지역의상당부분을주변의성으로넘겨주고 1965년중국의자치구로편제되었

으며, 달라이라마를포함하여티베트의일부지도자와인민들은 1959년인도북부

4) 김한규(2000), pp. 57~168.
5) 김재기, “중국의민족문제와티베트이슈 : 화평해방 17개조협의를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30집(2004),

p. 81.
6) 김한규(2000), pp. 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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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다람살라에서망명정부를세워중국에저항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제도의 역사와 위상

티베트역사에서일별한바와같이달라이라마제

도가성립된것은오랜된일은아니다.  그러나이러

한달라이라마제도와함께티베트의근대사가발

전해온것이며문제는이달라이라마제도가현재

의티베트의명운의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

것이다. 여전히달라이라마는티베트성속의법왕

이자원수인까닭에티베트의인민들의일상을규율하는신앙이자율법인것이다. 

16세기말인 1578년몽고의알탄칸(Altan Khan)은후일 3세달라이라마가되는

소남카초의예방을받고그에게‘달라이라마’라는칭호를주었다. ‘달라이’는몽

고말로큰바다를의미한다. 소남가초는그에대한보답으로신들의통치자이며

진리의왕이라는칭호를몽고왕에게답례하였는데달라이라마의칭호는그로부

터비롯되었다. 2명의앞선교주들에게도달라이라마의칭호가부여되었다. 1642

년 5세달라이라마걀와나왕롭상갸초(Ngawang Lobzang Gyatso)가몽고의구스리

칸(Gusri Khan)7)과의동맹을이용하여겔룩파(Dgelugspa, 格魯派, 黃帽派)의적대세

력인홍모파(紅帽派)를제거하고종교, 정치권력을장악하였다. 이때부터달라이

라마가정치종교의모든권력을장악하게되었으며달라이라마제도가확실해졌

으며티베트의실제적권력자로군림하게된다.8)

달라이라마는티베트불교의수장이자현실적인정치권력의최고권력자라고

할수있다. 티베트의역사와함께그리고종교문화적특성이지금의달라이라마

제도를만든것이다. 티베트불교의최고권력과티베트의현실권력을아우르는

명실상부한수장으로서현재에이르고있는것이다. 망명정부의달라이라마역시

이전의달라이라마가누렸던형식적위상과다른것은아니다. 그는여전히티베

트망명정부의원수로서활동하고있으며전체티베트인민들에게는툴구(tulku,

달라이 라마 (Dalai Lama)

7) 몽고의구스리칸은전불교공동체의수장으로서 5세달라이라마를옹립하는한편자신은스스로티베트왕의
칭호를 가졌다. 두사람은 후원자와 성직자의 관계로 후원자는 성직자의 종교적 지위를 보장해주었고 성직자는
후원자의세속적지위를지지해주었다. 1655년몽고의구스리칸이죽자그의후계자가티베트경영에거의관심
을보이지않자 5세달리아라마가모든권력을장악하기에이른것이다. 5세달라이라마는 1652년신흥왕조인청
나라순치제의초청으로북경으로가원대이후의관습대로봉호와옥인을받았다. 

8) 케네스첸, 『불교의이해』, 길희성외역(분도출판사, 1994), p.230 ; 山口瑞鳳, 『チベツト下』(東京: 東京大學出版
會, 2004), pp. 8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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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佛)로서여전히존경과신앙의대상이되고있다고볼수있다.9)

14세달라이라마는 1935년티베트의동부지역인암도, 탁스터라는작은마을의

농가에서태어났다. 속명은라모돈드루프. 13세달라이라마가 1933년에입적하고

곧바로환생했다는암시가있었다고한다.10) 1940년 14세달라이라마텐진가쵸로

등극하였다. 섭정정치에이어열다섯의나이에티베트의속권과교권을모두장악

하게되었는데인민해방군의침략으로정식등극보다 3년빨랐다. 14세달라이라

마는그의이력에서보듯이등극에서부터현대티베트의굴곡진역사의상징이라

고할수있다.11)

14세달라이라마의대티베트정책과구상의변화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 정책 (1949 ~ 1979)

한국전쟁이끝나지도않은시기인 1951년중국인민해방군은티베트의성도라

싸에진입하여무력으로서티베트를병합시켰다. 티베트는불안하기는하였지만

중화민국시기를거치면서도독자적인주권을행사해왔으나대륙에새로운사회

주의중국이라는새로운권력이등장함에따라그명운역시요동치기시작하였다.

14세달라이라마의새로운고난의구도행이시작된것이다. 

1951년 5월중국공산당은베이징에서무력으로티베트의사절단을협박하여티

베트의평화적해방을위한 17개조에합의하게하였다. 덩샤오핑이작성한‘10항

정책’은티베트가중국의일부라는전제에서만들어져티베트협상단이거부하였

다. 7개항목을추가하여작성한중국측안이체결되었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조약의제1조는‘시짱인민은씨장에서침략적인제국주의군대를몰아내고단

결하여야한다. 씨장인민은모국인중화인민공화국의대가족으로돌아와야한

다.’제2조는‘시짱지방정부는인민해방군이시짱에들어가서국가의방위를강

화할수있도록능동적으로대처해야한다.’제8조는‘시짱군을중공군에흡수시

9) 역대달라이라마에관해서는토머스레어드, 『달라이라마가들려주는티베트이야기』, 황정연역(서울: 웅진지
식하우스, 2008) 참조. 

10) 13세달라이라마의환생으로 14세달라이라마를찾는데라모이라초(Lhamoi Lhatso)가선지를했다는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달라이라마를찾는작업에서환생을예시하는곳으로티베트에서최고로신성한호수로여겨지
고있다. 제2세달라이라마걀와겐둔갸초는 4살때초대달라이라마겐둔둡의환생으로확인되었는데그환생
을라모이라초호수가알려주었다한다. 제13세, 제14세달라이라마를찾는데중요한단서와암시를제공해준
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만큼달라이라마의선택에는현대의과학으로풀수없는티베트만의독특한역사적
인종교적문화가자리잡고있는것이다. 15세달라이라마를구하는데도라모이라초는여전히신비한능력을보
여줄것인지가관심거리라고할수있다. 14세달라이라마를찾는과정은영화 <쿤둔>에서잘묘사되어있다. 

11) 게일런로웰, 『달라이라마나의티베트』, 이종인역(서울: 시공사, 2000),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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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제 14조는‘시짱의외교권을중공중앙정부가담당한다.’고되어있으며, 현

존하는시짱의정치정치제도를변경하지않으며달라이라마의지위와기능권한

은변경하지않는다는것을포함하고있다. 또한농업을개발하고국민의생활수

준을향상시키며국민들에게개혁을받아들이도록강요하지않는다는내용도담

고있다. 이협의안역시티베트의독립을인정하지않고국방과외교업무에대한

중국의통제를인정하라는내용이주권을넘겨주라는것과같아합의를이루지못

하다가어렵게합의에이르렀다. 14세달라이라마는 1951년 10월마오쩌둥에게전

보를보내인민해방군에게적극협조하겠다고하였다.12)

훗날인도로망명한후인 1959년 14세달라이라마는중국이먼저이협약을파기

하였음을지적하고, 본래강압과무력에의해맺은것이기에이 17개조의협약이

무효임을선언하였다. 사실중국공산당과의티베트문제의원만한해결을위해

1954년에 14세달라이라마는북경으로건너가마오쩌둥과조우언라이를만나기

도하였다. 그러나 1959년 3월중국의티베트에대한해방아닌강압적점령정책과

문화적학살로말미암아라싸에서봉기가발생하게되었는데중국은이소요를진

압하면서 87,000여명의티베트인들을학살하였다. 14세달라이라마는 8만여명의

티베트인들을데리고티베트를빠져나와인도로망명하였다. 이런기회를이용해

중국공산당의조우언라이는티베트정부가해체되었노라선언하기에이르렀다. 

1959년라싸봉기이후 14세달라이라마는인도로망명하여임시망명정부를세

웠다. 중국은시짱지방정부의해산을명령하고‘시짱준비위’로하여금그직권

을행사하게하였다. 1959년 4월제2기인민대표대회 1차회의는‘시짱문제에관

한결의’를통과시켜시짱지역에민주개혁실행을결정하였다. 

이민주개혁은일차적으로‘삼반쌍감’(三反雙減)13)을추진한다음전면적토지

개혁을단행하였다. 사원토지와재산은폭동시참가여부에의하여몰수혹은유

상몰수하였고씨장인민과사원의토지재산은점차적으로몰수하였다. 중국은

민주개혁기간동안교통개발, 문화교육, 토지개혁, 간부배양과지방선거등을

실시하여시짱의기층사회구조를철저히사회주의화하여통치를공고히하였다.

민주개혁이라는이름으로티베트의상층부를형성했던달라이라마와지배계층

의전통적권력을무력화시키는조치를실시하였다. 계급의식과투쟁을선동하여

과거지방정부의관료, 귀족, 사원들로부터토지를몰수하여농노와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농민조직을통해집단농장화를추진하였다. 그런데대약진운동

의실패와기근은중국인들이티베트를더욱착취하에만들어많은불만을초래하

12) 김재기(2004), p. 85.
13) 三反: 反對叛亂, 反對烏拉差役制度(封建奴隷制度), 反對勞役; 雙減: 減租, 減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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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당시중국에협조적인 10대판첸라마조차공개적으로중국을비난하자숙

청하였다.14)

1966년문화대혁명의발생은중국의시짱에대한탄압을더욱강화하였는데계

급투쟁의구호아래티베트인간부와인민은계급의적으로취급되어엄중한탄압

을받았다. 티베트인민들의종교활동이금지되고라마들은환속을강요받았다.

사원은 3천 7백여채가있었으나문화대혁명이후남은사원은 10여채뿐이었다.15)

본토티베트의자생력은중국의이런말살정책으로한없이약화되었으며망명정

부역시중국본토의광란의정치로인해대화의기회를가질수도없었다. 문화대

혁명으로인한중국의티베트에대한공세는종교적, 문화적학살이라고할수있

다. 중국과티베트의대화는거의단절되었으며중국은 1971년티베트의암도지역

에핵무기를배치함으로써티베트지역을핵지대로만들기시작하였다. 

이시기 14세달라이라마의티베트의독립에대한입장은 13세달라이라마보다

조금더간절한의미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14세달라이라마의티베트에관

한독립요구는앞서만청정부를대상으로한것보다는무력에서비교할수없는

강력한공산당정부와군대에대항하여독립을주창하였기때문이다. 14세달라이

라마의티베트독립주장은티베트의고유한민족혼을지켜내기위한것으로서새

롭게등장한중국대륙의권력의세련되지못한폭력에맞서는것이었다. 

비록티베트의이런모욕에대해분개한전사들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그들의

힘이대세를뒤엎기는역부족이다. 무기와전투원들의절대적열세속에서도그들

을티베트독립을향한의지는견결한것이었으며생을초월한것이었다.16) 이당시

에도달라이라마는무력투쟁을지양할것을강조하며비폭력평화주의노선이티

베트독립의주요한수단임을천명하면서대화를통해베이징과의평화적교섭을

희구하였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의 변화 (1979 ~  )

1) 티베트의 평화 방안 5개항

중국과티베트와의대화가복원된것은그나마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덕이

라고할수있다. 덩샤오핑은“티베트의독립문제만아니라면어떤문제도의논할

14) 김재기, “티베트의중국으로부터분리독립운동의기원과전개,”『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2006), pp. 17~18.
15) 楊開煌, “中共治藏的難題-宗敎人素的考察,”『西藏現況硏究』, 第5輯(1987), 김재기(2006), p. 18에서재인용; 문혁
시기의 참상에 관해서는 達瓦次仁, “文革：恐懼主導的浩劫,”http://www.xizang-zhiye.org/gb/arch/writings/wenge/
dawa.html (검색일: 2008. 7.21).

16) 쿤카삼텐데와창, 『티벳전사』, 홍성녕역(서울: 그물코,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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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며대화의물꼬를텄다.17) 14세달라이라마가티베트의독립이라는노선

에대해심각한회의를품고그의티베트구상을본격적으로하게된것도이런덩

샤오핑의제안에의해서였다. 이른바티베트의독립을주장함으로써겪을 티베트

의현실적인정치적경제적고립과 중국의자존심손상등을비켜가면서양자가

나름대로상생할수있는방법을고안한것이다. 지금과같은중국의티베트압제

의한극과티베트의독립이라는어쩌면불가능한목표의한극사이에있을수있

는협상목표를선택함으로써양쪽의최대만족수준을충족시킬수는없지만, 갈

등을회피하고무력사태를지양하며티베트문제의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

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즉양극을지양하고중간을지향한중도적접근이라는

그의티베트에대한구상이구체화되기시작한다.  

대화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태도는 단호하였다.

1981년 7월당시총서기후야오방(胡耀邦)은달라이라마에게티베트문제에관한

다음과같은다섯가지의대티베트에관한방침(五條方針)을전달하였다.18) 티베트

가중국의일부라는사실에는변함이없다는것이며, 달라이라마를한낱티베트의

정치적지도자의일부로폄하하고있는내용이었다. 

첫째, 우리의중국은정치적으로장기간안정을구가하고있으며경제적

으로도번영의길을점진적으로가고있다. 그러기에각민족은더욱더단

결과협조를해야하는새로운시대인것이다. 달라이라마와그를따르는

티베트인들은모두지혜와현명을갖추고있기에우리를절대믿어야한다.

만일의심이있다면앞으로두고보라.

둘째, 달라이라마와그가파견한인사들은당연히공개적이어야한다. 은

밀한방법과접촉은곤란하다. 지난과거의역사는접어두자. 특히 1959년의

아픈역사는지나간과거속에묻어두자. 

셋째, 우리는달라이라마와그를따르는티베트인들의귀국을대단히환

영한다. 우리는그들의귀국이국가통일과다른민족과의단결에이바지할

것으로믿으며현재실행중인4개현대화정책에도공헌할것으로믿는다.

넷째, 달라이라마귀국후의정치적대우와생활상의보장은과거와다를

바없다. 당중앙정부는협의를거쳐달라이라마에게전국정협부주석의자

17) 1979년 3월 12일덩샤오핑은 14세달라이라마의둘째형인갸로돈덥(Gyalo Thondup)을만나이렇게이야기하
면서씨장이 국가의 개념으로중앙정부와 대화를하는 것인지아니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인지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1978-87.html
(검색일: 2008. 7. 21)

18) “中共對達賴喇?的「五條方針」,”http://www.xizang-zhiye.org/gb/hhdl/zhonggong.html (검색일 : 2008.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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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권유할것이

다. 티베트 지역

의직무는겸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물론 달라이

라마가원하는경

우에한하여고향인티베트지역으로시찰을나갈수있다. 또한우리는달

라이라마를따라서귀국한티베트인들에게도직무와생활상의편의를제

공할것이다. 

다섯째, 달라이라마가언제돌아올것인지에대해서는그의의사를존중

할것이며시기가결정되었을때는전세계에간단한형식으로성명을발표

해야한다. 그가어느해, 어느달, 어느날에돌아올것인지를정확히우리정

부에통지만해주면된다. 만약육지(홍콩, 혹은광조우)를통해서귀국하려

한다면우리는고위급의인사를배려하여직접나아가환영할것이다. 

중국이달라이라마에제안한 5조방침은 1985년티베트망명정부의회에의해

공식적으로거부되었다. 티베트문제를달라이라마의중국귀환이라는개인의문

제로치환하였다는것이거부의주된이유였다. 또한달라이라마귀국후티베트

에서의거주를금지하고정치적으로구금하려는의도가있다는것도거부이유중

의하나였다.19) 이런중국의 5조방침에대한거부를명백히함과동시에달라이라

마와티베트망명정부의의중을명확히한것이 1987년 9월미국의회에서의달라

이라마가강연중제안한5조항의평화계획이다.20)

첫째, 티베트를하나의평화지역으로지정하고중공군대의완전한철수

를시행하라. 

둘째, 중공은티베트지역으로한족이민정책을중지하라.

셋째, 티베트인민의권리와자유를존중하라. 

넷째, 티베트지역의자연환경을보호하고, 티베트동부지역에서시행되

고있는핵실험을금지하라. 

다섯째, 중국과티베트의미래에관해대화를가져야한다. 

19)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1978-87.html (검색일 : 2008. 7. 19)
20) “西藏和平五点方案,”http://www.xizang-zhiye.org/gb/hhdl/heping.html (검색일 : 2008. 7. 20)

달라이 라마는 무력 투쟁을 지양할
것을 강조하며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
이 티베트 독립의 주요한 수단임을
천명하면서 대화를 통해 베이징과의
평화적교섭을희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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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의독립에관한언급은보이지않고있지만현재의티베트상황에대한개

선요구를확실히담고있다고볼수있다. 사실당시티베트의요구사항은비록독

립에대한요구가아니라고하더라도중국의티베트문제의접근원칙과일치하는

부분이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티베트는중국이대만에대해실시하고

있는공식, 즉일국양제정도의고도자치를주장하였고, 과거티베트의영토를회

복하는대(大)티베트를구상하고있으며, 티베트지역에서의인민해방군의철수를

희망하고있었다.21)

중국과티베트간의지루하고비생산적인대화와중국의티베트에대한동화정

책등으로 1987년부터티베트지역곳곳에서간헐적인시위가발생하였으며 1989

년에는 1959년티베트시위의 30주년을맞아시위가격렬해졌다. 티베트는중국의

다른지역보다앞서계엄령이선포되었다. 1989년천안문민주화운동을계기로새

로이등장한장쩌민집권시기에서도티베트는양도할수없는중국의일부라는원

칙은지속되었다. 그러한원칙은 1997년 10월장쩌민의미국방문중하바드대학

연설에서명확히드러난다. 질문인즉달라이라마가더이상티베트의독립을요

구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왜달라이라마와만나는것을중국은거부하는것

인가이었다. 당시중국과티베트는 1993년 8월이후공식적인교류가단절된이후

복원되지않은상태였다. 장쩌민은이런질문에“중국의달라이라마에관한정책

은명백한것으로서달라이라마가티베트는중화인민공화국의양도할수없는일

부라는것을인식하고, 공개적으로티베트의독립을포기할것을언급하며, 중국을

분열시키는일체의행동을멈추어야한다.”라고대응하였다.22) 달라이라마의중도

주의적접근방안마저도티베트의독립으로치부함으로써달라이라마의티베트

에관한조건의수위를낮추려는전략적대응이라고볼수있다.     

2)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와 중도주의적 접근

비록 1989년달라이라마가그의비폭력평화주의노선으로노벨평화상을수상

하기는하였지만망명정부를이끈달라이라마의활발한활동과정성에도불구하

고서방국가들이공개적인지원과지지를보내는것은중국의반발로쉽지않은

일이었다.23) 사실 14세달라이라마는티베트문제를해결하는데중국과의직접대

화를염두에두면서도티베트문제의국제화를통해티베트에우호적인분위기를

21) Xinhua News Agency, 1984. 12. 2.
22)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1994-2001.html (검색일 : 2008. 7. 19)
23) 1959년 라싸에서의 시위 이후 티베트에 관한 세 차례의 유엔 총회 결의가 있었다. 1959년[ 1353(ⅩⅣ)], 1961년

[1723(ⅩⅥ), 1965년 [2079(ⅩⅩ) ]로티베트인들의문화적, 종교적삶에대한존중, 자결과인권, 근본적자유에관
한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티베트 문제는 유엔에서의 논의보다
는개별국가의의회나유럽의회에서다루어지고있다. http://www.tibet.net/en/diir/sino/intnlre/ (검색일 : 2008. 7.20)
참조.



조성하여티베트의정치적지위를회복하고자노력하였다. 그러나이제국제화노

선은나름의한계를가질수밖에없었는데대부분의서방국가들은자국의외교이

익범주를벗어나지않는한도내에서형식적관심을보여왔을뿐이다. 

1990년대에들어서부터달라이라마는자기의명성과카리스마에도불구하고

예전에비해상대적으로티베트의독립에관한대외적언명을삼가해오고있다.

오히려티베트의독립보다는티베트인의자유, 인권및문화그리고생태보호등

의주장에많은것을할애하고있다. 14세달라이라마의티베트구상에서이러한

변화는당시중국의정치변동과티베트망명정부의정황으로부터그원인을유추

해볼수있다. 

우선은중국의국제적역량과위상강화에따른국제적관심이다. 특히 1989년천

안문사건이후중국의인권은세계적으로비상한관심을받았으며미국을비롯한

서방과중국이인권문제로인해상당정도껄끄러운시간을가졌다. 반면역설적으

로티베트의인권과독립에관한상황은중국의인권보다도덜관심을받았으며중

요한국제적의제가되지못했다.  

둘째, 티베트망명정부내부의갈등과모순이갈수록심하다는것을지적할수

있다. 망명 1세대와 2세대간의관념과민족의식은미래의티베트에관한논의에서

상당한차이점을드러내는데다수의망명 2세들은장기간망명생활로본토의식

이희박해지고있다. 이런요인들은달라이라마의티베트독립노선을검토하게

만들었으며현실적조건을고려하여이전보다완화된형태의‘고도자치’를구상

하고제안하게하는원인을제공한다고볼수있다.  

셋째로는달라이라마의위상에대한도전이라고할수있다. 봉건적신정체제에

서달라이라마의말은율법과진배없었다. 그러나그것은 2008년 3월의시위에서

도드러났듯이흔들리고있으며변화하고있다. 평화적인수단을강조하는달라이

라마의지시에도불구하고사태는수많은인명살상과파괴를동반한폭력적인것

이었다. 사태를수습하지못하고폭력적노선이지배적이라면 14세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를그만둘것이라는것을표명하기도하였다. 티베트의정치적지위에

관한입장과티베트의미래에대한노선과이념의갈등이현재화되고있는것이다.

이들을주도한이들은‘티베트청년동맹’으로달라이라마의비폭력평화적중도

주의노선에관하여비판적이다.

이러한달라이라마의독립노선에대한포기징후가포착된것이1980년말스트

라스부르(Strasbourg)에서의국제적연설이라고주장하는연구가있으나24) 망명정

부의홈페이지에서소개한달라이라마의티베트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도주의

적접근((中間道路, middle-way approach)의형성과정은하루아침에형성된것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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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덩샤오핑의집권과개방으로부터비롯된것으로설명하고있다. 티베트독립

노선의포기와이른바고도자치로알려지고있는 14세달라이라마의현실적인중

도주의적접근은1997년9월망명정부의의회로부터만장일치로인정받았다.25)

달라이라마는 1988년프랑스스트라스부르유럽의회에서평화건의를공개적

으로제안하였다. 흩어져있는 3개지역의티베트가하나의티베트가되어야하며

(大西藏), 완전한자치를향유해야하나, 티베트의안보와외교는중국이지속적으

로책임질수있다는내용이었다.26) 구체적으로첫째, 티베트는중국과공동으로하

나의민주적자치구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중국은앞으로도티베트의

외교를책임질수있다. 하지만티베트정부는외부와의비정치적인교류활동, 즉

종교, 상업, 교육, 문화, 여행과학등의교류는할수있으며이러한활동을보장받

는국제적기구에가입할수있다. 셋째, 헌법에기초하여티베트정부를세울수있

으며이티베트정부는티베인들이일체의사무를담당한다. 넷째, 이러한티베트

정부는마땅히라사에설립해야하며이기관에는행정장관과입법기관, 그리고

독립된사법체제의제도를실시해야한다. 다섯째티베트의경제, 사회제도는티

베트인들에게맡겨야한다. 여섯째, 야생동물의보호를법으로규정하며핵무기의

실험을금지해야한다. 일곱째, 티베트가진정한비군사평화지역으로설정되기전

에는티베트의안보를위해중국관할의군대를주둔할수있다는것이다.27)

유럽의회에서이연설은 1987년미국의회인권소위원회에서제시한 5개의평

화제안의연속선상에있는것이다. 그러나내용에서보듯이중국과의결별을통

한독립이아니라중국의도움을받는고도의자치를기획하고있는것이다. 앞에

서언급한바와같이 1989년중국의천안문민주화시위이후중국과티베트의대

화는뜸하다가이마저도 1993년공식적으로단절되었다. 이런상태는오래지속되

어장쩌민집권시기에는이렇다할대화의진전이없었다.  

티베트의독립노선으로부터티베트의고도자치로티베트의미래구상을전환

하게된원인은무엇일까? 다음과같은추론이가능할것이다. 

첫째, 망명정부와달라이라마본인자신이티베트의미래를고민할날이얼마

남지않았음을스스로느끼고있다고볼수있다. 그중의하나로서달라이라마의

24) 심혁주(2003); 달라이라마가티베트의독립에서자치로요구수준을후퇴시킨시기를 1987년으로보는연구도
있다. 이시하마유미코편, 『티베트달라이라마의나라』(서울: 이산, 2007), p. 314. 티베트평화방안 5개항을내놓
은시기를전후로하고있다. 

25) http://www.tibet.net/en/diir/sino/std/imwa.html (검색일 : 2008. 7. 21). 1997년 9월 18일 12차 티베트 인민 대표 의회
제4차회의에서만장일치로인준을받았다.  

26) http://www.xizang-zhiye.org/gb/hhdl/yanshuo.html (검색일: 2008. 7. 20)
27) 그러나스트라스부르의제안은중국이티베트에대한한족이주정책을강행함으로써 1991년다람살라에서망

명정부의 주석인 隆 嘉樂通達 (Kalon Gyalo Thondup)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 http://www.xizang-
zhiye.org/gb/ex/sitou.html(검색일 : 2008. 7. 20) 참조.



생물학적나이도하나

의요인임에틀림없다.

그가활불인것은사실

이지만이제는다시다

른 몸을 통해 환생을

해야 할 고령인 것도

사실이기때문이다. 14세달라이라마는자기가열반에들기전에티베트문제를

해결하고싶을것이며, 환생하여15세달라이라마가등장하기를고대할것이다. 

둘째, 그의비폭력중도주의평화노선은비록그에게노벨평화상과평화수호

의모범으로서가치를드러내주었지만정작티베트를위해서는마땅히기여한바

가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지모른다. 국제사회의관심은그의평화주의중도노선

과국제적지명도에의한것이다. 그러나국제사회의관심과동정은과거와같지

않으며국제정치의현실은냉정하다. 2008년 3월시위사건의전개과정에서프랑

스를비롯한유럽과미국이보여준행태가이를증명해준다. 

셋째, 중국이개혁개방이후보여준물질적성공과국제적위상의성장에따라

달라이라마가티베트의미래에대해최소적강령으로서요구하고있는‘고도자

치’마저현실적으로불가능할수있다는전망이중국측의티베트문제에대한강

경책으로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여러가지로불리한조건과상황에서티베트망명정부와달라이라마는티베트

의독립에서자치로그들의티베트에대한구상을변환시켰을것이다. 중국이그

동안의발전과성장에근거한자신감과국제사회에서가지고있는위상등으로볼

때화해할수없는요구보다는보다현실적이고합리적인측면의조건이좀더협

상력이있을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일것이다. 

티베트의 정치적 역량과 달라이라마의 딜레마

2008년 티베트 시위의 기원과 원인

중국은 2008년을국운을재도약시키려는계기로삼은반면티베트의안팎은이

를이용하려했음이분명하다. 14세달라이라마가소요의진정과평화적방법에

의한의사개진을주장했음에도불구하고시위와전국적인소요는전혀통제되지

않았다. 티베트는올림픽의성화봉송을계기로티베트민족의핍박과설움을전

세계에알리려는티베트문제의국제화를중국과협상의한지렛대로생각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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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왜티베트에서의정치적소요는그치지않는것일까? 부처의나라로불릴만

큼평화지향적이고내세지향적인티베트에서의정치적소요는왜빈번하게발생

하는것일까? 미래관세음보살이환생하는곳이기도하고부처를숭상하는곳이지

만관세음보살의도래는미래의기약일뿐이고현실은여전히고해이다. 

2005년 14세달라이라마가공식적으로티베트의독립을포기한다고언급하였

음에도28) 불구하고티베트의미래에대한중국과의대화의진전은성과가없었고

티베트인들은박탈감이여전하거나증가한것이정치적시위와소요의주요한동

인이다. 가장핵심적요인은티베트지역의한족화라고할것이다. 다음으로는티

베트문화의자율적보존을넘어전형적중앙민족국가를논리를앞세운획일적인

교육과문화방식으로티베트의정체성을약화시키는중국의정책에그원인이있

다. 중국의티베트에대한경제적지원은역설적으로티베트일반인민들은그혜

택을체감하지못하고있으며티베트지역에서성공한한족들이나중국에우호적

인티베트일부인민들에국한될따름이었다. 요컨대티베트인들의정체성파괴와

문화적학살이티베트인들의잦은정치적소요와시위의주요원인이라고할것

이다.   

1) 한족 동화정책

2008년 3월의정치적시위와유혈소요는티베트고유의불교문화를압살함으로

써티베트를‘무색무취’하게만들기위한중국정부의지나친동화정책에그간누

적된티베트인들의불만이터져나온것이라고볼수있다. 1980년대부터본격적으

로 중국의티베트에관한역사적연고권을주장하기위해‘서남공정’을통해역

사왜곡을해왔다는것은이제는잘알려진사실이되었다. 1950년군사적강압으

로티베트를장악한뒤 1959년의독립봉기를무산시킨 중국정부는이후티베트

의정체성을말살하기위한다양한조치를취해왔다. 대표적인것이티베트의영

적지도자이자세속적권력의정점에있는달라이라마와사회지도층인승려사이

의정신적연결고리를끊어버리기위한이간정책이다. 장쩌민정권시기와후진타

오집권시기의최근 10년간중국은티베트승려들에게달라이라마를부정할것을

강요하는한편티베트인들에게는달라이라마를위한기도금지령을내렸다. 

그러나불교가곧일상생활이고달라이라마를여전히자신들의지도자로떠받

들고있는티베트인들에게중국의이런강압적정책은쉽게먹혀들지않았다. 달라

이라마와티베트인들에대한이간정책이다소차질을빚자중국은얼마전부터

28)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2002.html (검색일: 2008.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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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공무원을대상으로대대적인‘사상교육’에돌입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

만이런식의무리한정책이오히려수십년간억눌린티베트인들의분노를폭발시

키는도화선으로작용하면서속세를떠난승려들까지거리로내몰았다고볼수있

다. 티베트에서승려들은식자층에속한다. 무리한사상교육을강요당한그들은

결국그러한중국의정책에분노를표출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29) 특히 2006년부

터달라이라마에대한공개적인공세를재개한것이이번사태의직접적원인이라

고로비바넷(Robbie Barnett) 콜럼비아대교수는분석하기도한다.30) 라싸에대한한

족의집단이주등의식민정책을그저지켜봐야만했던티베트승려들이자신들의

정신세계를파괴하려는노골적인시도에분노가폭발한것이다. 티베트에서는전

통적으로승려들이일반평신도들을하나로묶는사회지도층의역할을해왔고,

중국의티베트정책역시승려들의불만을사회전체로확대되지못하도록하는데

초점이맞추어져왔는데이번에는승려들이주도하는시위에일반시민들이대거

동참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2) 한족 이주와 경제 문화적 소외

중국정부는 1965년옛티베트땅절반가량을‘티베트자치구’로지정하고나머

지 땅은칭하이나간쑤등에통합하였다. 티베트자치구의면적은 120만㎢로프랑

스국토의두배에이르며, 한반도의약 6배로중국국토의 8분의 1을차지한다. 인

구는약 274만명으로중국 31개성시가운데최소이다. 여기서티베트족의인구

비중은 93.94%로서점차적으로이비율은한족의정책적인이주로점차낮아지고

있는추세이다. 전국짱족인구의 45%가티베트에거주한다. 15세이상문맹률은

47.55%로역시중국내에서최고치이다. 황량한산악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나거

기에묻혀있는지하자원은중국으로서는전략적상품가치가있다. 석탄, 크롬, 금

강석, 마그네슘, 철등광물자원이 70여종, 수자원보유량이 2억Kw로중국전체의

30%이며, 삼림축척량은 14억㎥으로중국내에서는 5위이다.31) 전통적으로티베트

인들은목축업으로생계를이어왔으며 2007년이지역주민 1인당소득은중국에

서가장낮은2천788 위안(한화39만700원)이었다. 

티베트자치구주민 10만명가량이한족인데티베트망명정부는이들이중국정

부의계획에따라이주해온사람들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주해온한족은티베

트의도시를비롯해곳곳에이주해터전을잡음으로써본래의티베트인들은점점

29)  『연합뉴스』, 2008. 3.16
30)  『연합뉴스』, 2008. 3.16
31) 티베트자치구통계공보(2006), 『조선일보』, 200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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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지로밀려나고행정적편의까지이들위주로이들을위해제공됨으로써티베

트의고유한영토적, 민족적정체성이해체되고있다고티베트인들은주장한다. 

중국정부는티베트개발과생활개선을위해노력했다고는하나티베트의입장

에서볼때티베트의개발은티베트인들의일상과는무관하다고인식한다. 이들은

여전히가난하고인프라개발은티베트의천연자원을수탈하기위한것이고, 삶의

개선이란이식된한족과주둔군을위한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32)

티베트 분리 독립 운동의 한계

1) 정치적 독립 역량의 부족

1992년달라이라마는획기적인방안을전세계에공포하였다. ‘티베트의미래

정치와헌법요지’(西藏未來政體及憲法要旨)라는서방식민주정치의기본강령이

다.33) 그내용의골자는티베트의정치방식과운용이서구식으로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공개적투표를통해대표자를선출하고미래를결정해야한다는것이다.

다람살라(Dahramsala)에거주하고있는망명정부뿐만아니라대륙내지의시짱자

치구도예외는아니다. 만약실제로중국대륙의시짱자치구에서공개투표를통

해그들의미래를결정한다고했을경우티베트인들은어떤선택을할것인가? 그

러나문제는대륙내지의티베트인들은투표가무엇인지, 중국본토와의분리가무

엇을뜻하는지아무것도모르며, 실질적으로는아무관심도없다는것이다. 그저

하루하루의생활과종교적인믿음으로살아갈뿐이다. 독립을갈망하며투표하는

티베트인들은극소수일것이다. 이런이유로당시중국은달라이라마의이런구상

을일축했다.34) 

물론인도서북부에근거지를둔망명정부의상황은다르다. 그들은장기간해외

에서체계적인교육을받아왔으며서방세계와의접촉도낯설지않다. 티베트인 2

세들은 1959년다람살라로피난온그들의선조와는다른의식을가지고있다고봐

야한다. 그들은서방의민족관념을통해국가건립의의지를다지고있으며대다

수청장년티베트 2세들의모임을통해티베트의미래에관해고민하고조직을결

성하여과격한행동도서슴지않는다. 2008년 3월의시위는이것을극명하게보여

주고있다. 그들은심리적으로‘상상의공동체’를꿈꾸고있으나현실적으로많은

난관이있다는것도알고있다. 확실한것은그들이아직체념하지않고있다는것

32) “티베트망명정부동아시아대표락파초고인터뷰,”『조선일보』, 2008. 3.17; 유사한논의로경제적박탈로인한
티베트독립운동의근거를논의한이민자, “티벳독립운동의경제적배경,”『동아연구』, 제36집(1998) 참조.

33) http://www.xizang-zhiye.org/gb/ex/weilaixianfa/index.html (검색일: 2008. 7. 22)
34) 심혁주(2003),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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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5)

광활하고척박한고

원의대지속에서흩어

져사는티베트민족들

에게시민사회라는정

치적용어를사용하여

그들의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8년의산발적시위에서나타나듯이그것은일부도시를중심으로일부직업적

승려집단과청년들을중심으로과격하게표출되었다. 그런시위와소요를지속적

인정치투쟁으로묶어줄인물이나걸출한조직은현재화되지않았으며티베트시

위의이념적, 이론적투쟁과그것을뒷받침하는전체적인사회의식역시수준이

하임을부정할수없다. 요컨대티베트인들의대중국에대한분노를이념화이론화

하여티베트민족주의의자양분으로삼고이를중국과의투쟁에서지속적으로실

천한인물이나조직-적어도중국을상대하거나망명정부조직을대체할정도의-은

아직은등장하지않은것같다. 

이는근대화적시각에서 티베트전체인민의이익과미래를고민하며대중국투

쟁의근거지를규정할물적토대로서의시민사회가부재함을의미한다고말할수

있다. 티베트의정치사회분석에서시민사회를운위한다는것이낯설을수있으나

길항관계의한축으로서티베트인들의전체적역량을평가할때이러한분석은시

론적으로의미가있다고할것이다. 

2) 경제적 자립 능력의 결여

인도와네팔북쪽에위한티베트는세계에서가장높은고원에위치해‘세계의

지붕’으로불린다. 수도라싸는해발 3,700m에자리잡고있으며티베트자치구의

평균해발은 4,000m가넘는다. 이렇듯험준하고황량한땅이대부분인티베트를중

국이고집스레집착하는이유는무엇인가? 만약중국으로부터분리독립할경우

티베트는과연시대적대세인세계화의풍랑에서최소한의자립이라도유지할수

있을것인가? 

티베트는천연자원은금강석, 마그네슘, 철, 석탄, 크롬등 70종이넘게매장되어

있어경제적가치가엄청난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06년 7월칭짱(靑藏)철도개

통이후 1년동안철도주변에서대규모구리, 납, 아연매장지 16곳이추가로발견

35) 심혁주(2003), p.89.

티베트 자치구 주민 10만명 가량이
한족인데 티베트 망명 정부는 이들이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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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중 5곳은 2천만톤의구리와천만톤의납, 아연을매장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다방대한삼림목재와수자원및태양열자원등이미개척상

태로남아있고, 초대형우라늄광산도여럿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근대화를

넘어현대화에박차를가하면서자원안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중국으로서는

소중한전략지역인것이다. 이런자원의보고로서뿐만아니라군사전략적가치

역시무시할수없다. 고원지대라는지리적특성으로인해티베트는무기배치와

개발에이상적이다. 중국의원자력연구중심지로기능해온‘제9 아카데미’가수

년동안티베트의북동부에주둔했었고, 중국과의잦은분쟁국가였던인도와의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로서 티베트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36)

그러나이러한천연자원의개발은티베트에서자체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기

보다는중앙정부인중국의계획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그것의가공과상품화역

시한족들에의해주도되고있다. 티베트는‘내부식민지’로서의역할에그치고있

다. 고작티베트의문화를파는관광문화사업에종사하거나전통적인목축업으로

생계를꾸리는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 가장개발이더디고그래서가장소득이

적은티베트의이런불평과불만을장기적측면에서해소하기위해, 또나름대로

해안특구지역과의원활한물자공급의편의를위해중국은서부대개발을국책사

업으로실시하고있다. 그러나여기에서파생하는수익의창출과분배는다수의한

족을위한프로젝트가되고산악지역에흩어져있는다수의티베트인들은소외되

고있다고볼수있다. 서부대개발로더많은돈벌이기회를갖게되는외부민족은

티베트로유입될것이고생존력을상실한티베트인들은더오지로밀려나게될것

이다. 

이런구조적상황에서과연중국으로의분리독립이후최소한그들은경제적자

주와자립을구가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우선문맹률이현저하

게높다. 고도의산업기술은고사하고기본적인산업시설을가동하고운영할인

사들이현저하게부족하다. 둘째대부분의티베트인들이종래의목축업을바탕으

로한생계유지를변화시킬의지가별로없어보인다. 셋째중국중앙의재정에의

존한투자와개발이이루어진상황에서기간산업과에너지등장치산업에서외부

의존경향을보일가능성이많은데시장성등을고려할때여러가지난관이예상

된다.37)

36) 『조선일보』, 2008. 3. 16
37) 고립된은둔국가로서신정국가를국가정체성으로가진다면이런근대화나산업화로재단하는것자체가의
미가 없을 것이다. 하루 하루 자연과 부처의 신성을 닮아가면서 생을 유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근대화나산업화에 바탕한 경제적 자립의 문제를바탕으로 티베트 분리독립의 한계를 논하는 것은논리적이지
못할수도있다.  



달라이 라마의 딜레마

1) 티베트 시위에 나타난 분열과 달라이라마의 위상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티베트에서달라이라마의위상은말그대로활불이요,

살아있는관세음보살이다. 봉건적신정체제의유제가여전한티베트에서달라이

라마의행동과말한마디는어쩌면그래도율법일수도있다. 달라이라마는티베

트의종교문화적습속이정치사회화과정을거쳐티베트인민들에내면화된신앙

의대상이다. 달라이라마의말과행동에공개적으로이견을보인개인이나집단은

아직없었다. 달라이라마가가진티베트의구상으로서중도주의적접근은망명정

부의회의승인을얻었으며티베트문제의해결방안으로서내외적으로공표되었

다. 그러나시위와소요의관성이그렇다하더라도 2008년 3월티베트일원에서시

작된정치적시위는달라이라마의거듭된폭력금지의‘말씀’에도아랑곳하지않

고무력및무장투쟁이확산되었다. 이러한과격한폭력노선의배후에티베트청

년동맹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 

달라이라마는연일이런폭력노선과시위의확산에어쩔줄몰라했다. 이러한

사태가확산일로를걷는다면달라이라마직에서물러나겠노라고배수진을쳤다.

분명티베트의미래와장래를둘러싼이견노출이내부적으로있었으리라고는예

측할수있었지만이것이공개적인불화로까지표출되지는않았다. 그러나 2008년

시위에서나타난특징중하나는달라이라마의말씀이어느시기에소용이없었다

는것이다. 이것은달라이라마의위상이티베트인들의마음속에예전같지않다는

것을의미하며그의말이절대선이아니라는달라이라마에대한신심의균열을보

여주는하나의예일수있다. 비폭력평화주의를설파하는그의대화노선에극렬

한무장투쟁만이대안일수있다는세력도분명히존재함을보여주었고달라이라

마가주장하는고도자치가아닌티베트의완전한분리독립만이티베트인들의최

종목표라고해석할수있는행동도보였다. 

중국역시이때를놓치지않고달라이라마의위상을현저하게흔들어댔다. 중

국은과거정치와종교가일치된정치제도와억압적인봉건노예사회에서시름하

고있던티베트를억압에서해방시키고민주개혁을단행하여100만명이농노들이

해방되었으며지금은엄청난변화와발전을이루었다며중국의티베트지배를정

당화하였다. 중국은 2008년티베트의시위를철저하게달라이라마집단이이번시

위사태를획책한것으로보고있으며시짱자치구를분리독립시키려는정치적인

기도로해석하였다. 이런달라이라마의배후에급성장하고있는중국의국가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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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와해하고 민족단결을무너뜨리려는서방의음모가 가세한것이라고단정하

였다.38)

티베트문제의해결을위한 14세달라이라마의국제화노선에대한공박을통해

그의위상과영향력을호도함으로써달라이라마를무력화시키고자하는의도가

있다고볼수있다. 또한티베트의폭력과격노선의배후로달라이라마를지목함

으로써그의평화주의적노선의국제적이미지를폄하하고영향력을차단하고자

의도한것으로풀이된다. 논리를비약하자면대테러전선에나름의목적을가지고

한시적인동맹을맺고있는미국과중국, 러시아의입장에서보자면티베트의시위

와정치적소요는얼마든지테러로지목될수있으며, 만약그렇다면달라이라마

는이제는평화적방법과분쟁의대화를통한해결을주장하는평화의사도나평화

의전범이아니라테러집단의수괴가되는것이다. 중국이노리는음험한의도라

고할수있으며역설적으로티베트의정서적심리적통일의구심점인달라이라마

를와해하기위한고도의정치전술이라고할것이다. 당연히그것을야기한구조

적원인의제공자는중국임에도티베트인민과달라이라마의티베트미래에대한

노선불일치를이용한중국의정치적공세인것이며궁극으로는이런티베트인들

의노력을와해할수있으며, 이용하겠다는중국당국의음험한기도라고해석할

여지가있는것이다.39) 

2) 중국의 분할 지배 대응

사실상티베트를강제합병해시짱자치구로부르고있는중국의입장에서는달

라이라마는국가적통합을저해하는불편한인물임에틀림없을것이다. 14세달라

이라마는생전에자신의후계자를지명할수있다는발언을해중국을곤혹스럽게

하였다. 그렇지않아도티베트의분리독립의정신적, 정치적구심점으로달라이

라마를지목하고있는중국으로서는고령의달라이라마가유명을달리하면티베

트문제가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내심하고있을수도있다.

그런데생전에달라이라마를지명한다면중국입장에서는티베트의분란소요가

지속된다는것을의미한다.  중국정부가달라이라마를‘분리주의자’로폄하하고

14세달라이라마가지명한판첸라마를유괴하고, 그들의입맛대로나이어린판

38) 중국은부시미국대통령을비롯하여서방정치지도자들이중국으로부터경제적이익을얻어내려하거나이란
핵문제나이라크문제등다른국제정치문제에서중국의양보를얻어내기위한수단으로달라이라마를면담
하는등티베트문제를활용하고있다고불만을표시해왔다.  

39) 반대로대화와협상을추구하는달라이라마를중국은기회로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73세의고령인달
라이라마의퇴장을중국은기다리고있지만그가없이도독립운동이나망명정부가독자적으로운영될만큼성
장했기때문에사태의예측이가능하지않은상황을맞는것보다달라이라마와대화를통해티베트문제를해결
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논리이다. 그러나이논리를중국이겁내는것은달라이라마에대한정치, 종교적위
상이며 중국과의타협으로 그위상은 더욱강화되고 티베트인들은 강고한 구심점 역할을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첸 라마를 (티베트 불

교의 제2인자)를 옹립

한것은달라이라마의

위상과티베트인들의

구심점역할에흠집을

내기위한정치적공세

라고할것이다. 

그러나 14세달라이라마는티베트는물론이고망명정부, 전세계에흩어져사

는티베트인들대다수에게여전한정신적지도자임이분명하다. 그는 2007년중국

정부의강력한반발에도불구하고미국의회가민간인에게수여하는최고의 영예

인골드메달도수상하였다. 이렇듯아직도국제사회에영향력을가지고있는달라

이라마가있기에중국에강제통합된지 50년이 지난지금도티베트의독립과분

리를외치는전세계적시위가나름대로호소력을지니고있는것이다. 14세달라

이라마는 50년에가까운망명생활동안그는티베트의독립과자치를주장하였

고, 티베트와같은소수민족의보호와종교적화합을위해국제사회가나서줄것

을호소해왔다. 중국과의대화가원만하게진척되지않은상황에서티베트문제의

국제화를통해그나마티베트의실상을세계적으로알려온것은그의활약과역할

때문이라고할것이다. 그런데중국의티베트인들과티베트망명정부에대한대응

은채찍과당근을병행하는전형적인분할지배(Divide and Rule)의전략이라고말할

수있다. 

첫째는주입식교육과이데올로기적선전을 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일례로

1996년중국은티베트에대한동화정책의맥락에서애국주의적재교육, 정신문명

을강조하는캠페인을티베트에서실시하였다. 그것은목적은티베트인들의정신

적, 종교적추앙을받고있는달라이라마에대한믿음을일반티베트인들로부터

제거하는것이었으며, 수도원을집중적인대상으로하여실시되었다.  

둘째는일종의통일전선전술로서중국은해외거주중인티베트인들을대상으

로물질적인유혹과파격적인대우-거주, 취업등의문제에서-로본토로의귀국을

종용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성과를거두고있다. 

셋째는중국식물량공세와세속적자본주의화를통한양적성장을배경으로티

베트인들의물질적욕망을자극함으로써그들의일상속에서물질적, 경쟁적이윤

양식과생활패턴을이식함으로써티베트의고유의정체성을이간시키고있다. 

이러한요인들은티베트의독립에대한의지를부식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

있으며티베트인들의달라이라마에대한신념을오염시키고있는것이다.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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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달라이 라마의 국제화 노선에
대한 공박을 통해 그의 위상과 영향
력을 호도함으로써 달라이 라마를 무
력화시키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있다.



는분란과소요의배후로달라이라마를지목함으로써달라이라마의국제적위상

과국내적권위의정통성에흠집을내려하고있으며티베트일반인민들의신심

속에서달라이라마에관한종교적신심을들어내거나희석시키는공작을통해달

라이라마를종교적정치적으로무력화시키려하고있다. 전형적인제국주의적수

법을통해원주민들의지배계층과피지배계층을분리시키거나순응세력과저항

세력을분리해대응하려는중국측의민족동화정책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달라이라마가생각하고있는티베트구상의변화를살펴보았다. 분명

1950-70년대의달라이라마의티베트에대한정책은티베트의분리독립이었다. 그

러나이러한분리독립의구상은 티베트를둘러싸고있는현실적인정세와티베트

내의여러가지역량의문제로자치를공식화하게된다. 중국과티베트와의역사적

관계를고려할때분리독립은결코쉬워보이지않는다. 달라이라마는이것을고

민했을것이다. 아마분리독립도현대적의미의영토를포함한주권의복원과주

권의완벽한행사라는의미가아니었을지도모른다. 

그것은중국과티베트역사에서보듯이전통적인단월

관계의복원이었을것이다. 현재달라이라마가독립

대신에자치를주장하는그내용도사실은중국-

티베트역사에서나타나듯이역사적단월관계

차원의관계재구축을의미하는것일것이다. 이

런측면에서본다면달라이라마의티베트정책

을분리독립과자치로구분하다는것이어쩌면

무의미할지모르겠다. 어쨌든달라이라마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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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우려하는독립이라는카드를버리고자치의내용성에관해만족할만한협

상을하고싶어한다. 그것이중국이홍콩이나대만과관계맺는고도자치로표현

되기도하지만그내용은중국과의역사적관계에서나타난단월관계의복원이라

고볼수있다는것이다. 

티베트와달라이라마의곤혹스러운딜레마가 2008년 3월의시위와소요에서도

그대로재연되었다고할수있다. 중국은일방적이고막무가내이다. 달라이라마의

위상과국제적협력을통한중국에대한압박전략이라는비폭력중도주의노선은

티베트내에서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현실적논리앞에서맥을추지못하는듯하

다. 기껏해야티베트에우호적인할리우드의스타인샤론스톤이나리처드기어의

발언이세간의관심을받고있을뿐이다. 중국은지속적으로티베트문제와달라이

라마를이간하려한다. 

2008년 3월티베트의정치적시위와소요로문제가해결된것은하나도없다. 감

정의골만깊어졌을뿐이다. 티베트문제는세계의평화축제라는올림픽이라는국

제정치적이해관계에의해또다시잠시가려진상태이다. 모든티베트문제의중

심에 14세달라이라마가있다. 아니티베트의달라이라마제도가있다고해야정

확할것이다. 

14세달라이라마는고령이다. 중국은티베트문제를지구전과소모전으로생각

하고있는듯하다. 흔히강자가하는수법의하나로서무시함으로써지치도록만드

는것이다. 그렇다고 14세달라이라마의열반이티베트문제를해결해주지는않을

것이다. 14세의달라이라마는여전히활불로서티베트인민의추앙을받을수있

을것인가? 14세의달라이라마는다시환생해서 15세의달라이라마로이어질것

인가?  티베트문제를가름하는중차대한문제이나그런툴쿠(tulku)나부처의가피

(加被)로현실의티베트문제를해결하지못할것이라는것은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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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回 海外세미나 및 學術視察
Academic Seminar & Historical Tour of Abroad

中-韓 交流의어제와오늘
-‘崔溥 漂海錄’과 中·韓交流

특 별 세 미
나

한국민족연구원에서는 2008년7월22일 백상재단 후원으로 중국 浙江大學에서
‘中-韓交流의 어제와 오늘’- ‘崔溥 漂海錄과 中-韓交流’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3편의 논문과 관계자료를 정리하여
게재한다.



基調發題 ; 趙政男 (高麗大學校 政經大學長)

司 會 ; 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

發 表 ; 中國에서의‘韓流’의 實態와 課題
金健人(中國 浙江大學 敎授) 

中-韓交流의 始源으로서의 <崔簿 漂海錄>의 意味
王金龍(中國 成人大學 敎授) 

韓-中間의 人的交流의 實態와 課題
金容讚(大邱 가톨릭大學 敎授)

討 論 者 ; 1-徐陽重(慶尙大 敎授), 金景淑(公州大 敎授) 
2-崔錦煥(漂海錄硏究會 顧問), 崔英鎬(惠化女高 敎師)
崔賢鎬(培花女高 敎師)

3-金哲洙(漂海錄硏究會 副會長), 金景美(延世大 敎授) 

通 譯 ; 尹京實, 崔麗梅

<學術探訪>

探 訪 地 ; 崔溥 <漂海錄>의 史蹟地인 中國 浙江省 臨海縣
牛頭外洋, 桃渚城, 臨海古城 등

探 訪 團 ; 學術會議 參席者 全員 (中國 參席者 包含)
- 案 內 ; 王金龍 敎授, 張菊靑 (臨海 回浦高校) 
- 取 材 - 金在元, 崔麗梅
- 寫 眞 - 金希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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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間>

2008年 7月 21~25日
Date : July 21~25, 2008 

<學術세미나>

日 時 : 2008 / 7月 22日

主 題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 崔溥 漂海錄’과 中-韓 交流

場 所 : 中國 浙江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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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回 海外세미나 및 學術視察

Academic Seminar & Historical Tour of Abroad

金健人 (中國 浙江大學校 敎授)

王金龍 (中國 成人大學校 敎授)

金容贊 (大邱 가톨릭大學校 敎授)

整理 : 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

趙政男 (高麗大學校 政經大學長)

開會辭

“韓流”의發展段階와原因分析

崔溥《漂海錄》과中-韓文化交流

韓-中交流의現況과展望

崔溥와漂海錄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崔溥 漂海錄’과 中·韓交流

20
08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中-韓交流

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갖게 된데 대해 이를 후원해 주신

한국의 百想財團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국과 한국, 이 두 동양의 오랜 이웃 국가는 각 각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오면서 나름대로

의 서로 다른 독특한 동양의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국가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으로 보면 이 들 두 나라는 그들이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국

가로서 한국은 중국을, 중국은 한반도와 수많은 교류를 가져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쳐온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더러는 따뜻한 태양을

발하기도, 또 더러는 비바람을 수반한 차가움으로 다가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상대 국가가 더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두 나라의 역사과정에서 특이한 공헌을 한 朝鮮의 선비‘崔溥’선생과

그가 남긴‘漂海錄’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확인

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더 한층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기

착한 浙江省 �海 牛頭外洋으로부터 시작된 崔溥 선생의 기구했던 중국기행은 이제는 중-한

관계사를 이야기할 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귀중한 역사적인 사료가 되어 우리들에게 살아

나고 있습니다. 

선생이 절대 절명의 위난에도 꿋꿋한 기개와 용기로 대처했던 高邁한 朝鮮의 선비정신,

생사의 갈림길에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견지했던 忠孝精神, 그리고 중국학계에서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나 마르크폴로의‘東方見聞錄’을 능가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朝鮮의

선비가 보여줬던 당시 중국의 전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식견 뿐 아니라, 당시 중국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농업기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찬연한 관찰기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학계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교류의 역사가 崔溥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우리 양국의 교류의 역사과정에서 崔溥라고 하는 출중한 선비가 계셨고, 그가 집필

한‘漂海錄’이 존재할 수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의 교류의 역사가 한층 더 심화되고,

또 확대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양국

의 학자들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도 더한 정열을‘표해록’연구에 바쳐야 할 소

명을 져 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점에서 더욱 오늘의 이 자리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崔溥의『漂海錄』과 中-韓 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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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국대륙

과 조선반도간의 문화교류는 1992년 중∙한

수교를 계기로 근 반세기 동안 중단되었던

교류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정부 당국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학습∙소개∙도입∙

이용 등 붐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수 천 년

이래 중국 문화는 조선반도에 강세 유입된

반면, 최근 10년 간 한국문화는 중국 대륙을

만연(蔓延)시켰다.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와

대등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한국문화의 진입이 강했다.

이러한 현상을 소위‘한류’라고 부르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동조하거나 신봉하

는 자를 가리켜‘합한족(哈韓族)’, 즉 한류

마니아라고 일컬었다.

‘한류’는 90년대 말에 중국으로 진입하

여 우선 가정용 TV와 영화∙드라마, 음악과

복식에서 시작, 후에는 음식, 여행, 유학 등

각종 문화영역으로 교류가 다소 파랑을 일

으키며 확산되었다. 특히 TV 연속 드라마

‘대장금’의 방영으로‘한류’는 전국 각지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

류’는 중국에서 발생, 발전과 변화 등 몇 단계를 거쳤다.

발생단계

1993년 CCTV는 한국 드라마, ‘질투’를 수입하였는데, 이 드라마는

중국에‘한류’진출의‘길잡이’가 되지 않았나 싶다. 방영 후 반응은

평범했다. 1997년 CCTV8 채널에서 방영한 한국 연속 드라마‘사랑이

뭐길래’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시청률

4.2%나 기록했다. 초기 방영 시, CCTV의 편성부에 해당 드라마의 재방

�健人 (中國 浙江大學敎授)

번역

“韓流”의발전

단계와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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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전화가 하루 200여 통씩이나 빗발쳤다. 담당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1998년 CCTV2 채널에서 해당 드라마를 재방영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중국 열기

를 증폭시켰다. 그 해 우전(宇田)을 망라한 한국 엔터테인트먼트 회사가 자국의 이름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대량으로 중국에 소개, 한국 영화∙드라마와 가요가 병행, 들불처럼 번지

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중화 대륙을 연소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한류의 발생단계라 할

수 있다.  TV드라마와 가요의 중국 진출은 주요 화제가 되었고, 주 시청자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과 중∙고등학생이었다. 

발전단계

2002년 전후를 한류의 발전단계로 볼 수 있다. 그 특징으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 텔레비

전의 화면을 점거하는 돌출 상황이 벌어진 점이다. ‘사랑이 뭐길래’의 후속으로 CCTV는

‘첫사랑’, ‘목욕탕 집 남자들’, ‘실제상황’, ‘맨발로 뛰어라’, ‘엄마야 누나야’, ‘네 자매

이야기’, ‘보고 또 보고’등을 들여 왔다. 이와 동시에 북경 TV방송국, 봉황 TV 등 지방 TV

방송국은 잇따라‘모델’, ‘별은 내 가슴에’, ‘이브의 모든 것’, ‘가을 동화’등의 연속극을

방영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한층 돋우었다. 특히‘가을 동화’는 급기야 중국 내 21곳의 TV

방송국 채널에서 방영했다. ‘보고 또 보고’가 들어 왔을 당시, CCTV가 처음에 전반부 60회

만 수입해 마지막 회를 방영할 때, 드라마의 후반부에 대해서 시청자한테 알리지 않자 프로

그램 담당 팀의 전화기에 불이 났다. 인기리에 방영된 이런 작품 덕분에 중국에서의 한류는

점차 큰 물결이 일게 되었다. 내용은 애정 드라마에서 출발하여 홈 드라마, 사극 등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확장되었고, 시청자도 청년층에서 중년, 노인층, 단순한 여성에서 남성 일부

까지로 확산되었다. 2002년에만 총 67편의 한국 TV드라마가 중국 대륙에서 방영되었다.

방영횟수는 316회로 일본 TV드라마의 방영 횟수, 61회를 훨씬 상회했다. 동시에 한국의 패

션 장식품∙의류∙음식∙조리∙미용∙헬스∙가전제품∙자동차 등이 연이어 중국에 진출, 사

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조(高潮)단계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한류는 이미 고조단계에 진입했다.  2004년에만 중국 내륙의

TV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 수는 107편에 이르렀다. 2004년 10월에 시작하여 2005년 1

월까지 계속된‘인어 아가씨’, 그리고‘명성황후’등 모두 CCTV 8채널에서 밤 11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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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놀랍게도 높게는 10%까지 이르렀다. 더욱이‘명성황

후’같은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남성 시청자까지 확산시켰으며 나아가 일반 시

민, 지식층까지로 확대되었다.  2005년 9월, 호남 위성TV는 전국을 뒤흔든 슈퍼 걸 보이스

경연이 끝난 직후‘대장금’을 방영했다. 한류는 일거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전무후

무한 경지로 이르도록 했다. 실로 한류의 열기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그 드라마는 2003년

한국 본토에서 방영이 시작하자마자 시청률이 60.8%를 상회하였으며, 중국 대만에서는 거

리에 사람이 텅 빌 정도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에서도 평균 시청률 4%, 평균 시청 점유

율 17.3%는 전국 동시간대 고정 점유율이었다.  할리우드 영화 필름이 중국 화면을 점거했

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 TV드라마가 중국의 스크린을 차지하여, 중국 영화∙드라마 제작

자 등은 공공연하게‘한류거부’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 드라마가 인심을 파고들며 여세를

몰아 한국 음식∙미용∙오락∙가전 제품∙자동차∙여행 등등이 연이어 전면공세를 전개,

패션화∙보급화∙생활화∙상업화 등 중국에서 주기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정체(停滯) 단계

2006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한류는 퇴조를 드러냈다. 이를 정체단계로 간주해도 무방

할 것 같다. 우선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이 해외 드라마 수입을 조정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른바‘수입 다국화, 미∙한국산 작품 비전유(非專有)’가 그것이다. 실질적인 결과가 바로

나타났다.  2007년 중국 대륙 시장에 진출한 한국 TV드라마는‘작은 아씨들’2부가 고작이

었다. 중국에서 한류의 남상(�觴)은 한국드라마가 핵심 동력이었다. 지금처럼 핵심 동력이

돌연 기세가 꺾인다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한류는 정체상태로 함몰될 것이며, 연이어 꼬리

를 맞물린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서 퇴장될 것이다. 중∙한 의류 분야는 한국이 무역적자

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등 한국의 자동차도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냉대를 받지

않을까.

중∙한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한류’가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여긴다.

한국드라마는‘한류의 선봉’이며, 드라마 출연진들이 입고 나온 옷과 화장품 등은 한국의

류, 화장품의 가장 좋은 광고가 되었고 아름다운 집안 인테리어와 세련된 소비용품은 시청

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시켰다. 한국 드라마의 유행은 중국시장에 더 많은 한국상품이 유

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휴대폰∙의류∙화장품∙게임∙만화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기술까

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드라마 방영 후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 드

라마는 한국의 음식∙의류∙게임 및 기타 경제문화상품 등을 중국에 유입시키는 촉매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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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3년부터 중앙방송은 한국 드라마 <질투>를 방송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한국 연속

극 <사랑이 뭐길래>를 방송하여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부터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장의 판로를 열게 된 것이다. 1999년 TV드라마 프로그램의 수출액은 미화 761만 달

러이며, 2001년에는 1,235만 달러에 달한다. 그 중 한국 드라마의 수출량은 9,515회이며,

수출액은 790만달러이다. 2002년 한국 드라마 수출량은 12,363회이며, 수출액은 1,639만

달러에 이른다. 200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출액은 4,300만 달러이며. 그 중 한국 드라마

수출액은 3,698만 달러다.  2005년 영화수출액은 6,700만달러고, 드라마 수출액은 1억달러

에 달한다. 중국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영화에까지 그 영향을 끼쳐, 몇 편의 한국 영

화 역시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중국 국가 도서관에서 거행된‘한국영화주간’을

통해 중국 관객들은 직접 한국 영화를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북경, 성도, 상해 등에

서 개최된‘한국 영화 회고전’은 더 많은 중국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 내에서 또한 국제적으로 모두 뛰어난 인정을 받은 2003년 작품 <

실미도>와 2004년 작품 <태극기를 휘날리며>는 전체 인구가 5,000만이 채 안 되는 나라에

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얻은

성공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에 비할 수 조차 없을 정도였다. 많은 중국인들은 비디오 가게에

서 비디오와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한국 영화를 접하고 있다.

중국 내 한류에서 한국 영화∙드라마의 전면적인 소위‘침입’외에 또 하나 비교적 주목

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 음악과 안무의 영향이다. 중국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반항아’이

미지의 아이돌 그룹 HOT부터 다른 아이돌 그룹‘동방신기’가 중국에서 우뚝 솟으면서 후

의 한류 매니아 붐을 형성케 했다. 중국에서 왜 유독 한국의 음악과 안무가 이 같은 각광을

받았을까? 또한 중국 젊은이들은 왜 이들에게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한국의 음악과 안무

가 중국인들을 흡인시키는 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 음학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두 갈래의 주요 경로를 거쳤다. 한 갈래는 영화∙드라

마와 병행하여 들어온 경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모두 아름다운 음악이 삽입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주제곡을 잊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

고 나면 늘 일종의 이별의 감정, 친숙해진 이야기 줄거리와 헤어지는 아쉬움 같은 것을 느

낄 수가 있으며, 드라마 배경음악은 사람의 혼백을 빨아들인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마다, 항상 배경 음악을 즐긴다. 드라마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지만, 음악은 기

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한류’에서 파생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범람하고 있는 한국의 옷차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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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기 드라마는 극중 남녀 주인공의 의상과 치장은 한국과 중국의 길거리 풍경을 순

식간에 변모시켰다. ‘겨울연가’주인공 배영준이 두른 목도리의 인기에서‘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간편한 캐주얼 차림까지 곁들여 최근 몇 해 동안 길거리를 휩쓸며, 소위

걸맞지 않은 한국스타일 모방 현상을 가져 왔다. 한국의 옷차림이 패션 유행의 대명사, 사

업의 최대 판매 포인트가 되고 말았다.   

독특한 자연지리 조건과 민족풍습으로 한민족의 특유한 음식문화를 일구어냈다. 최초에

중국으로 진출한 업체인 한국식당의 주요 경영자는 조선족 출신 인사였다.  중국간 경제문

화 발전에 따라 정통 한국 요리점이 나날이 늘었다. 한국 TV드라마, ‘대장금’의 인기리 방

영 영향으로 중국의 한국 식당은 다시 한 단계 도약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

음식은 쌀을 주식으로 삼고 주요 반찬으로는 국∙된장국∙김치∙장 류(醬類) 그리고 고

기∙건어물 류∙채소∙해초 류 등으로 조리한 음식이다. 이러한 반찬 대부분이 모두 장 류,

김치 류 등 발효식품이며 가짓수가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외에도 한국인

이 즐겨 먹는 국 종류와 찜 종류의 80% 내지 90%는 콩으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의 맛을 지

니고 있다. 종류가 가지가지인 한국 김치는 한국인의 구미를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로 치달아, 많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정복하고 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김치의 수출량이 세

계 제일이라 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조선반도의 음식 문화는 땅과 바다의 맛이 짙게 묻어 났으며, 전통

농업 문화, 기마민족의 습속은 아직도 고대 중국에서 받은 제 영향을 보존하고 있다. 그 안

에 중∙한 문화 교류의 맥락이 잠복하고 있다. 현대 한국요리는 우선 선진공업기술의 지원

과 서양 문화의 삼투작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민족심리와 전통 공예를 보존한 덕으로 그

특징을 잃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행업은 한류 영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5년 중∙한 관광객 통계에 의

하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17만 8천 여 명,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0만 4천 여 명이었

다. 2004년 중국 국가 여유 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제 2위의 중국 입국 관광

국가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5년 중국 방문 한국인 수는 355만, 이에 비해 같은 해 일본

방문자 수는 339만으로, 이는 2005년 한국이 이미 일본을 제치고 제 1위를 차지했다는 사

실이다. 2006년 한국의 관광객 수는 362만으로 중국을 찾은 전 외국 관광객 수의 16.3%를

차지한 반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90만으로 한국을 방문한 전 외국 관광객 수의

14.6%를 점유했다. 현재 중∙한 양국의 관광객은 이미 양국 여행 산업에서 안정된 소비자

구실을 하여 양국 모두에 가시적인 경제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한국은‘아시아 작은 네 마리 용’국가 중의 하나로, 30년이 채 못된 시간에 산업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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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과 거대한 손실을 입어, 한국화폐 원의 가치는 50% 절하, 주식시장은 70% 이상 폭락,

외화보유는 40억 미화로 감소되었다. 많은 대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았다. 한국이 비교적 조

기에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한류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13억 인구의 중국을 이웃 국가로서 잘 이

용해야 한다는, 이른바‘천생(天生)’적 우세라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다. 한국의

기업과 일반 국민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와 관심도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13억 인구에 이쑤시개만 팔더라도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사

실상 그랬다. 한류는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최적 세일즈맨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한류’에 대한 고찰과 원인분석을 위해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류’가 중국 내에서 이처럼

뜨거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 영화∙드라마의 전면적인‘침입’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성공한 원인은 무엇

일까?  한국 드라마가 이처럼 사람들을 흡인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일반인 모두 영화∙드라마 산업의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방 대상은 미

국의 할리우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의 설비나 경제력 등의‘하

드웨어 요소’와 제도나 정책 등의‘소프트웨어 요소’는 모두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 본받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방식은 훨씬 구체적 현실성과 실행 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한 영화∙드라마에 관한 비교연구는 의미가 있다. 허다한 사람들

이 한국드라마의 침입 방어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는 지극히 표피(表皮)에 지나지

않고, 이 목적에만 한정한다면 이는 가장 근시안적인 판단일 것이다. 즉 적지 않은 사람들

이 한국드라마의 성공사례를 공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중국 영화∙드라마의 예술수준

을 능히 제고시킬 수 있다. 이는 바로 일반성의 함의(含意)다. 또한 아시아의 자원의 정합

(整合)이라는 심층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서양문화에 필적할 수 있는 곳은 세계 총인

구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 제1의 대륙이며, 아시아 인들이 보유한 풍부한 민족

문화 유산과 전통문화 자원이다. 바로 이러한 우산과 자원이 모든 아시아산업이 우위를 차

지할 수 있는 소재지다.  아시아의 문화적 요소가 오직 서양 주류의 새로운 문화요소에 매

달려 만족에 급급할 수만은 없다. 또한 비교연구를 통한 아시아 영화문화의 합작 가능성 모

색에 다른 심층적 의의를 둘 수 있다. 오늘날 아시아 영화는 국경을 초월, 영화산업의 국제

간 합작은 물론 기존의 공동 문화기반을 바탕으로 미학과 예술적 융합을 기하고 있다.           

프랑스는‘문화 반등’이론을 제기하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영화의‘문화 제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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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세계화를 앞장서서 겨누고 있다. 국제 영화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면서 세계영화의

골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국제 영화시장에서 여전히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자체의 세계 발전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민족영화 발전을 쟁취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함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시아 민족영화 산업이 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1998년 한국은 정식으로‘문화입국’정책을 내 놓았다. 이러한 전략을 실

시하기 위해서 한국은 연이어‘국민정부 신문화 정책’, ‘문화산업 5년 계획’, ‘문화산업 추

진계획’, ‘문화산업 진흥기본법’등 10여 개의 법률, 법규를 공포했으며, 아울러 2001년에

는‘한국 문화산업 진흥원’을 설립했다. ‘문화입국’전략 중 영화∙드라마가‘중요한 산업

보다 더 중요한’산업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일련의 효과적인 시행조치

를 채택했다. 즉 영화∙드라마 산업에 대해 시장경제 법칙에 따른 대폭적인 재정 지원, 문

예예술 진흥 전용 기금 수립, 국가예산의 1%이상까지 재정지원을 제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영화∙드라마 산업의 진흥을 위해 풍족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이외에

도 정부는 문화등기제도를 통과시키고 세금정책 등 문화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장려 책

을 실시, 문화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실현시켰다. 예를 들면 영화∙드라마 등 문화 분야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은 3%의 세금 우대를 향수(享受)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한국정부는

보조금과 경비 장려금 대체, 민족 영화∙드라마 촬영의 집중 지원 등을 실시했다. 상영 배

급 부문에서도 정부는 자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상영 일수 비례의 할당 정책을 정했다. 이

에 한국 영화와 TV드라마는 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한국문화가 미국, 일본 및 중국홍

콩, 대만 문화에 의해 침몰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일거에 전환시켰다.

국가는 자국의 전략적 고급 문화산업을 위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작자,

참여자들의 각 산업 자체 규율의 준수, 시장 매커니즘의 합리적인 운용 등도 모두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화는 자금유통, 제작, 영화배급 등의 세 가지 방면

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그 발전양식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자신의 방식을 개척했다. 즉 시

나리오, 감독의 쌍방 중심제로, 촬영 1/3을 검증용으로 시장에 선보인 후 상품가치를 결정

하는 상업운영 방식, 즉 시장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하여 작품의 시장성, 시청률, 예술성과

윤리도덕의 표준을 평가했으며, 영화∙드라마 종사자들의 창조성과 경쟁의식을 최대한 동

원시켰다. 

영화∙드라마 예술은 영상과 음성을 이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행위다. 여하히 영상

과 음성이라는 두 가지를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예술가의 창작의도와 미적 의향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지가 모든 감독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국 영화∙드라마는 자

국의 선명한 민족문화 특색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가 깊이 내재한 중국 영화∙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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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 속성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선명한 시대정신과 색채를 체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문화내용과 영화∙드라마 형식 모두 공업문명과 마치 서로 호흡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영화∙드라마 예술과 하이테크 및 중국미학의

완벽한 융합, 영화∙드라마 예술의 발전을 위한 광활한 전망 제공 등. 이들 요소가 장차 21

세기 중국 영화∙드라마 문화발전의 근본방향인 것이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민족문화

특색을 잃지 않아야 하며, 영화∙드라마 예술 상품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한

국 등 국가의 영화∙드라마의 국제시장 성공의 사례를 거울삼고, 현대 공업 문명을 이용,

최대한 전통적인 중국문화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

이 표현은 기타 다른 분야인 음악∙안무∙의류∙요리∙여행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

난다. 하나의 성공에는 당연히 각양각종의 상관(相關)원인이 있다. 많은 논객 모두가 한류

가 중국에서 성공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중국과 문화적으로 동원성(同源性)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더욱 쉽게 받아 들였으며, 한국은 비교적 일찍 공업화와

현대화에 진입했고, 동원(同源)의 문화에서 한국이 먼저 많은 서구 선진문화 혹은 패션문

화를 흡수하였는데, 이것이 중국문화의 발전에 시범적인 역할을 하여 중국인들이 신선하게

흡인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분야는 모두 그 분야만의 차이성과 독특성을 지니고 있

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가 각 장의 관련내용에서 구체적인 답안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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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심대상인 최부 표해

및 표해록

최부(1454~1504)의 자는 연연, 호는 금

남이며 조선 전라도 나주(현 한국 전라남도

나주)태생이다. 1488년(명조 홍치원년, 조선

성종 19년) 윤정월 초3일, 당시 홍문관 부교

리, 제주삼읍추쇄경차관인 그는 배리, 호송

군 등 42명을 대동하고, 부친의 분상(奔喪)

차 제주 별도포에서 도해(渡海), 귀향 도중

폭푸우로 인해 해상에서 표류했다. 윤정월

16일에 중국 절강 태주부 임해현의 우두외

양에 표박(漂泊), 17일에 배를 버리고 등륙

했다. 처음에 국경을 침범한 왜구혐의로 체

포되어 수 차례의 심사 끝에 신분이 밝혀진

후 북경으로 전송(轉送), 그 후 구련성(九連

城)을 거쳐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귀국했다.  

최부 일행 43명의 입경(入境)은 중국 명

조 정부에게 중대사였다. 왜구의 환난시기

에“바다와 관련된 선박”은1）신속한 보고 채널을 통해 병부(兵部)의 종

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 천호소와 파총송, 해비왜지휘 (태주 송

문위, 해문위)의 초심(初審), 소흥삼사(도지휘사사, 포정사사,  안찰사

사)의 합동 심의, 항주진수태감과 수의삼사대인을 경유 북경의 병부에

전송, 병부는 조정에 상주(上奏)했다. 최부 등은 조선의 우인(友人)으

로, “당신 나라는 여러 해 동안 조공을 해왔고, 군신간의 의리가 있는

나라로 침범한 것이 아니므로 예우로 대우할 것이며… 북경으로 호송,

본국으로 송환시킬 것이다.”2）신분이 판명된 후 줄곧 경대(敬待)를 받

았다. “양식은 조정에서 공급한 것이며, 수량이 정해져 있다”3),“연도

(沿道)의 위소(衛所)는 관군을 배정, 북경까지 호송토록 배려한다”4)  북

王�龍 (中國 成人大學敎授)

번역

崔溥《漂海錄》과

中-韓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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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병부는 예부에 알아본 후, “예부는 수상(授賞)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5)며 최부

등에게 홍치 황제의 상을 받도록 했다.6) 또한“최부에게 역마와 양식을 제공하며, 다른 일

행에게는 각자 알맞은 식량과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레 제공을 하고, 해당 부는 관리를 선정

하여 그들을 호송토록 하고, 연도의 위소는 병사를 배정,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요동에 도

착하면 진순(鎭巡) 등 관리와 상의, 통역원을 차출, 조선의 국경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7)고 지시했다. 최부는, “황상이 이방인에게 베푼 은혜가 참으로 막중하다”8)며

충심으로 감격했다.

최부의 표해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중요시했다. 이유의 하

나로 최부는“제주삼읍추쇄경차관”이라는 왕이 명한 직분을 완수하지 않은 상황에서“표

류 실종”되었고, 둘째는 최부가“문과 중시(重試)에 일등으로 등제(登第)한 국왕의 근신

(近臣)”9)으로 당시 조정의 걸출한 유가(儒家)의 준재(俊才)였으며, 셋째로 당시 중국과 마

찬가지로“효로 치국(治國)”하는 예의(�義)의 대법도(大法道)하에서 부친을 순리대로 분

상(奔喪), 치상(治喪)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양역에서 사은사신이 최부에게, “주상이 당신

이 표해되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보고를 듣고, 예조에게 명하여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해

안의 관서에 알려 긴급하게 그를 수색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명령했으며, 대마도나 일

본의 여러 섬에서 온 사신이나 회신을 보낼 때 당신의 표류사실을 병기하도록 우승지 경준

에게 지시했으니, 성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소”10) 라고 말했다. 이후, 즉 1492년(명홍

치5년, 조선성종23년)에 국왕 이강정(�康靖)은 최부를 소견(召見)하여 최부의 표류 전말

을 듣고 그의 놀라운 정신력에 감동, “사지(死地)를 발섭(跋涉)하면서도 나라를 빛냈도다”
11) 라며 칭찬했다.  

최부가 귀국한 당년 7월에 조선 국왕은 사신을 북경에 파견, 최부 등 43명을 예(�)로서

귀국시킨 명조 정부에 감사했다. 1492년 최부는 수효(守孝) 탈상한 후 서장관으로 사은사

를 수행, 북경에 갔다. 1497년 그는 상례차질정관(相禮差質正官)으로 성절사를 따라 다시

북경에 가서 중조 양국의 돈독한 우정을 다지면서 역사의 한 장면을 아로새겼다. 

최부는 귀국 후“왕의 전지를 받들어”청파역에서 표해록을 완성, 국왕에게 진정(進呈)

했다. 그는 몸소 겪은 경험을 기술했는데, 이는 귀중한 자료임은 물론 내용이 광범하고, 문

장이 생동하고 간결하여 조정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 1573년(명조만력원년, 조선선조6년)

당시 교서제조(敎書提調)인 그의 외손 유희춘이 교정본을 간행, 세상에 알려“중원을 묘사

한 거필(巨筆)”12)이란 영예를 얻었다. 1769년 일본의 키요다(淸田君錦)가“당토행정기”로

개명, 일문으로 번역했고, 1965년 미국의 존 메스킬이 명문으로 번역, 제목을“금남표해록

역주”라 했다. 1979년 최부의 방손 최기홍(崔基泓)은 본국문으로 번역, 출판했으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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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국의 거쩐쟈(葛振家)가 점주본으로“표해록-중국기행”을 출간했다.  간략히 말한다면

최부와 표해록이 국제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중∙한문화교류”의 시각에서 본다면 최부 표해는 완전한 우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우연한 표류 역정(�程)에서 당대의 신하이며, 유학자인 그는 중국을 남북으로 관통하면

서 광범한 문화교류를 진행시켰다. 표해록은 바로 당대 중조(中朝) 양국문화를 기술한 중요

한 고전인 동시에 다큐멘터리다. 각 방면의 중조 문화교류 역사를 증거한 표해록은 그 영향

력이 심대하여, 오늘날까지도 중∙한 문화교류의 유대와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표해록이 명대 중∙한 양국의 문화교류를 증명하다

1) 중국에서 문화교류의 메신저 역할을 한 최부

최부는 표해 후 중국에 도착했다. 사람과 지역은 생소했고 언어는 불통, 의관도 상이했

기 때문에 그는 정통(精通)했던 한자 서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각지, 각 계층의 인물

과 광범한 문화교류를 진행하면서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우의를 건립, 증진시

키는 동시에 유학자의 정신과 풍모, 박문강기(博聞强記)한 재능을 드러내 보였다. 

중국 한자의 기원은 6, 7천년 전 신석기 시대 말기 앙소문화(仰韶文化)도기의 각화부호

(刻畵符號)로 거슬러 올라 간다. 비교적 성숙된 문자체계를 형성한 표지(標志), 즉 은상(殷

商)의 갑골문 출현은 3000여 년 전의 일이다.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기자(箕子)가 조선에

들어 갔을 때 조선에 갑골문이 전입(傳入)됐다 한다. 전국시기(기원 전 475~221년)말까지

한자는 이미 조선에 전래되었다. 최부가 출생 8년 전, 즉 1446년에 조선 세종은 본국문자,

즉 언문을 창제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조선은 중국을“상국”으로 존대했기 때문에

“사서오경을 존숭(尊崇)13)했으며 의관(衣冠)과 예악(��)은 중국의 제도를 따랐다.”14) 따

라서 조선에는 한문화(漢文化)에 정통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최부 역시 그 중 출중∙한

인물이었다.  

최부는 한자로 문화교류를 진행했는데 특히 도저, 소흥, 항주, 북경 등지에서 명조의 각

급(各級)관원의 각종 질문에 의연한 어조로 유창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신분을 소명(疏明)

했다. 만일 그가 자국의 역사 문화와 한문화에 정통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방법

이 없어서 분명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소흥에서 삼사상(三司相)이, “당신이 조선인이라면 당신 나라의 역대 연혁, 도읍, 산천,

인물, 풍속, 예법, 상제, 호구, 병제, 전부(田賦), 관상제도 등을 자세히 써서 제출하면 따져

본 후 시비를 기리겠소.”당시 최부는 호구, 병제, 전부 등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나는 유



崔溥《漂海錄》과中-韓문화교류 ∙ 161

신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보화의 수량을 밝히듯이 자세하게 답변했다. 이를 본“총병관 삼사상은 즉시 다과를

내놓는 한편 하사한 품목이 기재된 리스트를 주었다.”15) 이러한 최부의 자세와 처신은 오늘

날 한반도의 사람들도 새겨둘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항주에서 안찰제조학교 부사와 어떤 대인이, 당신 나라의 과목(科目, 즉 과거)제도는 어

떻소? 시험 과목은? 문체는? 읽은 경서는? 역(易)이란 무슨 뜻이오? 역의 원리(位數)는 어느

사물에서 나왔소? 도서(圖書)가 아니면 역을 만들 수 없소? 등등 난해한 질문에도 최부가

막힘없이 답변하자, 대인 둘은 최부에게, “당신은 참으로 독서를 많이 한 분이오. 이 나라

사람조차도 응당 모르는 일이오”16)라며 멍하니 서로 마주보았다. 그간의 상황을 꿰뚫고 있

는 무림역의 장사(掌事) 고벽은, “당신의 공술서로 왜인이 아님이 판명되었소. 지휘 양왕을

차출하여 당신을 북경까지 호송하도록 결정했소. 귀국할 수 있으니…시름을 놓으시오.”17）

라고 최부에게 알려 주었다. 

최부가 한자로 진행시킨 교류는 순수한 문화교류로서 이의 의미는 다방면에 걸쳐 참으

로 진정한 것이었다. 실례로, 태주의 건도에서 “송조선최교리서(送朝?崔校理序)”란 글을

썼던 장보와의 만남을 들 수가 있다.  항주에서는 누군가가, “경태 연간에 내 나라 급사중

장녕이 귀국에 사신으로 가서 황화집의 금정시(�亭詩)를 지었는데, 알고 있소?”최부는

물론 그 일을 알고 있었다. 그 중“제한강루(題漢江樓)”시의 명구(名句), ‘햇빛은 청작배를

흔들고, 백구 모래밭에 그림자 진다. 멀리 바라보니 하늘 끝간 데 없고, 하늘 높이 오르니 땅

이 솟아 있는 것 같네’를 읊조리니, 그는“희색이 만면했다.”18）서수역에서, “역장 하영이

세 절구의 시를 선사했을 때 신이 화답했다.”19）호서진에서 어사(御使) 3대인과 마주했을

때, “중국인은 죽음을 작고(作古)라 하고 있다”와“조선인은 죽음을 물고(物故)라 부르고

있다.”20）또한 회하를 지날 때“우공(禹貢)이란 중국의 고대 지리서를 인용하며 부영과 황하

와 회하의 관계를 토론했다.21）노교역에서 진훤, 부영과“의(醫), 도, 불”의 3도(道)및 명대

에도 여전히“대당”이라고 부르는 연유22）…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최부는 시사(詩詞)에 대해, “나는 격지성정(格致誠正)을 학문으로 삼는다. 시가에는 뜻

을 두지 않고, 남이 선창하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23）라 했다. 도저에서는, “신(최부 지

칭)은 시와 절로써”24）유택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소흥에서는, “신은 즉시 시와 절로써”25）

삼사상(三使相)에 사례했다. 항주에서, “신은 바로 시를 지어”포정사 대인과 안찰사 부사

에 답례했으며,26）고소역에서, “신은 시를 지어”27）안찰어사 두 대인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병부에서는 낭중 등이, “뜰에 있는 괴양목을 가리키며 그것을 제목으로 절구시를 지어 보

라 했으며, 또한 도해(渡海)를 제목으로 당률(當律)로 시작(詩作)”28）하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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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가 작시(作詩)했음은 물론이고, 중국 문인도 그에게 시를 지어 선물했다. 요동의 현

득채리에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강남사람들로부터 받은 시고(詩稿)”29）를 도둑맞았다고 기

술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라 할 수 있다.

당시 최부가 표해록을 한문으로 찬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의 하나로, 1446년 이후

비록 언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는 여전히 한문을 병용했기 때문에 국왕에게 한문으로

찬진(撰進)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최부가 한문화(漢文化)에 정통했기 때문에 표류 전 과정

에서 한문으로 중국 각 방면의 인사와 소통하면서 남긴 대량의 한자기록으로 급히 정리했

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시라도 빨리 귀가하여 치상(治喪)하고 모친과 동생을 위로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청파역리의 집에 머물면서“8일”30）만에“일행의 일기를 찬집”31）한 표해록을 국왕

에 올렸다. 최부가 표류 도중 축적한 방대한 한문기록을 언문으로 다시 작성했다면 8일 간

의 시간은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문화교류 중 최부가 체현(體現)시킨 유학사상과 선비 정신

중국 유학이 한반도 최초로 전입된 시기는 전국(戰國)시기에 전래된 한자와 보조를 맞추

었다. 유학이 대규모로 동전(東傳)한 것은 바로 한대(漢代)였다. 뒤이어 중국 신유학(新儒

學), 즉 송의 명리학(明理學)이 흥기(興起)하여 한반도의 주요 주자학파에 점차 전입되었

다. “내 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우선 소학, 가례(필자 주: 주자가례)를 가르치고, 과거

역시 그것에 정통한 사람을 취한다.”32）

최부는 유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유가의 정통교육을 받았으며, “경학궁리

를 업으로 삼았다.”33）표류의 역경에서도 시종 유학이념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바르게 하여,

자신을 포함 일행 43명의 행동거지에 모범을 보였다. 애국자로서의 고상한 인품, 유학자의

풍모와 정조와 인격적 매력으로 사람들을 탄복케 했다. 여기서는 그의 덕목을 간략히만 소

개했을 뿐이다.

유가의 학설에서“효제충신(孝悌忠信)”중 으뜸은“효”다. 최부는, “충신은 효자의 가문

에서 구한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자가 임금에게 충성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34）그

리고“유학을 존중하고, 모두 입효출공(入孝出恭)하며 충군신우(忠君信友)를 직분으로 삼

고 있다.”35）가례를 준수하여“친상(親喪)중이며”, “초상(初喪)에 분상(奔喪)해야 하기 때

문에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으며… 사람으로서 어찌 촌각인들 지체할 수 있겠는가?”36）라고

언급했다. 은유(隱儒) 왕을원이 술과 고기로 그를 대접하려고 했을 때, 최부는, “친상을 당

하면 술과 고기, 비린내 나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3년을 마칠 때까지 먹지 않는다.”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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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술 대신에 차를 들었다. 가장 이채로운 모습은 상관(喪冠)을 시종 머리에 쓰고 다녔다는

점이다. 몸에 상복을 걸치고 오랫동안 불평하나 없이 정도(長途)를 발섭(跋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상(喪)을 벗는 것은 바로 길(吉)이고 효가 아니며, 남을 속이

는 것은 신의가 아니다. 비록 죽음에 이를 지라도 효가 아니고, 신의가 아닌 처신은 참을 수

없다”38）고까지 말했을 정도다.

봉건사회에서 황제와 국왕은“천하를 개인의 소유로 했다(家天下).”그래서 유가(儒家)

는“충군(忠君)”과“애국”을 밀접하게 결부시켰다. 도저에서 설민은, “당신 국왕의 성은 무

엇인가?”라고 묻자, 최부는, “효자는 부모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신하된

자가 임금의 이름을 남에게 경솔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설민이 다시, “국

경을 넘었으니 무방하다”라고 말하자, 최부는, “내가 조선 신하가 아니란 말인가? 신하 된

자가 국경을 벗어 났다고 해서 국가를 저 바리고 행동을 달리하며 말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설민이, “군자감 주부를 역임한 당신이 어째서 군량의 수량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

가?”라고 재차 묻자, 최부는 이 질문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알고, “한 달도 안돼 딴 곳으로

갔기 때문이다.”39）라며 답변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험난한 표류 도중에서도 조국과 백성의

이익에 관한 생각이 시종 그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부영에게 수차 제작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렸다. “내 나라는 논이 많기 때문에 자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

소. 제작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친다면 농업에 도움이 될 것이니, 그렇게 해주면… 우리 백성

에게 천세 만세 길이길이 이익이 될 것이오.”40）귀국 후“전 사직(司直) 최부는 수차를 제조

하기에 이르렀다.”41）

유가는“인의예지신(仁義�智信)”을 신봉하는데, 그 중 예(�)가 중요한 덕목의 하나이

다. 최부는 표류의 극한상황에서도 원칙의 예를 지켰다. 더욱 돋보이는 귀한 행동이다. 그

들이 우두외양에서 등륙한 후, 비를 무릅쓰고 숲을 뚫으며 서둘러 달아나 숨었다. 첫 번째

마을에 들었을 때, 최부는 모든 일행에게, “우리나라는 본래 예의지국이다. 표류되어 궁색

하고 황당한 처지지만, 위의(威儀)를 갖춰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예절이 바로 이러

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배리(陪吏) 등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며, 군인도 배리에게 같은

방법으로 절을 하는 등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또한 마을에서나, 성 안에서 우리를 보려고

모여든 군중∙한테 반드시 읍례(揖禮)를 해야 하고, 망동을 하여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훈계했다. 현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감탄을 자아냈다. “귀국은

예의의 나라라고 오랫동안 들어 왔는데, 과연 소문대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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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록이 중조 양국의 문화 정보를 전달하다

1) 표해록이 조선의 정보를 중국에 전달하다

주요 정보는 역사문화 연혁,43）과거제도,44）학교 및 형(刑) 45）제도 등인데, 본 장에서는 이

에 대한 중조의 양국관계에 중점을 두겠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조 양국 관계는 3,000년 전, 상주(商周)시대의 기자(箕子)가 입조

(入朝)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명조(明朝)의 창건자, 주원장은 먼 나라를 회유하는

이른바“유원(柔遠)”정책을 채택했다. 고려, 그 뒤 조선과의 설정된 우호는 제후로 봉한 종

실(宗室)관계였다. 조선조의 창건자, 이성계는 중국을“상국(上國)”으로 존대했으며, “지성

사대(至誠事大)”를 국책으로 정했으니, 이는“보국지도(保國之道)”의 정책으로 여겨진다.

명성화연간 조선의 어느 한(韓)씨는“내 나라로 입국, 대행황제(필자 주: 명 헌종, 주견심을

지칭)의 유모가 되었다.”46）최부는 요동을 출발, 조선관에 도착했는데“관 앞의 푯말에 쓰여

진‘외천보국(畏天保國)’의 4글자”47）가 이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우호적

이어서 길에 사신이 끊이지 않았다. 1488년 불과 2월과 5월의 기간 동안 최부가 듣고 조우

(遭遇)한 인적 왕래만 봐도, 조선 하책봉사 안처량 등 24명,48）사은사 지중추 성건 등 16

명,49）성절사 참판 채수 등 19명50）이 중조 양국을 왕복했고, 중국 한림학사 동월과 급사중

왕창이 조선을 다녀오고 있었다.51）

당시 조선은 대명(大明)연호, 의복은 중국 복식, 예는 가례, 형(刑)은 대명률(大明律)을

따랐고, 유학자는 사서오경을 독서했다. 최부가 언급한 것처럼“명나라는 바다에서 처음으

로 빛이 나와 만방을 비추고 있으며 내 나라와는 한 집이라 공헌(貢獻)이 끊이지 않았다.”52）

명조는 공사(貢賜)와 통상 방면에 있어서 조선에 대해 줄곧 특수한 배려를 기울였다. 

2) 표해록이 조선에 중국의 정보를 전달하다

표해록의 문체는 간결하지만, 내용은 상세하고 방대했다. 명조 초기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통 및 시정풍속 등 각 방면의 정황에 대한 기록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본 장

에서는 절동(浙東)운하에 대해 살펴 보겠다.

중국 남북 대운하는 북방의 끊임 없이 뻗어 있는 만리장성처럼 화하(華夏)민족이 창조한

위대한 공정(工程)의 하나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선형(線形)문화유산이다. 운하의 굴착

은 수나라 문제 개황(開皇) 4년, 즉 584년에 시작하여 양제대업(大業)6년, 즉 610년까지였

으며, 그 중 옛 운하 이름인 한구( 溝)는 춘추(기원전 770~476년)시대 오왕 부차(夫差)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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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 후, “수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넓혀 배가 다니기 시작했다.”53）운하는 낙양을 중심으

로 북으로 탁군( 郡), 남으로 여항(余杭)에 이르는 장장 4,800여 리의 대운하였다. 원대(元

代)가 굽은 곳을 똑바로 만들어(1,800여 리 단축)개통한 후 준설, 명조의 보수(補修)를 거쳐

북으로 통현, 남으로 항주에 이르는 대운하를 최부는 경과했다. 사실 중국의 남북대운하는

남으로 항주에서 영파까지 더 뻗어 있다. 즉 절동운하<항용(杭甬)운하로도 불린다>다. 520

년 전 절동운하와 경항운하의 전정(全程)을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최부는 경과했다. 표

해록의 절동운하에 대한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최부 등이 북도강<봉화강에 속한다.

봉화강, 용강, 요강의 합류지점을 영파의 삼강구(三江口)라 부르며, 용강은 바로 봉화강, 요

강의 하류로 진해를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 간다>에서 배를 타고 요강, 상우강, 조아강, 감

수, 서흥하, 전당강 등을 경과했고, 영파, 은현, 자계, 소흥, 소산, 항주 등 8곳의 시와 현(구)

을 거쳤다.54）요강 경과 시“서파청과 신언 모두, 돌로 물길을 막아 제방을 만들어 외부의 강

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했고, 양쪽에 기계를 설치하고 대나무로 만든 밧줄로 배를 잡아 당

겼다.”55）또한 상우강 통과 시 하신파, 중파에서도“배를 당겨 올렸다.”56）배를 잡아 당겨 통

과시키는, 속칭“연파(硏 )”, 즉 수위(水位)의 고저(高低)가 같지 않은 두 개의 하류(河流)

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제방을 축조하여 물의 흐름을 막고, 제방 옆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

배를 약간 높이 올린 후, 제방을 끼고 수위가 높은 하류(河流) 위로 배를 잡아 당기든가 혹

은 수위가 낮은 하류로 미끄러지게 하여 이 두 개의 하류를 소통시켰다. 최부가 경험한 곳

이 바로 절동운하인 것이다.

절동운하는 가장 초기의 중국운하 중의 하나다. 지명도가 있는 한구, 홍구(鴻溝) 등이 세

상에 선을 보이기 전에“산양고수도(山陽故水道, 소흥 동쪽 성벽에서 조아강변에 이르는

20여 킬로미터)”가 있었다. 진대(晋代)에는 소흥에서 서흥까지의 운하(50여 킬로)를 파서

소통시켰는데 산양고수도와 서로 연결시켜 절동운하의 기본 골격을 형성케 했다.57）어느

전문가는 적어도 천 년 전의 북송(北宋)초기에 절동운하가 이미 형성되어 남북대운하의 중

요한 구성부분이 되었고…. 남북대운하는 장구한 역사 동안 국가 내 항운(航運)의 대동맥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교통과 연접(�接)한 해외무역과 중외(中外)문화교류를 개방시

킨 대통로였던 것이다.58）

표해록은 중∙한 양국 문화교류의 유대와 교량이다

무금추석(撫今追昔)이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과거를 되새기며 옛 것을 익히고 배

워 지식을 새롭게하여 현실문제에 직면하라는 말이다. 한국의 적지 않은 식자, 정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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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학자, 교사와 학생 및 최부의 후예가 대륙을 내방하여 당시 최부가 걸었던 길을 따라 실

지답사하면서 문화교류를 진행시키며, 계속 전통우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표해록은 중∙한

양국민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우의의 새로운 장을 연출하고 있다.

2002년 7월, 최부의 본관 탐진 최씨 대종회의 노력과 최병일 선생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

국의 영해현 월계에“최부표류사적비”를 건립했고, 2005년 12월 최부표해록 기념사업회의

주도로, 최부 고향 나주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국 임해시 도저성 내에“최부표해록 중∙한

민간우호비”를 건립한 바 있다. 이는 이정표를 세운 대업으로, 중∙한 문화교류 중심에 표

해록이 공동화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표해록은 문화교류 활동에 새로운 계기와 화두를

제공할 것이다.

중∙한 양국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바란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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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92년 체결된 한∙중수교는 다양한 분

야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즉‘한류(韓流)’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상품들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

어졌다. 또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로 인해 한∙중 경제교류도 활성화되어 상

호 무역이 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교류와 경제

교류가 인적교류를 촉진시킴에 따라 한∙중

간의 관광, 유학, 취업 등의 인적 교류도 지

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중수교 이후 양국간 교류의 활성화

는 중국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각각

69.3%와 68.6%가 한국 및 한국 제품에 대

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전체 응답 기업의 47.83%가 과거에 비

해 개선되었으며, 42.3%가 보통의 입장을 제시해 한국인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준규ㆍ김명

신, 2007: 3, 5, 18) 한편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에

서도 전체 응답자의 54.4%가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쁘게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4%에 머물러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영화와 드

라마에 대한 호감도도 중국인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강내영,

2008: 483)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항(抗)한류’의 확산과 중국의 동북공정,

한∙중 FTA체결 논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국의 다양한 교류는 지속

�容贊 (大邱가톨릭大學校 敎授)

韓-中교류의
현황과전망



韓-中교류의현황과전망 ∙ 169

적으로 확대 및 심화될 것이냐 현상유지 또는 쇠퇴를 경험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

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한∙중 교류의 현황을 문화, 경제,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조망한 후

각 영역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중 교류의 장

단기적인 전망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중 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1. 한∙중 문화교류의 현황

한∙중 문화교류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항공협정의

체결로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문화교류를 위한 토대가 형성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협정

에 기초해 한∙중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양국간의 문화교류 계획을 형성하고 시행에 옮겼

다.(김도희, 2007: 315) 

한∙중 문화교류에서 공연과 전시행사 개최 및 교류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한국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주최한‘감지중국(感知中

國)ㆍ한국행’행사와‘2007년 한∙중교류의 해’프로그램과 같은 대형 문화행사 및 교류이

외에도 개별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들의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어있다. 

한편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제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1994년‘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에서 방영된 이래

드라마‘대장금’은 1억 8천만 명이 시청하는 인기를 누렸으며‘엽기적인 그녀’등의 한국

영화와 대중가수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은 중

국 내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흐름을 형성시켰다. 한류열풍에 따라 한국정부는 베이징에

한국센터와 상하이에 한국문화산업 중국서비스센터를 설립했다. 한류와 비교해 한국에 유

입된 중국문화를‘한풍(漢風)’으로 명명하고 있다. 한류에 비해 한풍은 아직 미약한 수준으

로 중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김도희,

2007: 322~325)

최근 한류의 형성과 발전에 비해 중국 문화상품의 한국으로의 진출이 부진하자 한류현

상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규제와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 미디어 상품에 대한 제약

과 드라마 방송 제한 강화 등의 조처가 취해졌다. 또한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치

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 미디어산업의 구조개혁과 미디어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시너

지 효과 제고 등의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장수현, 2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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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 내에서 반중국 감정을 촉발시켰다. 2004년 한국방송공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층이 58.2%를 차지할 정도로 동북공정은 중국에 대

한 반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이욱연, 2004: 128~130) 또한 한국에서는‘중국 위협

론’또는‘중국 경계론’등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과거사 연구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양국 내 일반 국민들 내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성장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

했다. 

2. 한∙중 문화교류의 전망

현재의 한국과 중국간 문화교류는 앞으로도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 문화교류에

서 몇 가지 주목해야할 점들이 있다. 우선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간

의 수급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중국 드라마나 여타의 미디어용 문화상품이 한국인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

에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문화상품이 과거 지향적이라고 한

다면 한류는 최근 한국 내 상류층의 모습만을 그리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보다는 왜곡된 이미지의 양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중국의 문화상

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증진과 동시에 중국 내

에서 항한류1)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문화상품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즉 한류가 가지고 있는 한국 중심주의는 한∙중간의 문화교류가 아

닌 한국문화의 수출과 중국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여겨져 반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둘째 한∙중 문화교류에서 학술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고구려사(高句麗史)연구도 과거 역사연구가 한∙중간의 갈등

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학술교류가 교량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기여는 미미했다.

따라서 양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학술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민간차원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과 중국사회 지식인그룹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민간 학자들의 활발한 공동 연구와 토론, 공동 발표 등은

1) 정서 2006년부터한국드라마의인기는급격히떨어지기시작했으며한국영화도높은흥행수익을올리지못하고있다.
물론불법 DVD와인터넷불법다운로드등의영향이있기는하지만최근인터넷을통한항한류정서의확대가한류열
풍의퇴조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면중국관영언론신화통신이발행하는『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의
네티즌설문조사결과중국인들이가장싫어하는국가 1위에한국이꼽히는상황이발생했다.(강내영, 2008: 4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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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차원에서 상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 사이에

비합리적으로 내재해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중, 반한 감정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1. 한∙중 수교 이후 경제관계의 활성화

한∙중 경제교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리적 인접

성, 문화적 유사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등이 양국간의 수출입을 연평균 15% 이상 증가시키

는데 기여했으며 2003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또한 중국 무

역에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과의 무

역에서 얻은 흑자규모는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

다.(이두원, 2006: 5) 

한편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기

업의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중국이 유치한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1/3이상을 차지할 정

도로 성장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국과 인접한 산동, 천진, 요녕, 상해 등지에 집중되었던

투자지역이 점차 남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분야도 제조업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두원, 2006: 6~7) 

<표 1> 한국의 중국 및 세계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1993년~2005년 (단위: 백만달러)

출처: 이두원, 2006: 5쪽에서 재인용, 2005년의 경우 11월까지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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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경제교류의 전망

앞으로 중국 경제는 현재의 고성장 기조가 둔화되어 경착륙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이후 위앤화 절상, 인건비 상승, 고령화와 소득격차 심화 등

의 요인과 고성장-고물가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착륙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다. 경착륙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양적 성장이 아닌 질

적 성장을 경제성장의 목표로 제시했다. 2006년 제시된‘조화로운 세계’테제는 도농간, 지

역간 발전의 조화, 사람과 환경의 조화 등 각 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친환경, 고효율 성장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질적 성장을 위해 내수

확대와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는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중 경제관계의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다. 즉 중국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위주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위주로 전환하고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시에 요구되는

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 유통 부문에서 한∙중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교류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10~13, 18~19)

한편 한∙중 경제교류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최근 모색되고 있는 것이 한∙중 FTA이다.

한∙중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초해 한∙중 경제관

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WTO체제의 약화에 따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과 지역자유무역협정체결의 활

성화라는 추세에 부합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중간에도 FTA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민간연구를 기초로

2007년 말까지 정부가 포함되는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2005년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최초로 중국에 대해 WTO에서의‘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 

한국 내에서는 한∙중 FTA체결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

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는 수출증대와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을

포함하는 영역까지 중국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출되고 있

다. 우선 중국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적 재

산권 보호 체계가 허술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

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게 될 경우 중국 발 경제위기로 인해 심대한 경제적 타



韓-中교류의현황과전망 ∙ 173

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

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중 FTA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의

확대와 기술 획득 및 산업경쟁력 제고, 동북지방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김

시중, 2007: 149~153) 

장기적으로 보면 한∙중 FTA체결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중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어느 수준의

FTA를 체결하느냐이다. 중국의 경우 상품무역에 대한 철폐를 우선시 할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가급적이면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까지 포함시

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이 제기하는‘낮은 수준’의 FTA

를 우선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의 분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만 한∙중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과 전망

1.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

1998년 중국정부에 의해 중국 국민들의 방한관광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한∙중

간의 관광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리적 인접성, 경제교류, 한국 내 문화관광 자원

등이 중국인의 한국방문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 한류 현상이 중국인 방한

<표 2> 한중 관광교류, 1997년~2006년
(단위: 명)

출처: 최경은, 2007: 529쪽에서 재인용.

2) 한연구에따르면조선족의한국내고용으로인한중국송금액은 2004년기준 5억 7,570만위앤(달러기준약 7,000만달
러)으로추정되고있으며중국내한국기업을통한임금소득을합할경우연간약 2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예측되고
있다.(이두원, 2006: 20) 다른연구에서는 2002년의경우조선족이한국으로부터벌어들인수입이 4억 7천만달러에달하
며 2001년연변재정수입의 2배에달한다는수치도제시하고있다.(정천구, 200쪽에서재인용) 따라서송금과임금은조
선족의소득증대및조선족거주지역인중국동북 3성의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측면이크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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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43.9%가 한국관

광 선택에 한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중국인의 방한관광 증가에 한류현상이 기여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경은, 2007: 529, 532) 

한편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도 1997년 5만 명에서 2000년에는 20만 명을 넘

어섰고 2004년부터 매년 10만 명 씩 증가해 2007년 말에는 약 70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세계일보, 2007년 8월 24일자) 거주 한국인의 증가로 중국 내 한인촌이 형

성되었다. 예를 들면 베이징의 왕징신청(望京新城) 지역의 경우 7만 명의 한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산둥성 칭다오시의 청양(城陽)구, 텐진의 메이장 등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동아일보, 2007년 8월 11일자)

한편 한∙중교류의 발전은 중국 내 조선족의 한국 방문과 취업을 활성화했다.2) 조선족은

한국 내 체류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법 체류자 중의 상당수는 방문

취업자와 특별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입국해 체류하고 있다. 조선족들은 한∙중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일부는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머물면서 정착한 경우들도 있다.

한∙중수교의 영향으로 조선족의 한국 입출국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한국정부는 중국 동포

들을 사실상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배제했던 기존‘재외동포법’을 수정해 조선족을 재외동

포에 포함시켰다. 또한 조선족을 적극적으로 한국 내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문취업

제와 특별고용허가제도3)를 신설해 취업을 허용하고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최근 조선

족의 한국 입국과 취업이 증가했으며 전체적인 외국인의 이주와 체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도 증가해 중국인의

<표 3> 출신 국적별 체류외국인 수 상위 5개국 현황
2007년 (단위: 명, %)

출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3) 방문취업제와특별고용허가제의경우다른외국인근로자들의경우처럼 3년체류후출국을전제로한것이지만대상자
를재외동포로한정함으로써조선족의한국내고용을촉진시켰으며방문취업의경우는 5년유효복수사증발급이라는
혜택을제공해주고있다.(윤영미, 2008: 26쪽)

4) 한국계중국인, 즉조선족을포함한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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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 체류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여성들이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

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귀화를 통한 한국국적 취득자 중 절대다수를 중국인이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중 경제교류의 증가는 한국과 중국간의 인적교류 이외에도 조선족의 중국 내 이동

을 촉발시켰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이후 조선족의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져 조선족 전

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가 농촌 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으며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지역 확대에 따라 산동과 상해 등의 연해지역으로의 이주와 진출도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이두원, 2006: 15)

한편 교육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도 증가해왔다. 1995년과 1998년 체결된「대한민국 교

육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교류와 협력합의」를 통해 대표단 교류, 유학

생 교류, 학술교류, 외국어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양국의 교육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2001년과 2004년에도「교류협력과 협력회의」에 양국 정부가 조인

했다. 이러한 정부간 협력을 토대로 현재 중국의 130개 대학과 한국의 120개 대학이 교육

교류를 실행하고 있으며, 정부장학생의 교환과 교사 교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유학생의 경

우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말 중국의 한국유학생 수는 5만 4천 명에 달하고 한국 내 중

국유학생도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중국유학생이 외국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한국유학생이 외국인유학생 수 1위를 차지하

고 있다.(김도희, 2007: 317~318)

2. 한∙중 인적교류의 전망

한∙중간의 관광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의 교류도 중국 국력의 성장에 따라 현재보다는 그 수가 늘어날 전망

이다. 다만 한류의 영향에 따라 증가했던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수는 다소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가 지속되어 오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

속될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관광객과 유학생 수의 급감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관광과 유학에 있어서 불균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중국인의 한국 관광과 우수인력의 한국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유학과 한국

내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그동안 조선족에 대한 여러 조처들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과 갈

등을 빚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심스럽게 전개해왔으나 최근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방문취

업제와 특별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중국 조선족의 입국과 취업을 대폭 허용하는 변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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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선족의 한국 입국과 고용은 지속될 것이며 시장의 수요와 조선

족의 이주 희망 정도에 따라 확대 또는 감소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조선족의 입국과 취업제도의 시행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현재의 제도들을 통해 조선족이 입국하더라도 3년의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귀국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3>에서처럼 상

당수 존재하고 있는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고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면 한∙중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중국 조선족의 불법체류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으

로의 전환 추진과 동시에 본국으로의 귀환을 목표로 한 조처들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 조선족의 국내 이동에 기여했던 한국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변화하면서 조선족

의 국내 이동은 과거와 달리 다소 둔화될 것이다. 즉 한국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

전역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해짐에 따라 조선족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의 활용과

이를 통한 중국 주류사회와의 관계 구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한국향

(向)중국인력’과‘중국향(向)한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족에 대한 한국기

업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이두원, 2006: 9)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거 중국에 다

시 진출하면서 투자를 늘리지 않는 한 한국 기업의 조선족 인력의 활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

을 전망이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악화된 사업 환경의 영향에 따라 동남아

시아 국가들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과 조선족 고용 증대라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론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문화, 경제, 인적인 측면에서 확대와 심화를 통해 비약

적으로 발전해왔다.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불균등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왔으며 인적교

류도 문화와 경제교류의 영향을 받아 증가되어 왔다. 특히 한국정부의 조선족을 위한 취업

제도의 도입으로 중국 조선족의 한국 노동시장 유입은 계속되어왔다. 경제교류는 한∙중수

교 이후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해온 영역이다.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상호 의존도는

계속적으로 심화되어왔으며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중

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중 교류의 확대와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2000년

대 들어서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 내에서 한류의 쇠퇴와 항한류의 등장,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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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한∙중 FTA 논의의 진전, 중국 조선족의 한국 입국과 고용의 확대 등이다. 이러

한 변수들 중 한∙중 FTA의 경우 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중 교류의 모든 영역

에 있어 직접적 영향이 미칠 것이다. ‘높은 수준’의 FTA의 경우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를

포괄해야하기 때문에 경제교류 이외에도 문화교류와 인적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

대된다. 

한∙중 FTA의 체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양

산할 것이다. 따라서 체결 준비과정과 실제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외부협상’과 함께

‘내부협상’인 국내협상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

화하고 피해 부문에 대한 사전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 한∙중교류의 심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미칠 정치, 외교적인

측면의 함의와 긍정성도 양국 정부는 공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항한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같은 한국 문화상품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국 문화상품의 한국 진출도 공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중

국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현재 중국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고구려사연구는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모색해야 하며, 향후 국가의 주권과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

도록 공동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적교류와 관련해 한∙중 모두 현재의 관광과

유학 목적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면서도 전문가와 지식인 그룹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현재 조선족을 위한 취

업허용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불법체류와 불법적인 방법의 영구 정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써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5월 한∙중정상간의‘한∙중공동성명’은 향후 단기간 내 한∙중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성명에서는 한∙중관계를‘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로 격상시키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

화할 것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과 통신과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 확대, 사증 편리화 조치 검토 등이 내용에 포함되

었다.(세계일보, 2008년 5월 29일자) 발표된 공동성명은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합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한∙중 교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들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포괄적인 한∙중 교류 증대 방안의 모색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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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容贊 (大邱Catholic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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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록이란?

1488년 조선 성종조 홍문관(弘文館) 부

교리(副校理)인 최부(崔溥)가 추쇄경차관

(推刷敬差官)으로 제주(濟州)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친의 부고를 받고, 수행원 42

명과 함께 귀향하다가 흑산도 근해에서 폭

풍우를 만나, 서해에서 근 14일간 표류(漂

流) 끝에 九死一生으로 그 해 윤 정월 16日

에 절강성(浙江省) 임해(臨海)의 우두외양

(牛頭外洋)에 표착(漂着)하였다. 처음에는

임해(臨海)의 군민(軍民)으로부터 왜구(倭

寇)로 오인(誤認) 받아 해안 경비대가 있는

도저소(桃渚所; 현 도저성)로 끌려가 5일간

의 고된 심문(訊問)을 받았다. 결국 조선의

관리 신분임이 밝혀져 항주, 북경을 잇는 경

항대운하(京杭大運河)를 따라 8,800여 리의

남∙북을 관통, 중국에 체류한지 136일 만

에 그 해 6月 4북경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전원 무사히 환국했다. 

최부는 귀향하여 부친을 치상

(治喪)하지 않고, 성종의 명령으

로 청파역에 머물면서 체험담을

일기체로 찬진(撰進)하였으니, 이

책이 표해록(漂海錄)이다. 표해록

은 최부의 외손(外孫)인 미암 유

희춘(�希春)이 목각본으로 최부

사후 근 70년 만에 최초로 출간했다. 해외에서는 1769년 일본에서 덕

천(德川)시대의 유학자인 키요다(淸田君錦)가 당토행정기(唐土行程

記)로 개명(改名), 일어 고문으로 번역 출간했고, 1958년 미국 컬럼비

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崔哲鎬 (漂海錄硏究會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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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학 교수인 John Meskill은 표해록을 영역(英譯)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65년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일본스님 원인(圓

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더불어 표해록을 고대 중국의 3대 기행문

(紀行文)으로 손꼽고 있으며, 중국의 학자는 표해록이 해양문학의 정채(精彩)이며, 문헌상

으로도 다른 중국견문록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9년 최기홍

(崔基泓)이 국역본을 출간, 독자에게 널리 소개했는데, 그 이후 표해록 연구의 기폭제가 되

었다. 국내의 언론에서는 한국일보가 이 출간 사실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현재 각 대학에서

표해록 연구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출판사도 세대별 표해록을 연이어 출판하고 있다.

표해록의 의미

표해록은 당시 중국 명조(明朝)의 해방(海防), 해금(海禁)정책에 의해, 양자강 이남을 가

볼 수 없었던 조선, 일본인 등에게는 보기 힘든 자료일 뿐 아니라 또한 최부가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명나라의 초기의 정치, 군사, 문화, 생활정황 등 각 방면에 걸쳐 빼놓

지 않고 기록하여, 그가 남긴 기록의 일부는 현존의 중국 문헌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문헌적 가치가 있다. 

표류 당시, 불과 35세인 최부는 난파선에 의지한 채 바다에서 근 14일간 생사기로의 표

류 후, 간신히 중국의 어느 해안에 등륙하여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은 끝에 5개

월 만에 표류사(漂流史)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원 무사히 귀국하게 되는데, 표류 중 극한

상황에서 우락부락한 군인, 종자, 선원 등 42명을 설득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일이라든가,

중국의 해안에 등륙 후 왜구로 피체(被逮), 죽음의 직전 상황까지 갔으면서도 혐의를 벗어

난 그의 리더십과 행동규범은 미증유(未曾有)의 소중한 정신사적 가치이기도 하다.

전 여정동안 보여준 최부의 인의예(仁義�)와 효사상(孝思想), 당당한 태도와 신념, 또한

중국의 문화, 역사에 대해 중국인보다 더 해박한 지식은 중국의 군민을 감복케 만들었고,

급기야는 이는 명의 황제까지 보고가 된다.

피의자로 심문당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당당했다. 어느 일

간 신문 논설자는 그의 칼럼에서, “누가 북방외교를 잘 했나?”라고 최부의 자세를 인용, 작

금의 우리나라 외교담당 공직자의 자세를 일갈하였다. 또한 조난자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부는 명나라 초기 조정의 난맥상(�脈相), 심지어 황제를 비판하기도 하여 호송하는

중국 관리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시도 상복(喪服)을 벗지 않는 꼿꼿함을 보였다. 상을 준 명나

라 황제에게 사은(謝恩)차 입궐했을 때도, 길복(吉服)으로 갈아입으라는 중국 관리의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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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득에도 최부가 말을 듣지 않자, 하는 수없이 황제에 예를 표시할 때는 길복으로 갈아

입고, 궐 밖을 나설 때는 상복으로 다시 갈아입는다는 절충안이 타협되기도 했다.  

최부의 실용정신(實用精神)도 빼 놓을 수 없다. 최부는 귀환하는 도중 중국의 소흥지방

을 지날 때, 그 지역의 논에서 농부가 수차(水車)로 물을 대는 광경을 목격하고, 당시 조선

에게는 첨단 장비라 할 수 있는 수차의 설계도를 숙지하여 돌아와 호서지방에 가뭄이 심했

을 때, 이를 직접 재작하여 사용했다.

비록 약기(�記)하였지만, 표해록에서 보여준 최부의 리더십, 국가관, 안보의식, 효사상,

인의예(仁義�)등은 520년의 시공을 훌쩍 넘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녀

야 할 가치관의 랜드마크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적 기록유산인 표해록의 존재를 국

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이에 대한 신진 연구학자들도 드문 현실이 안타깝지만, 작금에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최부와 그의 표해록을 프로그램화 시킨다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금남(錦南)최부(崔溥)는 누구인가?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자(字)는 연연(淵淵)이고, 본관은 탐진(耽津), 단종 2년, 1454에

전남 나주 곡강면(曲江面) 성지촌(聖智村)에서 출생했다. 최부는 나이 29세에 알성문과(謁

聖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이듬해에 교서관(校書館) 저작(著作)으로 관직을 시작, 사헌부

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문재(文才)를 인정받아, 동국통감(東國通鑑),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에 참여 하였다. 성종 18년, 1487년에 홍

문관 부교리, 그 해 11월에 추쇄경차관(推刷敬

差官)으로 제주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가 1488년 정월 30일 나주로부터 부친의 부고

를 받고, 동년 윤정월 3일 분상(奔喪)차 수행원

42명과 함께 승선하여 나주로 귀로(歸路)중 바

다에서 폭풍우를 조우(遭遇), 대양에 표류하기

시작하여 귀국까지 136일간의 중국 대륙의 표

류체험을 일기형식으로 저작했다. 그 후 최부

는 사헌부 지평(持平), 예문관 응교(藝文官 應

敎), 예빈시정(�賓寺正) 등을 역임했다. 1496

년 5월 호서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연산

은 최부를 호서에 보내 중국에서 배워온 수차

(水車)제조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여 가뭄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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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도록 했다. 

연산군 4년, 1498년 7월 최부는 무오사화에 연루, 스승인 점필재( 畢齋) 김종직(�宗

直)의 문집을 소장했다는 이유로 장형(杖刑)을 받고, 단천(端川)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연

산군 10년, 1504년에 갑자사화로 형사(刑死)되었으니, 그의 나이 51세였다. 중종 2년, 1507

년에 신원(伸寃),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최부의 묘소는 현재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다. 

최부의 가속도(家屬圖)

최부는 해남 정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3녀를 두었다. 맏사위 유계림(�桂隣)으로부터 성

춘(成春), 희춘(希春), 둘째 사위 나질(� )한테서 사선(士 ), 사돈(士惇), 사침(士 ), 사

척(士 )을, 셋째 사위 김분(�雰)에게서 도제(道濟), 덕제(德濟)를, 서자(庶子) 적(迪)에서

손자 만령(萬齡)을 얻었다.

최부와 유희춘(�希春)

최부의 외손으로, 16세기 중반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로, 1513년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

나, 1577년에 작고하였다. 26세 때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간 이래, 여러 정치적 사건의 부

침을 겪으며 학자로서 성장했다. 한때에는 임금의 경연관(經筵官)으로 활약했으며, 말년에

는 사헌부 대사헌과 홍문관 부제학 등의 고위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미암일기(眉巖日記)

유희춘의 말년에 해당되는 1567년부터 1577년까지 약 11년간 꾸준히 기록한 친필 일기

로서, 기록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담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유희춘으로 대표되는 16세기 양반계급의 생활과 그와 관련된 생활사적, 사회사적 면모를

추적할 수가 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선조25년 이전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다 타고

없어져 선조실록(宣祖實錄)을 편찬할 때 사료가 없었으므로 이 책은 율곡 이이(�谷 �珥)

의 경연 일기(經筵日記)와 더불어 조선실록의 첫 10년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한다. 미암일

기는 1963년 보물 제260호로 지정되었다.

미암일기에 기재된 최부와 표해록

최부의 표해록은 최부 사후 근 70년 만에 그의 외손인 유희춘(1513~1577)에 의해 최초

개간(開刊), 조선의 일반인에게 소개 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미암일기에 생생하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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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다. 

○1568년 6월17일: 우상 홍지(洪遲)가 말하기를, “갑자(연산군 10, 1504) 10월에 최부가

초옥(招獄)의 남간(南間)에 들고 김전(�銓)과 언필(彦弼) 등은 서일간(西一間)에 들었는

데. 연산이 최선생의 형을 행하라고 명하자, 김전 등 5, 6인이 모두 찾아가 작별을 하는데

최선생이 차분하게 술을 평소 다를 바 없이 받아 마시며, ‘공들은 잘 있게’하였다니, 죽음

에 임한 정신력이 보통사람보다는 뛰어난 분이다”라 했다.

○1568년 8월 1일: 나중부(�仲孚)를 붙잡아 두고 함께 금남선생집을 교정하였다.

○1568년 10월 24일: 아침에 외조 금남선생의 제사를 지냈다. 기일이기 때문이다. 제사

를 지내고 나서 장, 악 두분께도 제사를 지냈다. 돌아온 기쁨을 고한 것이다.

○1570년 5월 28일: 2절지 장지(�紙) 4권과 송인묵 2자루를 민충원에게 보내 정주목사

윤대용에게 보내 속히 표해록을 인쇄해서 보내게 했다.

○1568년 7월 22일: 서원(書員) 김근이 관서에서 돌아왔는데 정주에서 인출하여 보낸

표해록을 가지고 왔기에 나는 즉시 장책(粧冊)하는 제원(諸員)에게 맡기면서 여기에 들어

갈 종이까지 줬다.

○1571년 5월 24일: 나는“금남선생의 사실”을 초기(草記)하였다.

○1571년 6월 18일: 금남집을 개간(開刊)하기 위하여 글씨를 나누어 18읍에 판각을 나

누어 정하였으니 모두 42판이다.

○1571년 9월 6일: 김계(형언)에게 특별히 보낸 바가 있고 또 평안 황해 2감사에게도 편

지를 보냈다. 그것은 표해록의 판을 서울 한강으로 수송케 하여 나주의 배로 실어 오려는

것이다.

○1571년 11월 2일: 2명의 전주 사람이 관서에서 돌아왔는데 윤감사가 도내에 둔 각판

(刻板)을 타도로 보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15건을 인쇄해서 보내왔다. 전라감사 이양원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표해록 15건을 받아 나주에서 개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

○1572년 11월 8일: 이양원이 전라감사도의 영리 이응조를 보내 서(書)를 보내 왔는데

내용인즉 표해록을 남원부에 맡겨 각판을 분정하여 개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아주 기

쁘다.

○1573년 6월 25일: 전라감사 이중호가 이르러 나는 표해록을 남원에서 개간해줄 것을

부탁하고 잠시 술을 수작하다가 파했다.

○1573년 7월 20일: 집에 돌아와 보니 표해록이 이미 남원에서 개판(改版)이 되어 1건이

인출되어 나는 보고 몹시 기뻤다.

○1575년 11월 4일: 나주의 경주인(京主人) 손봉조는 우리 외조 최금남이 바다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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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에 모셨던 효자(孝子)의 손

이다.

○1576년: 6월 24일: 조한(趙 )이

보낸 표해록 인쇄할 종이를 남원으

로 보냈다. 인쇄하기위해서이다.

○1576년 6월 27일: 남원부사 이

관(�瓘)의 자 효원(效元) 조원(調

元)의 답서에, “표해록은 정(精)하게

수장(修粧)하여 근일에 속히 보내 드리겠습니다”했고, 다음 달 5일 경에 와서 뵙겠다고 하

였다.

○1576년 7월 1일: 조한의 종이로 남원에서 표해록을 인쇄하여 수장(修粧)했기 때문에

이제 봉해서 보낸다.

나주목사 김명원이 금남집을 보내왔다. 그것은 내가 발문에 임인춘(壬寅春)을 동(冬)으

로 고쳐서 인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도저성(桃渚城)

桃渚, “渚”는 물의 옆이라는 뜻이고, “桃”는 그 지역에서 복숭아가 많이 생산된다 해서

‘도저’라 했다. 도저는 삼문만(三門灣)과 태주만(台州灣)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옛날부

터“바다로부터 태주로 들어오는 요충지”로 바다를 지키는 전선이며, 육지로 통하는 태주

부의 전략요충지였다. 왜구의 침요가 빈번하여 명나라 홍무17년(1384)부터 북으로는 산동,

남으로는 절강 연해의 요충지에 성과 연못을 쌓고 대비했다. 

도저성은 명나라 정통8년(1443)에 호부우시랑(戶部右侍郞), 초굉(焦宏)의 감독으로 건

립되었다. 당시 절강 동남쪽 해안에는 왜구침략에 대비하여 41개소(所)의 방어소가 있었는

데, 도저성은 그 중의 하나다. 명나라 군대 편제는 백호소(百戶所)에 대략 110명의 병사가

배치되었고, 우두머리를 백호(百戶)라 불렀고, 1120명 배치된 곳을 천호소(千戶所), 그 우

두머리를 천호(千戶), 5600 병사가 배치된 곳을 위(衛)라 했으며, 그 우두머리를 지휘사(指

揮使)라 했다. 도저성은 천호소(千戶所)가 있었던 곳이며, 해문위(海門衛)의 관할 하에 있

었다. 그 당시 태주에는 태주위(台州衛), 해문위(海門衛), 송문위(松門衛)가 있었는데, 해문

위와 송문위는 파총송해비왜지휘(把總松海備倭指揮)에 속했다. 도저성은 산과 물을 끼고

있으며 현재 규모는 평균 높이 4.5미터, 길이 1400미터, 넓이는 10미터이며, 동, 남, 서쪽으

도저성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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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개의 성문이 있으며, 성문 밖에는 옹성(甕城, 성문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큰 성문 밖

에 쌓은 작은 성)이 축성되어 있다. 성 둘레에 11개의 적대(敵臺, 적군을 감시하는 망대), 일

명,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다. 1963년 성급(浙江省級)문화재였다가 2001년에 국가문화재로

승격되었는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다한다. 현재 도저는 행정

구역상 임해시에 속해 있다.

도저(桃渚)와 척계광(戚繼光)

척계광(1528-1587)은 산동성 등주(登州, 現 蓬萊縣) 출신으로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가

문에서 태어났다. 군사연구가였던 척계광의 부친은 56세에 척계광을 낳았는데, 무예뿐만

이 아니라 경서, 병법서, 역사서 등을 아들에게 몸소 가르쳤다고 전한다. 척계광은 청년 장

교로 시작하여 가정32년, 1553년에 사령관으로 승진, 3영, 25개 위소를 관할하며 산동에서

해상으로 침범하는 왜구를 방비하였고, 1555년 가을 절강성으로 파견되어, 이곳의 사령관

으로 임명되었다. 

도저성은 척계광이 왜군과 싸워 9전9승의 대첩을 이룬 역사적 현장이다. 명나라 가정 40

년(1561)에 형부낭중, 임해출신 하룡(何龍)은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적대(敵臺) 위에 세운

비에 비문의 글을 지어 새겼는데, 비문에는 척계광 장군의 불멸의 항왜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가 1560년 절강현(浙江縣) 참장(參將)으로 있을 때, 왜구(倭寇)를 소탕하기 위

하여 편찬한 병법서, 즉 기효신서(紀效新書)는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선조는 명나라의

이여송(�如松)의 군대가 기효신서의 전법으로 왜군을 격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입수하여 그 전법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기효신서에 의거한 부대편제 방식은 1894년까지

계속되어오다가 갑오개혁으로 근대적인 군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한다. 이 병법은 절

강지방에서 나왔다고 하여 절강병법(浙江兵法)이라고도 한다.

최부와 도저

1488년 윤정월 16일 최부 일행 43명

은 바다에서 표류 끝에, 중국 태주부(台

州府) 임해 해안의 우두외양(牛頭外洋)

에 상륙하였다. 17일, 상륙 후 그들은 배

를 버리고 서리(西里), 선암(仙岩), 당두

채(塘頭寨) 등을 거쳐 19일 도저성으로

체송(遞送)되었다. 우두외양은 행정구 도저성 항왜 진열관(척계광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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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는 당시 임해현 20도에 속해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도저 천호소의 관할 하에 있었고,

또한 도저 천호소의 관아가 도저성 내에 있었기 때문에 최부 일행은 상륙 후, 서리 등 여러

지방을 거쳐 바로 도저성으로 압송되었던 것이다. 침범한 왜구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도저

의 천호소와 파총송해비왜지휘의 엄격한 심문을 받았다. 그들이 조선인임이 밝혀지자, 도

저의 군민의 환송을 받으며, 당월 23일 최부 일행은 도저성을 떠나 귀로에 올랐다. 최부와

도저의 관계는 역사적, 그리고 현실적인 의미가 크다. 즉 최부는 척계광이 왜구와 싸웠던

시기인 1559년보다 71년 앞선 1488년에 도저성에 도착했다. 도저성이 건축된 1443년으로

보면 45년 후의 일이다. 

그 당시 최부가 목격했던 도저성과 도저 천호소의 군사시설은 모두 당시 건축 당시 그대

로였기 때문에 도저성에 관한 최부의 기술, 즉 성에는 중문이 있다든가, 문의 빗장, 성 위의

망루, 성내의 상점과 주민들의 생활상, 당시 군의 책임자의 이름 등등에 관한 기록은 이곳

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도저성 연구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도저는 최부 일행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바다에서 14일 동안이나 폭풍우를 만나 죽

을 고비를 넘긴 일행들이 상륙한 후, 압송된 종착역이 도저이며, 이곳에서 신분이 밝혀져

귀국 길에 오른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2006년 2월 15일, 즉 최부가 다녀간 518년

후에‘최부표해록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최부의 고향인 나주시의 재정적 도움으로 도저

성내에 “최부표해록 중∙한 민간우호비”와 비각을 건립, 성대한 제막식을 가진 바 있다.

최부 표해록 기념비는 양국의 우의의 교량 역할을 하며 양 국민들이 끊임없이 왕래를 하면

서 전통적인 우의를 더욱 다지고 있다.

최부의 일화(逸話)

최부와 송흠(宋欽)

지지당(知止堂) 송흠(1459~1547)은 신평 송씨로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 34세에 문과

에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관직을 시작했으나 연산군 학정에 못 이겨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

여 후학들이나 가르치는데 전념했다. 중종반정이후 벼슬길이 다시 열려 보성 순천 여산 등

전라도의 여러 수령을 역임하고, 나주 광주 등의 목사나 부사도 지냈으며 담양부사, 전라감

사, 한성부좌윤, 이조와 병조의 판서에 오르고 우참찬과 관중추부사 등의 고관대작을 역임

하기도 했다. 송흠은 최부의 이웃 고을 출신으로 최부가 대선배의 위치에 있었다. 이웃 고

을에 최부가 귀향해 있음을 안 송흠이 선배를 찾아 말을 타고 갔었다. 후배 송흠을 반갑게

맞이한 최부는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송흠에게 물었다. 송흠은 나

라에서 휴가차 오는 관리에게 내주는 말을 타고 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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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묻자, 같은 말을 타고 왔노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부

는 화를 내면서, 공무로 타고 왔으니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괜찮으나, 고향집에서 자신의 집

까지는 사무(私務)로 온 일인데 왜 나라의 말을 타고 왔느냐고 꾸짖으며 상경하면 나라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겠노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부는 상경하여 고향 후배에 대한 정도 잊

고 끝내 나라에 고발하여 송흠은 처벌을 받았다. 송흠은 그 때의 충고를 거울삼아 공직에

재직 시 수신(修身)을 게을리 하지 않아,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또한 청백리의 대표적

인물로 후세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인연으로 탐진 최씨와 신평

송씨는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한다.

조위(曺偉)아들과 최부 딸의 러브 스토리

조위가 연산군의 폭정을 죽음으로써 비판하려 하는데, 4,5세 된 아들이 죽음을 당할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마침 집에 드나드는 스님에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대를 잇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이 떠날 때 값진 물건을 많이 주어 보냈는데, 아이 모친도 옥지환 한

벌을 품속에 넣어 보냈다. 

조위는 연산군의 비행을 비판하다가 의주로 유배되어 죽었고, 그의 부인은 제주 관비가

되었다. 스님은 조위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길렀는데, 이 아이 14, 5세 때 부친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기에, 스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 아이는 부모가 살던 집을 찾아보고

싶어 했다. 스님이 아이를 조위의 옛 집터에 데리고 가니, 아이는 거기를 떠나려 하지 않고

통곡했다. 스님은 아이 몰래 몸을 숨겨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스님을 찾다가 어디론가

헤매며 걸었다. 아이가 허물어진 담을 넘어 한 집에 들어가 살펴보니, 외딴 초당에서 한 소

녀가 글을 읽고 있었다. 아이는 문구멍으로 옥지환 하나를 던져 넣고, 거기를 떠나 나와 길

에서 스님을 만나 돌아왔다. 당시 글을 읽고 있던 소녀는 최부(崔溥)의 딸이었고, 문구멍으

로 던져진 옥지환을 보고, 나가서 집안을 다 살펴보았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자, 어떤

연분으로 생각하고 앞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최부도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국정을

비방했다고 하여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 때 형사(刑死)했다. 이때 최부는 종형에게 그 딸

을 보내 데리고 있게 했다. 인조반정으로 연산군이 물러난 후, 연산군에 의해 해를 입었던

신하들의 자손들을 수습해 등용하니, 조위의 아들도 급제하여 무장 현감이 되었다. 이때 조

현감이 결혼을 하려고 처녀를 구하는데, 마침 최부의 딸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 최부의

딸은 옥지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옥지환의 주인공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현감은 곧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옥지환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 옥지환의 주인공임을

확인하게 한 다음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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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화는 북한의 문예출판사가 1983년도부터 펴내기 시작한‘조선고전문학선집’의 자

해필담(紫海筆談), 동야휘집(東野彙集), 송도기이(松都紀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한국의

보리출판사가 상기 선집의 표기법을 손질하여 2006년에 다시 펴냈다. 

국내외 최부 표해록 역본과 연구서

○1769년 6월: 일본의 유학자 키요다(靑田君錦)가‘唐土行程記’로 改名하여 일본어 고

문체로 황도서림(皇都書林) 등 네 곳의 서점에서 출간하다

○1958년: 미국 Columbia 대학교수 Jon Meskill이 표해록을 영어로 완역, 박사학위취득

하다

○1965년: 미국 Columbia 대학교수 John Meskill의 영역본,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의 제목으로 Arizona 대학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펴내다

○1979년 9월: 최기홍(崔基泓)이 한문서적‘표해록’을 국역하여 삼화인쇄에서 펴내다

○1981년 5월: 박화목이 엮은‘최부의 표류기’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청소년용으로 편

집하여 펴내다

○1989년 9월: 최기홍이 번역한‘금남선생 표해록’이 도서출판 교양사에서 펴내다

○1992년 6월: 중국 갈진가(葛振家)가 점주본(点注本)으로‘표해록-중국기행’의 제목으

로 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서 펴내다

○1995년 6월: 중국 길진가 국내외 표해록 연구 학자의 논문을 수집하여‘최부표해록연

구’의 제목으로 펴내다

○1998년 5월: 제주대 윤치부(尹致富)가‘표해록’주해본(註解本)을 도서출판 박이정에

서 출간하다

○2002년 10월: 중국 갈진가‘최부 표해록 評注’를 선장서국(線裝書局)에서 펴내다

○2004년 10월: 동국대 서인범 등이 공역(共譯)과 해제(解題)로 한길사에서 표해록을 출

간하다

○2006년 1월:  고려대 박원호가 최부표해록 역주본과 연구서를 고려대학 출판부에서

펴내다

○2006년: 해남문화원이 최기홍의 국역본을 실은‘금남집’을 출간하다

○2006년 9월: 북한 학자 김찬순이 국역한 표해록을 보리출판사가‘표해록, 조선 선비

중국을 표류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다

○2007년 5월: 김성미가‘동방의 마르코폴로 최부’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를 위한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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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편집,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펴내다

○2007년 9월: 김충수가 표해록을 청소년을 위한 내용으로 편

집, 웅진주니어 출판사에서 펴내다

주요 표해록 관련 국내외 신문, 방송 보도

○1989년 9월 30일자에서 금남선생 표해록을 최기홍이 우리말

로 옮겼다는 내용으로 표해록에 관한 기사를 특집 보도하다

○‘금남선생 표해록을 따라서’의 제호로 한국일보 기자와 최부

의 후손 및 학자들의 표해록 답사기를 1994년 6월 16일자와, 7월 7

일자 2회로 연재하다

○1997년 9월 15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명지대 박태근 교

수의 최부 표해록 특집을 14회 연재하다

◇光明日報(중국): 1992년 12월 10일자에 중국의 갈진가 교수

가 표해록 점주본을 출판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최부 및 그의 저서

표해록에 대해 소개하다

◇人民日報(중국): 1995년 6월 27일 북경에서 개최한 표해록 국

제 학술대회의 내용을 소개하다

◇조선일보: 이규태(�圭泰)는 그의 칼럼에서 최부와 표해록을

수시로 소개하다

◇KBS: 1997년 7월8일‘조선왕조실록’의 60분 프로그램에서

‘조선 선비 최부 표류기’방영하다

표해록 관련 국제 학술대회

○1995년 6월 22일 북경의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회의실 2층에

서 표해록 국제학술 대회 개최. 주제발표자는 한국측에서 최기홍

표해록 국역자, 고병익(高柄翊) 전 서울대 총장, 김재선(�在先) 원

광대 교수, 최래옥(崔來沃) 한양대 교수, 양만정(楊萬鼎) 향토사학

자; 미국측에서 John Meskill 교수; 중국측에서 북경대 양통방(楊

通方) 교수, 갈진가 교수, 심의림(�儀琳)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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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측에서는 마키다(牧田諦亮) 전 경도대(京都大)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02년 7월 11일 절강성 영해(�海)의 호텔 회의실에서 북경대 갈진가 교수, 명지대

박태근(朴泰根)교수, 목포 국립대 교수이며 미암 유희춘의 후예인 유원적(�元迪),  왕금룡

(王金龍)  표해록 연구가, 최금환(崔錦煥), 최철호(崔哲鎬) 최부 후예가 주제발표를 했다.   

최부 표해록 사적비

○2002년 7월 11일 절강성 영해현에 소재한 희망 소학교 구내에 최금환의 선친인 최병

일이 재정지원을 하여 건립했다. 소학교의 뒤편은 월계순검사가 있던 자리다. 건립장소에

대한 표해록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1488년 윤 1월 25일: 저녁 때 영해현 월계순검사에 도착하였다. 성은 산꼭대기에

있었으며 무장한 군졸들이 바닷가에 늘어서 있었다. 적용은 그 부하와 함께 배에서

내려 성 안으로 들어가 유숙하였으나 우리 일행은 바닷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2006년 2월 15일 전남 나주시 재정지원으로 절강성, 임해시 중국 국가문화재로 지정

된 도저성내, 최부가 심문을 받았던 근처에 건립했다.

○근간 강소성 무석(無錫)에 있는 공원에

건립된 최부표해록사적비를 여행자들이 보

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직 참배치 못

했다. 

임해(�海)의 조선인 표류 역사

임해와 조선간의 민간교류가 두 번 있었

는데, 하나는 1488년 명치원년이었고, 다른

하나는 1741년 청건륭 6년이었다. 1488년 명

치원년에 조선 홍문관 부교리 최부 등 43명

이 제주 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서 임무 수행

중, 부친의 부고를 받고 귀향 도중,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서 표류 끝에 그 해 윤정월 16일 표해록 기념비 앞에서 사업추진위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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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의 우두외양에 표착하였다. 처음에는 임해군민으로부터 왜구로 오인 받아 도저소로 끌

려가 5일간 신문을 받았으나, 결국 신분이 밝혀져 항주, 북경 등을 거쳐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였다. 홍치5년 1492년에, 최부는 서장관으로 북경, 1497년 홍치 10년에 상례질

정관(相禮質定官)으로 성절사를 수행하여 재차 북경으로 가서 임해군민으로부터 받은 감

동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1741년, 청건륭 6년 여름에 조선 전라도의 무역선이 폭풍을 만나, 임해에 표박(漂泊)하

였다. 태주관부에서 20여 명의 조선 상인들을 임해의 천녕사(天寧寺, 현 �興寺)에 유숙케

하였다. 천태(天台)의 저명 인물이었던 제주화(齊周華) 선생이 일찍이“광여기(廣輿記)”를

통해서 조선상황을 흥미 있게 읽었는데, 소식을 접하자마자 임해로 와 천녕사에서 유숙하

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접촉, 광여기의 기술과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5일간 관

찰하면서 마침내 그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얻어, 1천 2백자에 이르는“고려풍속기”를 집필

하게 된다. 

조선의 상인중에는 문사가 적지 않았다. 그 중 성이 송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수재였다.

하루는 승방 탁자에 제주화(齊周華)의 문집인 수교록(需郊錄)을 보더니, 즉시 그 책을 집어

들고 오랫동안 읽으면서 손을 놓지 않았다. 천녕사 주지인 해인선사는 이를 흡족하게 여겨

이 책을 선물하기로 하였다. 송씨는 마치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다음 날 두문불출, 침실에 칩거하면서, 서문을, “늦봄 우연히 태주에 표착, 뜻하

지 않게 천녕사에 기거하며 태주의 고승 명사를 만나고, 수교록을 얻게 되었다. 몰두하여

읽어 보니, 막혔던 생각이 일순 확 트이며 깨달음을 얻으니 실로 대단한 우연이었다”라고

해서 이 책은 우득집(偶得集) 이라는 이명도 갖게 되었다.  2개월 후, 20여 명은 청조 정부

지시로 각 주현의 재정적 도움을 받으며 귀국 길에 올랐다고 한다.  

고대 한국과 임해의 교류관계

송대 학자인 진기경(陳耆卿, 1180~1237)이 저작하여 가정 16년, 즉 1223년에 편찬된 가

정적성지(嘉定赤城志)에 의하면, 임해와 고대 한국의 정치적, 군사상 교류는 가장 중요한

방면으로, 당함형중(唐咸亨中 670~674), 조정은 신라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金仁問)을

우효위원외대장군(右驍衛員外大將軍) 으로 삼아, 임해군공(臨海郡公)의 작위를 내렸고, 함

형5년(674년)에 신라 무열왕의 장남인 김법민(金法敏)은 고구려 반군을 이용, 백제를 공략

했다는 이유로 조정은 그 작위를 박탈하고 김인문이 대신 취득하게 했었다. 임해 작위를 받

은 신라 왕족이 신라왕에 등극하였으니, 이는 신라와 임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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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 되어 있다. 한편 민간교류의 역사는 당나라까지 거슬러 올라

가, 임해는 신라상인의 취거지(聚居地)였다 한다. 송의 가정적성지(嘉定赤城志)에 의하면

임해의 두 곳이“신라”로 명명되었는데, 한 곳은“신라서(新羅嶼)”로 현의 동남 30리에 위

치하고 있으며, 신라상인들이 이 일대에 선박을 정박시킨 후 조류의 변화 순풍을 기다렸던

것 같다. 현재의 신교진(訊橋鎭) 의 쇄상암(??岩)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신라산(新羅山)”

으로 현의 서쪽 30리에 위치하며 팔첩산(八疊山)과 마주하고 있다 했는데 가정적성지의 그

림을 보면 신라산은 팔첩산의 남쪽, 즉 지금의 성문 부근 뒷산에 해당된다. 팔첩산은 성에

서 20리인 바, 적성지의 신라산 30리 운운은 실제와 달라, 3리의 오기인 것 같다. 이 산이 송

산(松山)과 잇닿아 있으며, 산상에는 많은 고묘(古墓)가 있어 신라상인들이 객사한 후, 이

산에 안장한 이후로 신라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 같다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는 신라인

들의 묘는 찾아볼 수 없고, 아직도 신라산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다. 다른 고문헌에 의하면,

북송 천경9년(1031)에는 임해 상인 진유충(陳惟忠)등 64명이 고려로 떠났으며, 보원원년

(1038)에는 임해 상인 진유적(陳惟積)과 명주(明州, 현 영파) 상인 진량(陳亮)등 147명이

고려 등지로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임해 출신의 왕사기(王士琦 1551~1618)는 1598년 산동 우참정(右參政)으로 있을 때, 총

사령관 유정(劉綎)과 병력 20,000명을 인솔하여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전남 지역의 전투에

서 큰 공을 세웠다고 이에 선조는 왕사기에게 3번이나 그 공적을 치하하는 서장(書�)을

보냈으며, 전주의 군민은 그를 기려“去思碑 (주: 관리가 전임할 때 주민이 그 관리를 위하

여 세운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한다. 임해의 장가도진(張家渡津)에 그의 묘가 있다.

* 필자 주: 선조31년(1598년) 8월 17일과 선조 32년 10월 1일자의 선조실록에 왕

사기 활약상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전주 주민이 세웠다는 왕사기의 거사비

는 국내 사학자나 전주 일대 지역의 향토사학자 등에 소재 여부를 탐문했으나, 아직

도 그 실재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최부 표해록의 기술 내용 발췌

○1488년 1월 30일

막쇠가 제주에 도착하였는데, 상복을 가져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알렸다

○1488년 윤 1월 3일(양력 1488년 2월 15일 경):바다에서 표류하다

동풍은 약간 순한 듯했고, 바다는 짙푸르렀다. 서원들이 조수를 따라 노를 저어 간신히

초란도(草蘭島) 서안에 배를 정박시킬 수 있었다. 새벽1시쯤 닻을 올려 보니 부서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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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때마침 불어오는 북풍에 배는 의지할 곳이 없는 처절한 상황이 벌어졌다.

○1488년 윤 1월 4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배는 난파된 채 어느덧 서해로 나가고 있었다. 동북쪽을 바라보니 아득하게 점같은 섬이

보였는데, 아마 흑산도인 듯하였다.

○1488년 윤 1월 12일: 영파부 근처에서 도적을 만나다

오후 4시경 어느 큰 섬에 도착했는데, 배 2척이 우리를 보고 다가 왔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대당 영파부 하산이란 곳이라고 알려 준 후, 그들이 지정한 곳에 배를 대라고 했

다.  밥 11시쯤 되어 작두 등으로 무장한 20 여명의 괴한들이 우리 배의 선실로 난입하여

금, 은 등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며 작두로 목을 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1488년 윤 1월 13일: 다시 대양에서 표류하다

구사일생으로 괴한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탈출하여, 배를 가까스로 수습해 다시 바다로

나가 표류했다.   

○1488년 윤 1월 16일: 우두외양에 도착하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더욱 빨라지고 비가 내렸다. 배는 바람을 따라 속도가 빨라져 삽

시간에 두 섬 사이에 이르렀다. 두 섬을 살펴보니 중선 6척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잠시

후 여섯 척의 배가 우리를 포위하였다. 한 척에 8-9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글을 써서 내게 보였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오?”

“나는 조선국 신하로 왕명을 받들고 섬을 순찰 하던 중 부친상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가

다가 폭풍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는 대체 어느 나라 바다요?”

“여기는 우두외양으로 대당국(大唐國) 태주부 임해현에 속해 있소.”

우리는 바닷가에 닻을 내렸다. 

* 필자 주: 대당국이라고 한 것은 1488년 3월 8일 최부가 노교역을 지날 때 호송관

리에 물었다, “지금은 명나라 시대인데도 대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요?”라고 묻자 그 관리는, “다른 이유는 없소. 오랜 관습에서 그러는 것뿐이오.”아마

도 지방의 일반 사람은 아직도 당나라 시대인 줄 알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1488년 윤 1월 17일: 배를 버리고 뭍에 오르다

“나는 조선국 신하인데 왕명을 받들고 섬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친상을 당하여 돌

아가던 중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바닷가에 닿게 되었소. 그래서 배를 버리고 뭍에 올라

무작정 인가를 보고 찾아 왔소. 이런 사정을 관청에 알려서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 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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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나는 인신과 관대, 문서 등을 신표로 그들에게 제시했다. 우리는 호송인이 가르쳐 준

동네 앞에 있는 불당으로 가서 젖은 옷을 바람에 말렸다.

○1488년 윤 1월 18일: 쫓기면서 길을 재촉하다

큰 비가 쏟아지는 밤중에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이 마을 저 마을로 끌고 갔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난폭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우리 일행을 곤장으로 마구 치고 마음대로 겁탈하는 등

너무 모질게 굴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날이 셀 무렵 큰 다리가 있는 동네에 도착

하여 마을 이름을 물으니 선암리(仙岩里)라 했다. 계속 쫓기면서 길을 재촉, 몇 고개를 넘었

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떼어 놓지 못하고 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일찍이 바다에서 죽느니만 못 하였구나”모두 마주 앉아 대성통

곡하였다. 안성사(安性寺)란 절에서 묵었다.  

* 필자 주: 최부가 물건을 겁탈 당했던 큰 다리가 아직도 현존해 있다

○1488년 윤 1월 19일:  도저소에 도착하다 - 

계속 큰 비가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걸음도 뗄 수 없어 길가에 누워버렸다. 일행들이 교대

로 나를 업고 고개를 넘으니 해문위도저소(海門衛桃渚所)가 나타났다. 성의 전후 7-8리 간

에는 갑옷을 입은 군졸이 창과 총, 방패 등으로 부장한 채 성을 지키고 있었다. 성문은 이중

으로 되어 있었으며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성 안에는 점포가 즐비하였으며 사람들의 왕래

가 빈번하고 물자가 풍부한 듯 보였다. 우리 일행의 왜구 여부에 대해 엄한 심문을 받다. 

*필자 주:  도저성의 당시 모습을 기술했는데, 현 중국문헌에는 없기 때문에 도저성 연구

에 소중한 문헌자료라 이용하고 있다.

○1488년 윤 1월 20일: 도저소에 머물다 - 

계속 심문을 받다.

* 필자 주: 520년 전 최부가 다니던 도로 등이 도저성 내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  

○1488년 윤 1월 21일: 도저소에 머물다 - 

한 백발 노인이 와 있기에 내가 물었다.

“천태산과 안탕산은 여기서 얼마나 되오?”

“천태산은 천태현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틀쯤 가면 되고, 천태산 남쪽에서 하루쯤 가

면 안탕산이 있소.”

“이 성의 주산(主山)은 어느 산이오?”

“석주산(石柱山)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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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정말 석벽이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산꼭대기에는 여섯 개의 큰 바위가 마치 기둥처

럼 서 있었다.

심문이 계속 되었다.

* 필자 주:  도저성에서 석주산이 뚜렷하게 보인다.

○1488년 윤 1월 22일: 계속 도저소에서 머물다 - 

공술서 내용을 가지고 다투었다.

조선의 병참을 파악하려고 설민이 집요하게 물었다.

“당신은 군자감 주부를 지냈다면서 어찌하여 군량의 수량을 모른다 하였소?”

“한 달도 안 돼 딴 곳으로 갔기 때문이오.”

“표류하면서 굶은 게 며칠이나 되오?”

“초사흘부터 열하루까지 못 먹었소.”

“그런데도 어찌 굶어 죽지 않았소?”

“간혹 마른 쌀을 씹었으며 오줌도 받아 마셨고 또 비를 기다렸다가 옷에 빗물을 적셔 그

물을 짜서 마시기도 했기 때문이오. 죽기 직전에 목숨이 이어져서 이렇게 산 것은 천만다행

이라고 생각하오.”

“당신의 나이는 몇이오?”

“서른 다섯이오.”

“당신네 나라 임금의 성과 휘는?”

“효자는 차마 부모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신하된 자가 국왕의 휘를 경솔

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소?”

“멀리 나라 밖에 있으니 괜찮지 않겠소?”

“내기 비록 여기에 있은들 조선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오? 신하된 자가 멀리 나라 밖에 있

다 해서 어찌 행동을 달리하며 말에 변함이 있을 수 있겠소?”

태주는 산이 높고 크며 울창한 수풀이 하늘을 가리고 사람이 매우 많으며 집들이 웅장하

고 화려하니 정말 별천지라 아니할 수 없었다.

* 필자 주: 최부는 병참은 국가기밀 사항이라 군자감을 지냈으니 그 현황을 잘 알

고 있었겠지만 답변을 교묘히 피해 나갔다. 그의 철저한 안보관과, 그의 유학정신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88년 윤1월 23일(1488년 3월 5일경): 도저소를 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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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허청과 적용이 동네 이장을 불러 전에 안장을 빼앗은 사람을 붙잡아 보고하도록

하여 안장은 돌려받았으나 빼앗긴 갓과 망건 등은 찾지 못했다.

○1488년 윤 1월 24일: 건도소에 도착하다.

새벽에 천암리(穿岩里)를 지났다. 동네 서쪽에 있는 산 위에 깍아지른듯한 석벽이 높이

솟아 있고 활 모양으로 가운데가 높게 흰 큰 굴이 있었는데 마치 무지개와 같은 문이 있어

서 동네 이름도 천암리라고 지은 것 같았다.

* 필자 주: 이직도 천암리의 바위 동굴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병오년 등과소록(登科小錄)을 꺼내더니“이것은 내가 과거에 급제한 방록”

이라면서, 방록 중에 있는 장보(張輔)라는 두 글자를 가리키더니“이것은 나의 성명이오.

당신네 나라에서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존경하고 있소?”하고 묻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

다고 대답하자, 그는 나를 초대하여 집에 가봤더니, 그의 집 앞 돌기둥에는 정말로 용이 새

겨져 있었고, 2층 3간으로 된 대문위에 큰 글씨로‘병오과장보지가(丙午科張輔之家)’라고

쓴 문패가 달려 있었다. 그가 이런 등제쯤을 가지고 과시하기에 나도 조금은 과장해서, “나

는 일찍이 과거에 두 번이나 급제하였으며 한 해 봉록으로 받는 쌀이 2백 석이나 되고 대문

은 3층이나 되오”라고 말하자 증거를 요구했다. 대문은 보여 줄 수 없고 대신 소지하고 있

던 문과 중시소록을 보여 주자, 장보는 무릎을 꿇더니, “나는 근처에도 못 가겠소”라고 물

러섰다.

* 필자 주: ①장보는 최부에 대한“송조선최교리서”라는 송별사를 남겼다. 이 송

별사는 영해현지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문헌에 최부 일행의 표류 사실이 기재된 유

일한 문헌이다.

②최부가 장보에게 봉록으로 2백석 등 좀 과장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당토행정

기”의“考”에서 淸田君錦은 이를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고 비아냥거렸다. 

○1488년 윤1월 25일: 월계순검사에 도착하다.

저녁 때 영해현 월계순검사에 도착하였다. 성은 산꼭대기에 있었으며 무장한 군졸들이

바닷가에 늘어 서있었다. 우리 일행은 바닷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 필자 주: 최부가 서성거렸던 장소에 최부표해록 사적비가 건립되어 있다.

○1488년 윤 1월 26일 영해현을 지나다

다시 길을 계속하여 백교령(白嶠嶺)에 도착하자 군졸 20여 명이 가마를 메고 와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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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주었다. 

○1488년 윤 1월 29일 영파부를 지나다

○1488년 2월6일(1488년 3월 17일경): 항주에 도착하다.

전당강은 밀물 때는 호수가 되고, 썰물 때는 육지가 된다고 하였다. 항주 사람들이 해마

다 물밀이 가장 크게 되는 8월 18일에 유람을 하는 곳이라 하였다. 역전에서 배에서 내려

강기슭으로 올라 수레를 타고 10여 리쯤 되는 절강으로 가 다시 배에 올라 강을 건넜다. 강

물은 산을 따라 꾸불꾸불 흐르고 있었는데 산에 부딪친 불결이 되돌아오는 기세가 있어 절

강이라고 하는 듯했다.  저수지에 이르니 육화탑(�和塔)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 필자 주: 강의 역류현상은 아직도 장관이며, 육화탑은 관광의 명소로 되어 있다.

○1488년 2월 4일:소흥부에 도착하다

그들이 내게 물었다.

“추쇄(推刷)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제주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뱃길이 험한데다 매우 멀어 죄를 짓고는 그 곳으로 도망을

가는 자들이 많소, 그들을 찾아내 데리고 오는 일을 말하오.”

그들이 다시 물었다.

“제주는 중국에서 얼마나 되오?”

나는 짐짓 과장해서 말했다.

알 수가 없소. 바람을 잘 만나면 하루에 천 리는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제주

에서 출발하여 큰 바람을 등진 채 날아가듯 빠른 속도로 왔는데 보름가량 걸렸소, 그런 즉

중국과 제주의 거리는 수만 리가 될 것이오.”

* 필자 주: 최부의 안보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88년 2월 11일: 항주에 머물다

고벽이 말했다.

“항주성 서쪽 팔반령(八般嶺)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고려사(高麗寺)요. 절 앞

에 서 있는 두 개의 비석은 옛 일을 적고 있소. 여기서 15리쯤 되는데 조(趙)나라와 송나라

때 고려의 사신이 와서 세운 것이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절을 지었던 것으로 보아

귀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교를 숭상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소.”

* 필자 주: 고려사는 현재 복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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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년 2월 16일: 소주에 도착하다

다시 노를 저어 윤산교를 지나니 왼쪽에 배로 만든 부교가 있었다. 거기서 3리쯤 지나 보

대교(寶帶橋)에 도착했다. 이 다리에도 55개의 홍문이 이어져 있었는데 배와 수레가 왕래

하는 요충이었다. 보대교는 추응박(鄒應博)이 다시 만들었다고 하였다.

* 필자 주: 최부 기록의 정밀성이 엿 보인다. 수년 전 최부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했

을 때, 보대교의 홍문을 세 보았더니 부서진 것을 제외하고선 과연 그 숫자가 맞았다.

○1488년 2월 17일: 고소역전에서 유숙하다

집관정에 이르러 배를 댔다. 정자의 서쪽으로 큰 탑이 보였는데 그곳이 한산선사(寒山禪

寺)로, “고소성 밖 한산사”라 함은 바로 이 절을 두고 한 말이었다. 지명을 물으니, 풍교(楓

橋)라 했고, 강 이름은 사독하(射瀆河)라고 했다.

관리가 물었다. 

“당신네 나라는 무슨 비결이 있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소?”

“모신(모신)과 맹장이 있고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백만 대군이라

는 수, 당을 두 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소.”

* 필자 주: ①지금의 한산사는 당나라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으로

유명하며 ②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현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도에 대해 국내 관련

학자들에 의해 곧잘 인용되고 있다. 작은 지방의 관리까지도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

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터였다.

○1488년 3월 5일: 유성진을 지나다

역을 떠나 황가갑(黃家閘)에 이르렀는데 갑 위에는 미산만익비(尾山萬翼碑)가 있었다.

양왕에게 만익비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거절하다가 내가 간청하니 마지못

해 허락하였다.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았다.

* 필자 주: 미산 만익비의 비문은 중국의 문헌에도 없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를 통

해 경항대운하의 수운(修運)에 대해 사실(史實)을 알 수 있었다.

○1488년 3월 8일: 노교역을 지나다

성이 유라는 태감이 북경으로 부임하고 있었는데, 깃발 갑옷 징소리 북소리 악기소리가

요란하여 산천을 뒤흔들고 있었다. 노교갑(�橋閘)에 이르자 유 태감은 위엄을 과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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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뱃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등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호송관리, 부영이 내게 물

었다.

“귀국에도 이런 태감이 있소?”

“우리나라의 환관은 다만 궁중의 청소나 왕명을 전달하는 일 외에 관의 일에는 일체 참

견을 하지 못하오.”

부영이 다시 말했다.

“태상 황제는 내관을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무관들은 모두 그들에게 매달려 있는 형편

이라오.”

* 필자 주: 1488년 3월 21일 최부는 창주를 지나며 호송 관리에게, “좌천당하는 귀

국의 신하들이 많은데, 어째서 내시 같은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소? 오히려 득의양양

하고 있지 않소?”라며 명 정부의 태감(太監, 환관)의 득세와 그 폐해에 일침을 가한

다. 또한 명나라 황제가 공자에 예로써 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부당성을 비

판했다. 이처럼 최부는 조난자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태도가 당당했다.

○1488년 3월 21일: 창주를 지나다

내가 부영에게 말했다

“천자도 열국의 신하에게 절하오?”라고 물으니 부영은 실제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공자의 도는 천하 만대에 무궁하오.  천자는 그 도(道)로써 천하를 평정할 수 있기 때

문에 천자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현에 대한 예로써 임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절해

야할 자리에서 절하지 않는단 말이오?”

내 말에 부영은 잠자코 있었다. 

○1488년 3월 23일: 정해현을 지나다

내가 호송인 부영에게 부탁하였다.

“수차(水車)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소.”

“어디서 수차를 보았소?”

“전에 소흥부를 지날 때 호숫가에서 수차로 논에 물을 대는 사람을 보았소. 적은 인력으

로 많은 물을 댈 수 있어 가물었을 때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소.”

* 필자 주: 최부는 고난의 여정에도 조선에 없는 수차를 보고 최초로 그 제조법을

배워왔다. 연산군은 최부에게 수차를 만들도록 하여 호서지방의 가뭄 극복에 크게

기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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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년 3월 29일: 병부를 방문하다

낭중 대호(戴豪)가 물었다.

“당신네 나라 국왕은 글을 좋아 하오?”

“우리 국왕은 하루에 네 번 유신과 만나는데 학문을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며 남에

게 배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지요.”

* 필자 주: 일본의 德川時代 유학자인 키요다는 그의“당토행정기”의“考”에서 왕

이 하루에 4번까지 유신을 대면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아냥

거렸는데, 표해록 국역자인 최기홍(崔基泓)이 그의 1995년 북경 국제 학술대회의 주

제발표에서, “최부의 발언은 거짓이 아님을 명쾌하게 알 수 있다. 즉 大東野乘에 채

록된, 용재총화( 齋叢話) 권2 성현(成俔 1439~1504) 撰에서, 成廟는 학문에 뜻을 돈

독히 하여 세 번 講書하고 밤중을 이용하여 玉堂(주: 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교리

(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 부수찬을 통틀어 일컫는 말) 入直志士를 안으로 들어

오게 하여 그와 함께 강론했다”라고 논쟁의 시비를 명확히 가렸다. 같이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한 고병익(高柄翊)박사 등 국내학자는 전공 학자들도 찾지 못한 일을 해

냈다고 기뻐했다.

○1488년 4월 18일: 예부를 방문하다

“내일 아침 일찍 대궐에 들어가면 상으로 옷을 하사할 것이니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오.”

“나는 지금 상중의 몸인지라 예복은 예에 맞지 않소이다.”

○1488년 4월 20일: 황제에 사은하다

이상이 직접 내 상관을 벗긴 후 사모까지 씌우면서 말했다

“지금 이 문에서 길복으로 바꾸어 입고 궐에 들어가 사례를 마친 후 돌아갈 때 다시 상복

으로 갈아입으면 잠깐 사이가 아니겠소. 한사코 고집만 부려서는 아니 되오.”

나는 대궐에가 서 황제에게 다섯 번 절을 하고 머리를 세 번 조아린 다음 단문(端門)을

통해 승천문(承天門, 현 천안문)으로 나왔다. 동쪽의 장안 좌문으로 나와서 상복으로 갈아

입고 옥하관으로 돌아 왔다.

* 필자 주: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고병익 박사의“상복의 윤리”논문의 원인이 되

었다.

○1488년 5월 19일: 광녕역에서 머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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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배가 표류하면 죽는 사람이 열에 반은 되는데 우리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

지만 사상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행운이고, 가는 곳마다 큰 고초를 겪지 않고 후

한 대접을 받았으니 두 번째 행운이며 북경에서 상까지 받고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 갈 때는

한 짐을 지고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세 번째 행운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행운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수행원들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말했다.

○1488년 5월 16일: 광녕역에 이르러 성절사신을 만나다.

밤에 달빛을 받으며 사신은 뜰로 나를 불러 술자리를 만들어 위로하여 주었다.

* 필자 주: 이 구절을 둘러싸고, 일본의 키요다는 그의 당토행정기의 考에서 상중

인 몸으로 술을 들었다고 헐뜯고 있고, Meskill의 영문 역본에서도 최부가 술을 마신

것처럼 번역했는데, 오역이고, 오해다. 주연자리에 최부를 참석케 했을 뿐 음주를 했

다는 기술은 없다.  漂海錄 原漢文에는, “夜乘月 使臣座中庭 邀臣至前 設酌以慰”라

고 기술된바, Meskill 교수는 그의 영역본에서, “At night the Envoy sat in the

central garden in the moonlight and invited me to come before him. He served

me to console me." 라고 오역했다.

○1488년 5월 26일

통역인 천호 왕헌이 와서 말했다.

“몇 달 사이에 귀국의 사신인 한찬과 이세필이 여행 중에 객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귀하는 모진 풍파를 다 겼으면서 남쪽 월에서부터 북쪽 연까지 그 멀고 먼 길을 여행하

면서도 귀하는 물론 일행을 온전히 보전하여 이제 환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저 시련을 준 다음 복을 내리려는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를 보전한 것은 모두 황제의 은혜이며 또한 돌아가신 제 선친의 영혼이 도와 주셨

기 때문이오.”

<참고자료>

○嘉定赤城志, 宋代 陳耆卿(1180-1237)編著

○台州總志

○寧海縣志, 張輔의 ”送朝鮮崔校理序”

○臨海縣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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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住民族 - Ainu Mosir 2008

北海道洞爺湖에서 열린 선진국 G8사미트를 앞 둔 7월1일,「‘先住民族사미트’아이
누모시리 2008」이 北海道 平取町에서 개최되었다. G8에 병행하여 선주민들이
이러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11개국에서 온 17명의 선주민대표들과
아이누들은 350여명이 참가자들 앞에서“지금이야말로 선주민족들이
소리를 높일 때”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최종일인 7월4일에는
札幌에서 이번 대회의 결의문인 先住民族權利宣言인‘二風谷宣言’과
‘일본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아래와 같이 각각 채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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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policy on national minorities and Tibet independence
movement 

Jae-ho Lee 

(Researcher of GA Communication)

With the 2008 Beijing Olympic ahead, Tibet independence
demonstration led by monks and blood suppress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are spreading over. The way of Olympic torch relay was
impeded by the pro-Tibet demonstration and protest. The Parliament of
Europe and the Parliament of US adopted statements and acts protesting
bloodshed in Tibet to press the Chinese government. 

Tibet independence will not be achieved unless China’s radical
systemic change happens. The Dalai Lama and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understand the Beijing Olympic as the last chance to achieve Tibetan
independence and put all their efforts to form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But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osition will deter it
and the issue of Tibet independence will be disregarded. The high level of
Tibetan autonomy, which the Dalai Lama and his supporters claim, is
negotiable bu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not accept it. The Chinese
government keeps ignoring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and waits for
death of the Dalai Lama or weakening of their influence. I insist, however,
that is not good plan not only for Tibet but for China itself. 

The Chinese government has to reopen negotiation with the Dalai
Lama and consider seriously the alternative of the high level of Tibetan
autonomy. To Tibetan people, their culture and tradition is very critical but
their independence is negotiable. This alternative is not impossible.

keyword: the Dalai Lama, Tibet, plan, 2008 March, China-Tibe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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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China’s Tibet policy 

Jae-won Kim 

(Researcher of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China pulled Tibet into its sphere of influence in the age of Ch’ing
dynasty. But actually, it was not annexed by China but subjected by it. It
was the age of Republic of China, when China began to claim Tibet as its
territory.

Since China’s annexation of Tibet in 1951, China have utilized various
policies to confirm Tibet as its permanent territory. China divided the
territory of Tibet into Tibet Autonomous Region, Gansu Province, Sichuan
Povince, Qinghai Province, and Yunnan Province. Furthermore, it divided
the Tibetan people, and leaders of Tibet to make it easy to be governed. 

On one hand, to conciliate Tibetan peop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given amount of subsidy and investment to Tibet to develop Tibetan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ibetan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 hesitation to use its force to suppress
pro-Tibet demonstration and to crush their will for independence.
Ultimately, the birth control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mmigration of Chinese people to Tibet will confirm Tibet as its permanent
territory. 

The Dalai Lama and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gave up its claim
of independence officially in 1997. It can be evaluated as the result of the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keyword: China, Tibet, policy, review, permanent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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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ai Lama’s plan for Tibet  

Young-ju  Na

(Lecturer of the Korea University)

The Dalai Lama’s existence is the center of the issue of Tibet
independence. Studying on the Dalai Lama’s plan for Tibet - What it is,
how it has changed, what the limit of his plan is - is critical for the Tibet
issue. The Chinese government pointed the Dalai Lama as the leader of
2008 March commotion even though the Dalai Lama denied the suspect.
This situation means that China wants to condemn the Dalai Lama who is
trusted by international society, and secularize, exculturate and
depoliticizate the Tibet issue by ignoring of the Dalai Lama’s religious and
political importance. 

This article will analyze and evaluate the Dalai Lama’s plan for Tibet’s
present and future. As the first step, I will investigate China-Tibet relation
historically and politically and the origin of the institution the Dalai Lama,
political and religious position of the Dalai Lama. On these ground, I will
examine the Dalai Lama’s plan for Tibet independence, constitution or self-
governance. As the second step, I will search the root cause of frequent
demonstrations and riots in Tibet including 2008 March commotion. On
that ground, I will investigate the limit of these demonstrations and riots
and the Dalai Lama’s plan for Tibet. 

keyword: the Dalai Lama, Tibet, plan, 2008 March, China-Tibe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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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cause of the Korean
cultural wave phenomenon(韓流)

Jin, Jian-ren(金健人)

(Professor of Zhejiang University - 浙江大學)

The millenium history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resumed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1992, after suspension for a half-century. In the past,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over Korea was the main stream of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but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has been not only equal to that of Chinese culture but also overwhelming to
that in many spheres. This phenomenon is called ‘Hallyu’(韓流). And
many Korean culture maniacs appeared in China who called as ‘Hahanzu’
(哈韓族).

‘Hallyu’(韓流) has penetrated into China since the late 1990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movies, dramas, music, and fashion. And then the
wave has spreaded over the spheres of food, travel, study abroad, and so
forth. Especially, the TV drama ‘Dae Jang Geum’(大長今) developed
‘Hallyu’into its peak stage. 

The period around 2002 can be recognized as development stage of
‘Hallyu’. Thanks to many popular cultural products, ‘Hallyu’has been

great wave in China. The stratum of ‘Hallyu’consumer in China has
expanded from the youth to the middle ages and the old, from young
women to some of men. 

In the middle of 2000s, the decline of ‘Hallyu’has begun and counter-
Hallyu, people who dislike or hate Hallyu has appeared.   

keyword: Hallyu, developmental stage, cultural interchange,

Kore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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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Pu’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Jin-long Wang(王金龍)

(Writer and researcher on Pyo Hae Rok China)

Choi Pu(1454~1504) had sailed from Jeju island to Korean peninsula
with 42 companions to offer incense for his dead father in 1488. But on his
way back to Jeju island, he was overtaken by a storm and drifted in the sea
for 14 days. When he and his companions landed at Niutouwaiyang(牛頭外

洋) of L?nh?ixi?n(臨海縣) in southeastern China, they were under arrest as
suspects of Japanese pirates. After being examined, they were sent to
Beijing and returned to Korean peninsula. It took 6 months for Choi Pu to
return to his homeland after his drift. 

After his return to his homeland, he wrote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and presented it to the King of Chosun. His record is invaluable
and very comprehensive. His record has drawn international attention for
long time. Yu Hee-chun, the child of his daughter wrote the revision of his
record in 1573, Kiyoda(淸田君錦) of Japan translate it into Japanese in 1769,
John Meskill of US translated it into English in 1965, Choi Gi-hong, the
descendant of Choi Pu translate it into Korean character in 1979 (it was
written with Chinese character originally), and Gezhenjia(葛振家) of China
translate it into simplified Chinese character with notes and comments in
1992 .  

Even though his travel across China from south to North and the birth
of ‘Choi Pu’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were
coincidences, he and his record contributed to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Even today, the record testifies the history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and contributes that of today. 

keyword: Choi Pu, record, drift, cultural interchange, Kore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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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Yong-chan Kim

(Professor of Cathoilc University of Daegu)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of 1992,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expanded in various spheres.
With the Korean cultural wave phenomenon, ‘Hallyu’(韓流), Korea’s
cultural products has won popularity and contribute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Chinese people’s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nterchange of tourists, students, and businessmen has increased
continually. The sphere of economic interchange got the most rapid
improvement. Economic interdependence of two countries has deepen
continually.

In 2000s, factors which may affect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long term appeared. Decline of Hallyu in China, appearance of counter-
Hallyu, China’s NorthEast Project, Korea-China FTA discussion,
employment of Choseonjok(Korean Chinese) in Korea and so forth. 

Especially, Korea-China FTA is critical to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High level’of FTA which includ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rvice sphere will improve economic interchange, cultural
interchange, and human interchange much more. To maximize its positive
effect and minimize its negative effect, Korean government has to negotiate
eternally and internally with prudence and prepare remedial measures.

keyword: interchange, Hallyu, Korean cultural wave, FTA,

Kore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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